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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660만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이들의 대

부분은 미국 210만 명, 중국 210만 명, 일본 90만 명, 러시아(독립국가연

합) 60만 명 등 주변 4대국에 거주한다. 한인 재외동포 수는 이탈리아

(6,000만 명), 중국(2,500만 명), 이스라엘(1,800만 명), 멕시코(1,800만 

명), 우크라이나(1,200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이는 우리보다 인구

가 훨씬 많은 인도(480만 명)나 일본(260만 명)보다도 많은 수이며, 전체 

한인 인구 대비 해외동포들의 비례로 보면 7.5%로,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음 가는 높은 비율이다.

해외 한민족 사회의 형성 연원이 오래 되었고 이주 배경도 다양하지

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 관습, 생활양식 등을 유지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한민족 동포사회가 점차 일본, 중국, 러시

아라는 국가체제에 동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포사회는 여전히 ‘한민족’으로서의 정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는 통일된 단일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성원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동포의

식에 바탕을 두고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공동체의 성격이다. 즉 각

국에 존재하는 한민족 사회의 연결망 또는 유대체제를 말한다. 한민족 문

화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공동대처하는 협조체

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한

민족 사회를 연결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공동의 이

익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

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실태

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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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내 한민족 사회의 특징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산물로 형성되기 시작한 재일 

한인사회는 대체로 하층 노동계층으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며, 대도시 

주변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생활하였는데, 1945년 종전시 약 200- 

24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약 

60만 명 정도의 한인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재일한인들은 회복된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좌우

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으나,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으로 재일 한인사회는 분열되고 대

립하였다.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한인들은 ｢조선건국촉진청년연맹｣(건청) 

 ｢신조선건설동맹｣(건동)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을 중심

으로 결집하였고, 북한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재일조선인연맹｣(조련)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를 중

심으로 결집하였다. 즉, 재일 한인사회는 비극적인 한국근대사의 쓰라림

과 민족의 분단의 아픔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재일 1․2세 한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였고, ‘일본사회에 

정착한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생활하였으며, 정치적․경제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의 동

화․귀화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1세들이 거의 사망하고, 2세에 이어 3․4세가 

재일 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면서 일본 정주생활에 따른 동화 성향이 점

차 강해지고 있다. 3․4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재일 한인사회의 문화

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한인 3․4세들은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이념 등 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

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즉, 재일한인 3․4세들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일본으로

의 귀화자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외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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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및 긴장완화 

등의 영향으로 민단과 조총련간의 대립구도가 약화되고 있고,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영향으

로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즉 국적 전환을 한 한인들은 예전과는 달리 조

총련계 한인들과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조총련

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며 민단계 한인들과 조총련계 한인들의 화해․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재일한인 2․3․4세들의 민족의식 약화로 인하여 민단과 조총련

이 조직의 쇠퇴와 몰락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한인공동체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사회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4세들의 한국 및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고, 민단․조총련의 교류 증대는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에 긍정

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한인사회에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도일하

여 정착한 소위 ‘뉴커머(new comer)’ 그룹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대

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일본에 왔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한

국과의 연계아래 일본속의 현대한국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일정 부

분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단과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화해․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민

단․조총련․뉴커머 등이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협력운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이는 일본 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를 유지․발전

시키면서 한․일 문화교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발전과 더불어 한일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문화적 상호이해의 증대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구축에

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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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특징

조선족이 오늘의 중국 영토에 이주하여 집단적인 군락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에서 1940년대까지에 걸친 시기이다. 중국 조선족

들의 이주 시기는 대체적으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조선조 

중엽부터 대한제국의 초엽을 거쳐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기이며, 

제2기는 ‘한일합방’ 이후에서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까지이다. 중

국내 조선족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중국내 조선족들은 ‘경계인’으로 살고 있다. 일부의 중국 내 한민

족들이 조선인 또는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자

신들을 규정한다. 중국 내 한민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중

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은 조상의 나라일 따름이지 

모국은 아닌 것이다.

중국 내 한민족들이 자신을 중국 국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중국경제․정치의 

주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계인’(border person)으로 살고 

있다. 장기 이주의 인생역정을 통해 2가지 이상의 민족적, 문화적 범주 속

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다

른 사회문화 정체감의 사이에 위치한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내 한민족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주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중국내 조선족 사회는 세계 한인사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

는 자치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국 내 한민족사회는 여타 지역의 한

민족사회에 비해 강력한 공동체사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는 집단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변자치주와 장

백자치현 등은 중국 한족사회와 격리된 폐쇄적 농촌공동체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보존할 수 

있었다. 특히 한민족은 중국 동북지역에 벼농사를 전파하였는데, 물줄기

를 따라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논농사를 함으로써 공동체

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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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내 조선족 자치지역에서 한민족의 인구비율이 감소하고 있

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정부가 소수민족 자치지역에 한족을 이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내 한민족사회 와해의 또 다른 원인은 타 민족에 비

해 인구증가율이 낮다는 점이다. 조선족의 도시 이동과 집거지 붕괴는 조

선족 전통문화, 언어, 민족학교를 유지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중국 내 한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유의 종교와 민족 지

도자가 없다는 점도 한민족 자치지역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중국내 여러 소수 민족 중 조선족은 고국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1980년대 이래 경제건설과 반패권과 함께 국가통합을 3대 국가정책 목표

로 설정해 온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쟝과 시장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으로 인하여 

중국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

이 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은 당 통일전선부와 국무원 장관급 부서인 국

가민족사무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 내 여러 민족과 계층을 통합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넷째, 중국 조선족은 높은 교육․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 중국 내 

한민족은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민족으로서 버려진 땅을 일구어 개혁․개

방기 이전까지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재중 한

인들은 중국내 다른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한족에 비해서도 교육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문화민족이다. 한민족은 문맹률이 낮고, 대학생 비율도 중

국 내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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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해주내 한민족 사회의 특징 

한인들의 연해주 정착은 1860년대 초 가난을 못 이겨 국경을 넘으면서 

시작되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될 때까지 18만 명에 달할 정

도로 성장하였다. 1956년 중앙아시아 억류가 해제되면서 조금씩 연해주

로 돌아오기 시작하던 고려인들이 본격적으로 연해주로 재이주하게 된 

것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후였다. 연해주 한인들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한․중․일 3국은 연해주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서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연해주 한인사회는 한국의 연해주 

진출에 큰 자산으로 간주된다.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협력 상대인 동시

에 경계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연해주와 접경국으로서 만주 지역에 엄

청난 인구로 인해 러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1860년 북경

조약 이전 이 지역이 중국 영토였다는 점에서 더욱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역시 러․일전쟁의 경험과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북방 4개도서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계 대상이다.

과거 중국과 수교후 중국진출시 중국내 조선족 사회가 한국의 중국진

출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한국의 러시아 진출에는 고려인 사회

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들은 정체성

이나 언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의 자

산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연해주의 다민족 문화 속에 한민족 공동체의 시험장이 될 수 있

다. 연해주 지역은 다양한 한인이 거주하며,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국가 간 그리고 민족 간 경계를 넘어서 상호

협력을 시도하기 위해 접촉하기 시작한 접경지대이다. 한인들이 동질성을 

유지하고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다.

특히, 한민족이 민족내부 관계를 잘 처리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연해주는 중앙아시아, 사할린, 남북한 등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한민족이 모여서 협력하며 생활하는 곳이다. 중국시장의 예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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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이 함께 일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러한 면에서 연해주는 한민족 협력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과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연해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에 지역

통합과 민족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러시아의 고려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려

인은 연해주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며 긴장요소가 잠재해 있다. 우선 

연해주는 역사적으로 발해의 영토였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각별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다. 또한 한인 최초의 이민지이고, 중앙아시아 거주 한인들의 

원고향으로 이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한국 내에서 간도협약

이 무효이며, 1860년 중국이 조선령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한 것도 

무효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장차 영토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자치주 문제를 안고 있다. 1993년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한인들의 

명예회복과 거주지 원상회복의 권리가 부여된 것을 계기로 한인들의 민

족 자치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한인들에게 자치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

를 갖고 있으나, 한인들의 연해주 정착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1998년 연해주지사는 ｢연해주에 소재한 해체된 군사도시를 연해주 고려

인재생기금에 이양하여 무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라는 

공문을 고려인 재생기금 앞으로 보냈다. 이는 경제적 도움 못지않게 고려

인들의 연해주 재이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고려인들의 연해주 

정착을 환영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공문에 따라 

브즈드니젠카, 라즈돌노예, 포포프카, 플라토노보, 오레호보 등 5개 소가 

고려인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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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민족 사회는 국가별로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

국가 내에서도 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이주 1세대와 

이후 세대간에는 정체성 보존과 현지동화의 정도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

다. 거주국 정부의 동화정책과 다문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시기에 따라서도 정체성 보존의 차이가 나타난

다. 즉 이주할 시기의 모국 문화를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한인들은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하나는 거주국에 대

한 정체성과 한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이며, 또 하나의 이중 정체성은 남

한과 북한 어느 쪽과 보다 동질감을 느끼는가이다.

해외 한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체성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언어나 문

화에 있어서 현지화가 강화되고, 결혼 등에 있어서도 현지인과의 결혼이 

증가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정부의 소수민족

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러시아 한인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나, 일본과 중국의 한민족 역시 최근 정체성의 약화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민족의식이 약화되어 간다는 세대별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민족 정체성 및 한인사회의 동질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한인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약한 반면, 중국은 가장 강하게 유지되고 있

다. 한편, 일본은 탈냉전 이후 민족 정체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러시

아 한인은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러시아 정부의 동화정책에 의해 모국어

를 상실하고 철저하게 러시아화를 거쳤다. 그러나 연해주의 한인사회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뿐만 아니라 사할린 출신, 중국 출신, 북한 출

신, 남한 출신 등 다양한 한민족이 살고 있으며,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

며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3국 중 민족정체성은 가

장 약하나 러시아의 한인들은 연해주 지역으로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한

인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 덕분에, 조선족 사회는 모국어 교육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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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으며 모국어를 보존할 수 있었다. 결혼도 대부분 

조선족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보존하고 있다. 연

변자치주는 중국 내 한민족 생활의 중심지이며 한민족 문화 보존지역으

로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은 

동북3성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있다.

거주국의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한민족 사회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 동북아 3국 중에서는 일본의 한민족 사회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직업이나 업종 그리고 전체 국민 대비 평균 소득 수준에

서 높게 나타난다. 

동북아 3국의 한민족 사회가 한민족 공동체에 갖는 관심은 유사할지라

도, 그들의 실질적 참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정

치제도, 정치이념, 정치발전 정도와 한민족 사회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는 재일동포에 비해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고 훈련도 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 공동체의 

참여 요청을 받을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일본에 비해 거주국의 

눈치를 보다 많이 살피게 될 것이다.

향후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시 이와 같은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공통

점과 차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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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Ⅰ. 서  론

1. 연구목적

한국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66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210만 명, 중국 210만 명, 일본 90만 명, 러시아(독립국가

연합) 60만 명 등 주변 4대국에 거주한다. 한인 재외동포 수는 이탈리아

(6,000만 명), 중국(2,500만 명), 이스라엘(1,800만 명), 멕시코(1,800만 

명), 우크라이나(1,200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이는 우리보다 인구

가 훨씬 많은 인도(480만 명)나 일본(260만 명)보다도 많은 수이며, 전체 

한인 인구 대비 해외동포들의 비례로 보면 7.5%로,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음 가는 높은 비율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1860년대 초 가난을 못 이겨 국경을 넘어 간도지방

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

동이민이 시작되었고, 한일합방 이후 정치적 이유로 일제에 항거하기 위

해 고국을 떠나면서 확대되었다. 일제 강점 하에서는 징용과 징병으로 인

해 타의에 의한 집단 거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많은 한인들이 

귀국하기도 하였으나, 냉전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혀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후에도 해외유학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 혹은 남북대치상황에서 안보불안 등으로 인한 해외이주는 계속되었

다. 최근에는 해외원정출산과 조기유학, 국내에서의 조기 실직 등으로 인

한 자의반 타의반식 이주라는 새로운 풍속도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해외 한민족 사회의 형성 연원이 오래 되었고 이주 배경도 다양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 관습, 생활양식 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한민족 동포사회가 점차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국가체제에 동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 동포사회는 여전히 ‘한민족’으로서의 정향을 버리지 않

고 있다.

한국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

영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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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구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경쟁과 통합의 동학(dynamics) 속에서 한국의 중추적 역

할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 중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

으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오랜 기간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

아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경제 침체 및 무역자

유화에 대한 국내적 도전 속에서 ‘동북아시대’라는 어려운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분단 극복문제는 지속적인 도전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과제 수행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도전으로만 성

취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의 경제는 디지털 기술에 토대를 둔 디지털 

경제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제구조를 말하며, 정보가 중심

이 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지역

은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이라는 전통적인 공유점 이외에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러

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하면 그 경제적인 규모는 더욱 확장된다. 이 지역의 

인구 합계는 15억 명이 넘는 규모로 세계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하며, 

경제규모, 무역규모, 기술적 측면, 문화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EU나 

NAFTA에 비해 큰 손색이 없어 향후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인문적, 문화적 인식의 공유점

을 넓힐 때, 더욱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식공동체 내지는 

문화공동체적 관점의 경제적, 국제정치적 관점과의 결합은 동북아지역 국

가 간의 고리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호기심 및 

열기의 증대와 이에 대한 지적 탐구의 시작은 21세기 국가 상호의존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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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 시대의 문화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조그만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상호주관적

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동북아지역 

국가의 각 구성원과 그 전체의 구조를 관통하는 규범, 제도, 문화 등은 형

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은 21세기

적 상황에 맞는 ‘공동체’의 개념과 그 구조가 담을 내용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민

족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동북아 문화공동체라는 구조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

에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공동체

의 하위 구성소인 동북아 차원의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지향점인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과 연계된다. 다시 말해, 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의 인식적, 문화적 배경으로서 동북아 한민족을 하나의 문

화권으로 연계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한민족이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민족적 

발전전략으로서 한민족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에 동류의식을 가지는 상당한 규모의 동포사회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은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전반기의 한국민족주의의 화두가 자주독립이었고, 20세기 후반기에는 통

일이었다면, 21세기 한국민족주의의 화두는 한민족공동체가 될 것이다.1  

해외의 한민족 사회가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태에서 고국에 

대한 민족의식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1정영훈, “한민족공동체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재외한인연구 , 제12권 2호 
(200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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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외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의 경제․문

화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민족 공동체는 통일된 단일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성원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동포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공동체의 성격이

다.2 즉 각국에 존재하는 한민족 사회의 연결망 또는 유대체제를 말한다.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공동대처하

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한민족 사회를 연결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

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실태

를 분석한다. 첫째, 19세기 말엽과 일제 강점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형성

되기 시작한 일본, 중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민족사회의 연원과 형

성, 변화 과정을 역사적 차원에서 재조명한다. 둘째, 일본, 중국 및 러시

아 극동지역의 한민족 사회의 현지 적응 실태 및 문제점, 한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①한민족사회의 조직과 활동, ②정치경

제․사회 분야에서 현지 사회로의 동화 실태, ③한민족 동질성의 유지 

정도, ④한민족 사회 내부의 문제점, ⑤한국정부 및 한국사회와의 관계

와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 그 동안의 이들 사

회에 대한 국내의 연구와 국내 기관의 조직, 활동 등도 살필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일본, 중국 및 러시아 극동 각 지역의 한민족 사회의 실태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한민족간의 (문화)공

동체 형성과 본국 한국과의 교류․협력 등 관계 발전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차원의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들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2위의 논문,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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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첫째, 기존 연구 및 각종 기관의 해외동포사회에 대한 활동에 관한 문

헌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해외동포사회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존연

구에 기초하여 역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기별로 구

분하여 특징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둘째, 일본, 중국, 러시아 한민족 사회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

였다. 현지 조사에서는 한민족 문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과도 인터

뷰를 하였으며, 연해주의 경우는 생활상을 조사하기 위해 한인들의 시장, 

농장, 가정집 등도 직접 방문하였다. 또한 거주지 소수민족 정책 담당자들

과도 인터뷰를 통해 한민족에 대한 거주국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셋째, 각국의 한민족 사회의 실태와 제반 문제점에 대한 비교 분석 접

근방법을 활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지역전문가 등을 활용한 전문가 자문, 워크숍 및 토론회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동북아평화연대의 도움이 많았

다. 동북아평화연대는 현지 조사 일정과 통역, 안내 등을 주선해주고, 각

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서론이다. 제 2, 3, 4장은 각각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실태를 분석한 

후 한민족 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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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일 한인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가. 해방전 

1910년 한일합방 전에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불과 수백 명의 한인들

이 일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3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몰락한 농

민들의 일본사회로의 유입과 더불어 재일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 즉, 재일 한인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산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4

재일한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지배 시기에 한반도 농촌의 

몰락에 의해 배출된 이농민이 일본의 노동시장에 자율적으로 유입됨으로

써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1937년 11월 중․일전쟁의 개시에 따른 

전선의 확대로 인하여 전시노동력의 증대가 요구되고 1938년 4월 국가총

동원령의 공포와 더불어 1939년 7월 노동력 동원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한인들이 강제연행에 의해 일본열도에 유입되게 되었다.   

(1) 한일합방과 재일 한인사회의 형성  

1876년 부산개항 이후, 일본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한반도를 내왕할 

수 있었지만, 대한제국의 한인들은 일본정부가 1899년 2월에 발표한 칙령 

제352호 ‘외국인노동자입국제한법’에 의해 자유롭게 일본을 내왕할 수 없

었다. 즉, 일본정부는 한인과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정책

을 취한 것이다.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한인의 일본 입국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게다가 일본이 1914년 제1차 대전의 연합군에 가담하여 군수공업 

중심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한인들은 저임금의 노동자로 일본에 들어

3
1902년 재일한인의 수는 236명이고, 1909년 재일한인수는 790명으로 나타나 있
다. 森林芳夫,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 （東京: 法務硏修所, 1955) 및 이
문웅, 세계의 한민족 일본  (서울: 통일원, 1996). 
4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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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되었다.

한일합방이후, 한인들은 대체로 (1) 일본의 선진 근대문화와 경제발전, 

(2) 일본인의 금융과 토지수탈, (3) 노동인구의 절대 증가 등의 이유 때문

에 도일하게 되는데, 특히, 도시금융침식, 토지수탈 등의 식민지정책이 추

진되면서 임금노동자로 전락한 한인들의 도일이 급증하였다.5

일본의 근대화 및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들이 도일하였고, 일

반 노동자들도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한 일본에서 구직이나 돈벌이를 위

해 도항 또는 밀항을 하였는데, 한인 노동자들의 일본으로의 도일은 1910

년 3월부터 1918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조사사업이 전개되어 토지

수탈이 추진되면서 급격하게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일

본인 지주 등이 중심이 된 한반도의 토지수탈 과정에서 농민들은 영세화

에 의해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고, 생활고 때문에 일본의 각종 회사들의 노

동자 모집에 응해 도일하였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수천 명의 한인들이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면서, 많은 노

동자가 한반도로 귀환하였다.6

이후 일본정부는 국내 만성적 불경기 및 실업문제 방지, 경찰의 감독과 

통제라는 치안문제 등을 이유로 1925년 8월부터 부산항에서 일정한 기준

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한 도항저지제도를 실시하였다. 1925년부터 

1938년까지 도항저지자의 수는 890,854명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배출되는 과잉인구의 생활고 등으로 인하

여 도항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즉, 재일한인은 1931년 31만 명, 

1934년 50만 명, 1938년 80만 명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재일한인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저임금 노동자로서 일본에 이

주하여 일본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저변층을 형성하면서 한인사회를 이루

어 갔다.

5전준, 조총련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1972).
6
1922년에 46,326명의 노동자가 귀환한 데 비해, 관동대지진 직후인 1923년에는 
거의 2배가 넘는 89,745명의 노동자가 귀환하였다.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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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연행과 재일 한인사회의 형성

일본은 대륙침략을 위해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 11월 중․일전쟁을 

야기하였고, 1941년 12월에는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전선의 확대에 따른 병력과 일본 본토의 전시 군수산업의 노동력

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령의 공포

와 더불어 1939년 7월 노동력 동원계획을 발표하였고, 동시에 조선총독부

에 ‘조선노무자 일본 본토 이주에 관한 건’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1939년 7월부터 1945년 8월 해방 전까지 조선총독부에 의해 한

인들은 강제 연행되어 일본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즉, 한인노동자는 주로 

힘든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석탄광산, 금속광산, 토목공사 등에 강제연

행 되었는데, 위험이 큰 갱 속에서 작업하는 인부의 60-70%가 한인노동

자였다.

이처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연행된 한인노동자의 인원은 

724,787명인데, 여기에 군인․군속 365,263명을 합하면 한인 강제 연행자

의 수는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7 전체 재일한인의 수는 

200-240만정도로 추산 된다.8

그리고 이들 재일한인들은 대체로 대도시 주변에 집단부락을 형성하면

서 생활하였고, 경제 상태는 하층 노동계층에 속했으므로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즉, 하층 노동계층의 수준에 있었던 재일한인들은 일본사회에서 

격리되고 폐쇄된 병리사회를 형성해 살았던 것이다.9

나. 해방후 

1945년 종전시 재일한인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대체로 200- 

7위의 책.
8森林芳夫,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 .
9전준, 조총련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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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약 60

만 명 정도의 한인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10

재일한인들은 회복된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좌우

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연맹｣이 좌파세력들의 세력 확산 공작으로 인하여 

좌경화로 기울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우파 민족주의 재일한인들은 ｢조선

건국촉진청년연맹｣을 설립하였는데, ｢재일조선인연맹｣과 ｢조선건국촉진

청년연맹｣은 연합군 점령사령부의 지원 아래 적극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

하면서, 체제이념, 신탁통치안에 대한 입장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즉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으로 재일 한인사회는 분열

되고 대립하였다.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는 ｢재일조선인연맹｣(조련)  ｢재일조선통일민

주전선｣(민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으로 발전하였고, 한국

을 지지하는 단체는 ｢조선건국촉진청년연맹｣(건청)  ｢신조선건설동맹｣

(건동)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으로 발전하였다.

(1) 해방직후의 재일 한인사회의 사상적 성향과 좌경화

(가) 재일한인의 사상적 지향과 국적 선택 

해방직후의 재일 한인사회는, 전쟁에 패한 일본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변동기에 있었으므로, 일본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조류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11

패전 직후 일본사회는 정치적으로는 간접적이지만 미국의 점령통치를 

받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아, 빈곤, 기성 권위의 

추락, 가치관의 파괴, 무질서 등에 의한 혼란 상태에 있었다. 즉 일본사회

10
1946년 2월 17일 미국 점령군 총사령부(GHQ)가 신고 받은 재일 잔류한국인의 
총수는 647,006명이었다.

11배정호,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서
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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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주의 혁명사상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특히 소

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사회주의 

사상은 “패전국가 일본”에서 권위 있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져 주도적인 사

상의 한 조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혁신사상이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상적 분위기는 재일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그 당시 대부분 노동자로 하층생활을 하였던 재일 교포 1세, 2세들

은 민족적 입장과 더불어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서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하였고,12 정치적으로는 일본 공산당을 비롯한 

혁신계세력을 지지하는 편이었다.13

재일교포 1세, 2세들의 이와 같은 사회주의 지향의 정치적, 사상적 성

향은 한반도의 38선 분단에 따른 국적선택에 있어서 그대로 나타났다.

재일교포 1세, 2세들의 본적지를 보면, 경상남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8선 이남지

역 출신이 거의 대다수이다. 그런데 국적선택 상황을 보면, 1950년도의 

북한국적 취득자는 약 46만7,470명, 한국국적 취득자는 약 7만7,433명이

다. 즉 재일교포들 가운데 86%가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절대다수의 

재일교포들은 자신들이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고 자신들의 고향 또한 

미국의 통치하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국가

인 북한을 선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적취득 성향은 해방직후 재일 한인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이 사회주의 등 혁신지향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아울러 재일한인 혁

12심한 차별과 비참한 하층 노동층을 구성하고 있었던 재일동포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은 지극히 매혹적이며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상이었다. 이승목, “조총련이 일
본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총련의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정책
기획실, 1972).

13일본제국주의 시절, 피압박민족으로서 엄청난 압박과 서러움을 겪었던 대다수의 
재일교포 1세, 2세들은 사실 사상적인 입장에 앞서 민족적 차원에서 戰前에 천
황제와 침략전쟁, 식민지통치를 정면으로 반대했던 일본의 혁신계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감을 가졌고 그들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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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 세력이 그들의 세력기반을 조성하는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재일 한인자치단체의 좌경화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재일한인들은 해방된 민족으로 처우 받고 회복

된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내 각지에서 약 300여개의 한인자

치단체를 결성했다. 즉 재일한인들은 귀환의 후원, 생활상담 등 생존권 확

보차원에서 300여개의 각종 소규모 자생단체들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재일한인들은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지역별 단체들을 통합하기 시작하였다.14 또 재일한인대표들은 일

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을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단체로 결

성하기 위하여 1945년 9월 10일 도쿄(東京)에 모여 ｢재일본 조선인연맹 

중앙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동년 10월 15일에는 도쿄의 히바야(日比

谷) 공원에서 전국대표 약 5,000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통하여 ｢재일조선

인연맹｣(이하 ｢조련｣이라고 칭함)을 결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련｣은 처음에는 좌우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로서 출발

하였다. 그러나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이 세력확대를 위하여 공작활동을 전

개함에 따라 이념갈등에 따른 조직적 분열을 거치면서 좌경화되었다. 말

하자면, 좌우파를 망라한 재일한인단체 ｢조련｣은 전전(戰前)의 일본공산

당 간부였던 김천해가 ｢조련｣에 개입하게 된 이후부터 좌경화하기 시작

하였던 것이다.

1945년 10월 10일 도쿠다(德田球一)를 비롯한 일본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출옥한 김천해는 동년 10월 15일 ｢조련｣ 결성대회에서의 연설을 통

하여 대중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조련｣의 최고고문에 취임하게 되었는

데, ｢조련｣에 최고고문으로서 개입하게 된 김천해는 ｢조련｣의 주도권 장

악 및 좌경화를 위하여 ｢조련｣에서 보수적인 민족주의 우파세력들을 축

14예컨대 ｢關東地方 朝鮮人會｣, ｢在留 朝鮮人對策懇談會｣, ｢高麗人 中央協議會｣, 
｢大阪 朝鮮人協議會｣ 등이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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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공작을 전개했다. 그 결과 ｢조련｣은 김천해, 김두용, 박은철 등 일

본 공산당 간부를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들에게 장악되고, ｢조련｣은 일본

공산당의 재건을 위한 활동거점이 되었다.15

그리고 일본공산당이 정치적 성장과 더불어 ｢조련｣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조련｣은 일본공산당과 동일한 이념아래 동일한 과제를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하부조직으로 전락되어 갔다.16

(2) 민단의 결성

(가) 민단

좌우세력을 망라한 한민족 단체로 출발한 ｢조련｣이 좌파세력들의 세력

확산 공작과 더불어 이념적 분열을 거치면서 좌경화로 기울게 되자, 이에 

반발한 홍현기․김상호 등 우파 민족주의 청년들은 ｢조선건국촉진청년동

맹｣(이하 ｢건청｣이라 약칭함)을 결성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16일 결성

된 ｢건청｣은 ｢조련｣과 마찬가지로 연합군 점령사령부(GHQ)의 지원을 받

으면서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펼쳤는데, ｢조련｣과는 신탁통치안에 대한 입

장, 체제이념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17

또 이강훈․원심창 등 아나키스트계, 민족주의 중도파, 구(舊)친일계 

재일한인들은 1945년 10월 27일 정치범으로 23년간 복역한 박렬이 아키

다(秋田) 형무소에서 출옥하자 그를 중심으로 1946년 1월 20일 ｢신조선

건설동맹｣(이하 ｢건동｣이라 약칭함)을 결성하였다. ｢건청｣이 청년층을 중

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건동｣은 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5일본共産黨은 ｢朝聯｣을 활동거점으로 黨재건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1945년 
12월 제4차 黨大會에서 黨을 부활시키고 합법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16일본共産黨이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德田球一서기장의 최측근인 
김천해는 黨의 중앙위원, 정치위원, 조선인 부장직을 겸직하게 되었고, ｢朝聯｣내 
韓人좌파 세력들도 國際共産主義 運動의 “一國一黨의 原則”에 따라 일본共産
黨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一國一黨”원칙에 따라 공산주의자
들은 外國人의 경우 공산당에 入黨하려면 在留國 공산당의 당원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17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일본 ,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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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동｣은 신탁통치지배를 지지하는 ｢조련｣을 반(反)민족단체로 비판하

고,18 ｢건청｣과 힘을 합쳐 ｢조련｣에 대항하였다. 즉 ｢건동｣과 ｢건청｣은 

‘신탁통치 반대 대회’를 열어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3․1독립기념식을 개

최하는 등 재일 한인사회의 좌경화를 막기 위하여 우파 민족진영의 방파

제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재일한인들의 거주․생활안정 및 권익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

하면서 ｢건동｣ 및 ｢건청｣은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

건동｣은 ‘조선과 일본의 융화, 조선의 완전독립’을 표방하고 처음부터 정

치단체로 발족하여 활동범위를 스스로 제한하였으므로 사회단체인 ｢조련

｣에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으로 대중적인 기반이 취약하였다.

그러므로 재일 한인사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한인조직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1946년 8월 31일 개최된 ｢건동｣ 제2회 전체

대회에서는 우익진영의 결집체로서 거류민단결성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동년 9월 28일 개최된 ｢건동｣․｢건청｣의 전국대의원 합동대회에서는 ｢민

단｣창설에 관한 제원칙이 합의되었으며, 동년 10월 3일에는 ｢재일조선거

류민단｣의 결성대회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재일조선거류민단｣ 도쿄 결성대회에는 ｢건청｣․｢건동｣뿐만 아니라 

｢건국촉진회｣, ｢조선구락부｣, ｢조선거류민회｣, ｢대한협회｣, ｢조선무역협

회｣, ｢조선문화협회｣ 등 유명무실한 단체를 포함하여 20여개 단체의 대표 

등 약 2,000여명이 참가하였고, ｢민단 제 1차 선언｣19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도쿄 결성대회이후, ｢재일조선거류민단｣은 전국조직을 지향

하여 각 현(縣)에 지방본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

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10월 4-5일 전국대회를 소집하여 ｢민단 제2

차 선언｣20과 더불어 조직명을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민단으로 

18 ｢建同｣은 신조선  창간호와 제2호, 제3호를 통하여 격한 논조로 신탁통치반대
를 주장했다. 

19 ｢민단 제1차 선언｣의 3대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재일동포의 민생안정을 기함.
  2. 우리는 재일동포의 교양향상을 기함.
  3. 우리는 국제친선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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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함)으로 개칭하였다. 

(나) 역경속의 민단의 성장

민단은 재일한인들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이 혁신계 단체를 지지하는 

성향 때문에 조직적 열세에 있었지만, 재일한인들의 인권 및 생활권을 

위하여 ｢사법육성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외국인 등록 투쟁’을 전개

하였으며, 나아가 ｢조련｣ 및 그 산하의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의 극좌 

폭력노선에 따른 테러의 감행 속에서도 조직을 강화하고 성장을 도모하

였다.

① ｢사법육성회｣의 창설과 ｢협동조합｣의 결성

연합군 사령부는 1946년 11월 20일 기본지령을 통하여 “본국 귀환을 

거절하고 일본에 재류(在留)하는 조선인은 일본법률에 따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재일한인들은 일본법률에 무지하였으므로 인권 및 생활권에서 침

해를 당하기 일쑤였고, 또 자신들을 보호․구원하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인권 및 생활권에서 침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

서 민단은 재일한인들의 인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사법

적 보호대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1947년 3월 31일 ｢재일조선거류

민단사법육성회｣를 설립하게 되었다.21 ｢재일조선거류민단사법육성회｣의 

설립과 더불어 민단은 일본법률에 무지한 재일한인들이 인권 및 재산권

20 ｢민단 제2차 선언｣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함.
  2. 우리는 재류동포의 민권옹호를 도모함.
  3. 우리는 재류동포의 민생안정을 도모함.
  4. 우리는 재류동포의 문화향상을 도모함.
  5. 우리는 국제친선을 도모함.
21회  장 : 박열
  부회장 : 이강훈, 심원창
  이사장 : 김종재
  이  사 : 권일, 김보경, 김정주, 서상한, 현희, 정철, 김재화, 정주화, 최유존,  

왕시복, 김희명, 서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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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억울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 민단은 전후 일본사회의 하층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재

일한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검토․

연구하였다. 마침내 민단은 1947년 4월 15일 재일한인들의 생활합리화를 

지도하고 동시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재일본조선거류민단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22

민단은 ｢재일본조선거류민단협동조합｣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재일한인

들의 민생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재일본조선거

류민단협동조합｣을 민단사업의 조직적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② 외국인 등록과 민단의 투쟁

연합군 사령부가 1946년 2월 17일 ｢외국인등록｣에 관한 취지를 발표함

에 따라, 일본정부는 1947년 5월 2일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에 적용되는 ｢외국인등록령｣을 발포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칙령 제270호 

및 내무성령 제28호로서 외국인등록령 및 동 시행규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일외국인의 등록 조치는 재일한인들에게 적지 않

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재일한인들은 포츠담 선언에 입각하여 ‘독립

국민’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는 개념상의 규정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애

매모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재일한인들은 해방된 민족이었지

만, 조국이 아직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미국의 군정치하에 있었

으므로 실제로는 ‘국적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일한인들은 일본국 및 일본인들로부터 ‘비(非)일본인’ 또는 

‘제3국인’이라 하여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기형적인 존재로 취

급을 받아야만 했다.

22조 합 장 : 원심창 
  부조합장 : 김희명, 서충신
  상무이사 : 김희명, 현희
  이    사 : 김정주, 정주화, 정동조
  감    사 : 전두수, 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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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재일한인들은 일본정부의 외국인 등록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갖게 되었고, 아울러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조국

이 독립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당분간 외국인으로 정당한 대우를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민단은 ｢외국인등록령｣공포 직후 즉시 부당한 외국인등록령

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표명하고, 이어 동년 6월 16일 올바른 국제법에 

근거한 외국인 대우를 주장하는 ｢민단의 견해｣23와 ｢박열단장의 주장｣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민단은 동년 7월 25일 연합군사령부에 대하여 청원서

와 민단의 결의를 전달하고, 8월 20일에는 ‘외국인 등록에 대한 불협력’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민단 투쟁활동은 일본당국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치게 되었고, 일본당국은 민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외국인 등록을 민

단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1947년 12월의 제 4회 민단 중앙협의

회의 결의 즉 모든 등록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외국인 대우를 할 것을 요

구한 결의는 재일한인들의 법적 문제를 본격적인 문제로 격상시킨 발전

적인 결의이기도 하다.

③ 민단의 시련과 성장

1949년에 접어들면서 일본공산당은 소련의 스탈린과 코민포롬의 지령

에 따라 평화적인 의회전략에서 폭력적인 극좌투쟁노선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일본공산당과 활동방침을 같이 하였던 ｢조련｣24은 국제공산주의 

23민단의 일본정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1. 국제 통념에 입각한 올바른 외국인 등록령을 요구한다.
  2. 조선인의 등록은 조선인 단체에 일임하고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직접 보고

할 것을 요구한다.
  3. 일본정부는 조선인에 대해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다.
  4. 일본정부는 조선인의 생명․재산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5. 세계평화를 위해 조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본 국민들이 갖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24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자 ｢朝聯｣은 즉시 북한의 정부수
립 강령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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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및 극좌투쟁 노선을 추종하면서 “조선의 통일과 독립”, “일본의 민

주혁명 달성” 등을 표방한 많은 불법 폭력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조

련｣의 불법 폭력행위는 민단간부들에 대한 테러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

대, 1949년 7월 14일에 민단의 宮城縣 지방본부 단장이 조련계 조직원에 

의해 사살되었고, 동년 8월 20일에는 야마구치현(山口縣) 지방본부가 ｢조

련｣과 ｢재일조선청년동맹｣의 조직원들에 의해 1주일간이나 습격당하였

다. 이와 같은 조련계의 테러․폭력행위는 좌익계 단체는 물론 재일 한인

사회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5

1949년 9월 연합군 총사령부와 일본 법무성은 ｢조련｣을 폭력단체로 규

정하여 ｢단체 등에 관한 규정령｣ 제4조에 의거 해산명령을 내림에 따라 

｢조련｣ 및 그 산하의 전위적 행동부대인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은 물론 

조련계 학교가 폐쇄되고, 그 여파로 민단계 학교까지 폐쇄를 당하게 되었

다. 더욱이 일본 당국이 폭력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분아래 재일 한인사회 

전체를 죄악시하고 때때로 문제 삼음에 따라 재일한인들은 억울하게 차

별이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다.

민단은 이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조직의 확대․강화를 도모하여 1949

년 10월경에는 지방본부 조직 43개소, 지부조직 207개소, 분단(分團)세력 

133개소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민단은 즉

각 ｢재일 의용 학도군｣을 조직하여 참전하였고, 현금 932,712원(圓), 위문

포대 2,825자루를 본국에 보냈다.

요컨대, 좌익세력의 테러, 재일 한인사회의 압도적인 북한지지, 일본정

부의 민족차별정책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민단은 조직을 정비하

고 성장을 추구한 것이다.

25필자가 만난 일본인들 가운데 이 당시에 청년기를 보낸 일본인들은 朝聯계의 폭
동을 생생히 기억하였다. 朝聯계의 폭동은 일본인들의 재일한인들에 대한 이미
지를 아주 나쁘게 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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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총련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에서 좌익단체로 변모한 

｢조련｣이 폭력적인 극좌노선을 추구하다가 1949년 9월 8일 강제해산을 

당함에 따라,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활동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조련｣의 산하단체였던 ｢조선해방구원

회｣와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을 통하여 ｢조련｣의 구(舊)조직을 재건코

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해방구원회｣와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광범한 조직이었던 ｢조련｣의 구(舊)조직을 완전하게 보존

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 ｢조련｣의 구(舊)간부들을 비롯한 좌

파세력은 ｢조련｣을 대체할 수 있고, 이강훈을 중심으로 한 우파 민족주의

자들의 ‘통일전선형성’ 제창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의 결성하여

야 했다.

따라서 ｢조련｣의 지하 간부들은 1950년 4월 24일 ｢조선인단체협의회｣

를 결성하여 그 산하에 ｢조선해방구원회｣,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 ｢재

일조선인학생동맹｣,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을 망라시켰다.

이와 같은 ｢조련｣ 구(舊) 간부들의 조직재건 움직임은 1950년 6월 25

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한

국전쟁의 발발은 기간조직을 지하화하였던 일본공산당에게도 당의 태세

를 긴급하게 갖추도록 하였다. 즉, 일본공산당은 당의 ｢조선인부｣를 검토

하여 ｢민족대표부｣로 재출발시키고, 나아가 ｢민족대표부｣로 하여금 1950

년 7월 ｢조국방위위원회｣의 결성과 더불어 재일 조선청년의 결집을 위한 

｢조국방위대｣라는 서클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부터 조국통일 활동에 동참

을 요청받았던 ｢조련｣의 구(舊) 간부들은 ｢조선인단체협의회｣로서는 남

북한 대치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일교포사회에서

의 조직재건 및 확대를 위하여 1950년 6월 16일 ｢재일조선민주민족전선 

결성 준비회｣를 발족시켰다.



24 동아시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재일조선민주민족전선 결성 준비회｣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즉

시 ｢재일조선통일 민주전선 준비회｣로 개칭되었다가 다음해인 1951년 1

월 9일에 이르러 전국적 조직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이하 ｢민전｣이

라 약칭함)으로 정식 발족되었다.26 한국전쟁의 영향 속에서 결성된 ｢민

전｣은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의 결집체로서 기반을 공고히 해갔다.

1953년 11월 11일 ｢민족대표부｣의 주도아래 개최된 제4차 ｢민전｣ 전

국대회 이후부터 중앙간부의 다수가 일본공산당의 당원이 됨에 따라27  ｢

민전｣과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는 ｢조련｣때보다 더욱 긴밀해졌고, 아울러 ｢

민전｣은 일본공산당의 혁명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련｣이 해산된 후,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일본공산당의 영

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면서도,28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에서 

｢조국방위위원회｣ 및 ｢민전｣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일본공산당이 ｢민

전｣이 결성 된지 1개월 후인 1951년 2월에 개최된 제4차 전국협의회에서 

무력투쟁을 행동방침으로 결정하자 ｢민전｣은 합법적인 대중투쟁을 전개

하였고, ｢조국방위위원회｣는 비합법적인 군사혁명노선에 따라 투쟁을 전

개 하였던 것이다.

26
｢民戰｣의 결성이 지연된 것은 한국전쟁의 戰況과 관계가 있다. 즉 ｢朝聯｣계 인
사들은 1950년 9월 14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을 轉機로 戰況이 북한에게 극히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발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동년 11월 25
일 中共軍의 개입으로 戰勢가 다시 북한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勢확대를 위
하여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발족시킨 것이다. 

27
｢民戰｣시기까지만 해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一國 一黨의 원칙”이 엄존하였으
므로, 재일 韓人공산주의자들이 共産黨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共産黨에 
당원으로 가입하여야 했다.

28일본 패전 후, ｢朝聯｣은 일본공산당과는 黨 재건 때부터 一心同體로 활동을 해
왔는데 일본당국은 ｢朝聯｣과 일본共産黨의 해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朝聯｣에 
대해서 더욱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 즉 일본당국은 ｢朝聯｣에 대해서 해산 및 
재산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데 비하여 일본共産黨에 대해서는 중앙간부
들의 공직에서의 추방, 당 기관지 赤旗 의 무기한 발행정지, 점령군 총사령부의 
“레드 퍼지(red purge)”지령에 따른 신문․방송․통신 분야 등에서의 공산당계 
인사 약 14,200명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朝聯｣의 간부들은 일본 당국
에 대해서 민족차별에 따른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共産黨에 대해서도 석연
치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즉 ｢朝聯｣의 舊幹部들은 일본共産黨으로 부터 
이탈된 새로운 조직체의 결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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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전｣ 및 ｢조국방위위원회｣의 활동은 격렬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격

한 투쟁은 (1) 대외적으로 이전의 ｢조련｣계의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일

본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고립화를 초래하였고, (2) 대내적으로 일

본 공산당원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치름에 따라 조직의 약체화를 초래하

였다.

따라서 ｢민전｣의 내부에서는 일본공산당의 극좌 폭력노선에 대해서 회

의를 갖게 되었고 아울러 북한의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일본공산당의 지

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되었다.

여기서 ｢민전｣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은 일본공산당 대신에 북한

으로의 경사를 의미하는데,29 북한의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민전｣의 민

족주의적 성향은 확대되어져 갔다. 북한은 국제환경에서의 평화공존을 위

한 긴장완화30와 일본에서의 대 공산권 유화적 정권의 등장으로31  대일본

접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32됨에 따라 일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고, 

아울러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영향력증대를 위하여 ｢민전｣으로 하여금 일

본 공산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지도노선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파가 ｢민전｣의 주류인 ｢민족대

표부｣파에 대하여 정면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제19차 ｢민전｣

중앙위원회를 계기로 민족주의파가 대세를 장악함과 더불어 ｢민전｣의 활

동은 사실상 북한의 주도아래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5년 5월 

24일 북한의 지원 아래 치루어진 제6차 ｢민전｣ 전체대회를 통하여 ｢민전｣

과 ｢조방위｣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동년 5월 25일 ｢재일조선인총련합

회｣(｢조총련｣이라고 약칭함)는 결성되었다.

29이승목, “조총련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총련의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
구 , pp. 47-48.

30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평화공
존 노선을 주창하였는데 그에 따라 국제환경은 동서냉전적 상황으로부터 평화공
존을 위한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31
1954년 1월 일본국내에서는 친미적인 요시다 정권이 물러나고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하면서 대외정책은 대미의존정책으로 부터 자주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32배정호, “日本․北韓의 關係正常化와 남북관계,” 94 北韓 및 統一硏究 論文
集 , 第5卷 (統一院, 1994), pp. 1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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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의 출범과 더불어 일본공산당출신의 ｢민전｣간부들은 당적을 

이탈하였고, 대부분의 ｢민전｣간부들은 ｢조총련｣의 주요직책을 맡았다.

｢조총련｣의 결성배경 및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33

첫째, 국제환경 및 일본 국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여 평

화공존노선을 주창함에 따라 국제환경은 동서냉전적 상황으로부터 평화

공존을 위한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고, 또 (2) 1954년 1월 일

본국내에서는 친미적인 요시다 정권이 물러나고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하

면서 대외정책은 대미 의존정책으로부터 자주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대 일본정책을 유

화․접근정책으로 전환토록 하였다.34

둘째, ｢민전｣의 내부에서는 일본공산당의 극좌노선에 대해서 회의를 갖

고 일본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대

두되었는데, 북한의 대일본 유화적 접근은 그와 같은 ｢민족주의｣파가 ｢민

33위의 논문.
34북한의 南日외무상은 1954년 8월 30일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들에게 대한 

일본정부의 비법적 박해를 반대 항의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재일조선인의 
정당한 권리를 정부정책차원에서 보호할 것임을 천명한 것에 이어 1955년 2월 
25일 대일 관계에 관한 성명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최초로 공식적
으로 제안하였다. 즉 북한정부는 남일외무상의 성명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재생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면서도 일본정부와 무역, 문화관계 및 관계정상화를 
향한 북한․일본 관계의 발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의
사 표시한 것이다.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56), p. 16.

  “조선 인민은 과거에 조선을 강점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를 제패하려
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현재에도 일본
을 재무장하여 일본에 군국주의를 재생시킴으로써 일본을 아세아 침략의 책원
지로 전변시키며 일본 인민을 새로운 군사적 모험에 리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체 국가들과 정상적 관
계를 수립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선 호상 리익에 부합되는 무역관계와 
문화적 련계를 설정할 것을 희망하여 왔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
부는 일본 정부 수상 하또야마씨의 우리 공화국과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며 회
담할 용의를 표명한 최근 발언을 긍정적으로 대하며 따라서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 관계 및 기타 조일관계 수립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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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및 재일 한인사회에서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는데 지원세력으로 작용

하였다.

셋째, ｢민전｣의 지도노선이 일본공산당에서 북한노동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조총련｣이 결성되었는데, 북한과 ｢민족주의｣파의 주도아래 ｢조

총련｣이 출범하였다는 것은 해방후 재일 한인사회에서의 공산주의 운동

을 기본적으로 규제해 왔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대원칙인 “일국일당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일 한인좌파

세력들은 해방후 일본공산당과 10년간에 걸쳐 형성된 인적․조직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끝으로 한국정부의 대일본정책 및 재일교포정책이 부재하였던 시기에 

북한이 대일본 유화적 접근 및 재일교포 포용정책을 전개하였는데, 그와 

같은 북한의 정책은 재일교포사회의 좌경화를 가속화하였고, 아울러 일본

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실제로 일본

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은 ｢조총련｣의 조직적 발전

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해외전위조직

을 확보한 것이다.

조총련은 북한노동당의 지도노선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활동을 전개하

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35 따라서 조총련은 도쿄에 

있는 중앙본부가 지방조직을 통괄하는 형태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즉 

중앙조직은 중앙대회(전체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로 구성되었고, 지방조직은 일본의 행정구역에 준해서 도(都)․도(道)․

부(府)․현(縣) 본부 49개소, 지부 320개소, 분회 2,000개소와 7개 지방협

의회로 구성되었다.

35조총련의 모든 업무 및 운영은 中央常任委員會의 議長에 의하여 주관되었다. 
말하자면, 조총련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인 한덕수의 지휘아래 한덕수계 세력
을 중심으로 하는 8,500명의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조총련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1957년 3월 결성된 
‘學習組’는 비밀조직으로서 ‘김일성주의’를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신봉하고 ‘조국
혁명=조국통일’을 위해 몸을 바치는 핵심적인 ‘혁명투사’조직이다. ‘學習組’는 북
한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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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총련은 계층별, 세대별, 직능별, 성별 활동과 여론주도를 위한 

선전․홍보활동을 위하여 산하에 여러 단체들을 두었는데,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산하단체>

재일조선청년동맹,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재일조선인교육회, 재일조선

인교직원동맹, 재일조선인과학자협회,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조선

문학예술가동맹, 재일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조선유학생동맹, 재일조선

인상공연합회, 재일조선인신용조합협회, 재일조선인체육연합회, 재일조선

인불교도연맹, 재일조선인통일동지회

<주요 사업단체>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구월서방, 학우서방, 조선문제연구소, 조선화

보사, 시대사,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재일조선인통신교육협회, 재

일수출입상사,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선청년사, 조총련중앙학원

2.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1955년 북한의 지원 아래 재일 한인사회의 좌파세력을 재결집하여 등

장한 조총련은 조직을 정비하고, 민단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민족교육사

업, 금융사업, 재일교포 북송사업 등을 전개하여 재정과 조직 면에서 민단

보다도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나아가 조총련은 일본 정계와의 관계

도 공산당의 범주를 넘어 그 폭을 넓혀나갔다. 그러나 조총련은 1970년대

에 들어오면서 내부권력의 후유증, 재정적 기반의 침하 등으로 인하여 조

직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게다가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조총련계 지식

인의 반발, 북한 지상낙원론의 붕괴 등과 더불어 민단이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신용조합의 설립, 차별철폐․권익신장운동, 교육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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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반면, 민단은 대체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의 약세․쇠퇴 등

의 영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의 생활보수화 성향, 1990년대 이후

의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정치공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

도의 붕괴, 재일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에 따른 민족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

하여 현재 조총련은 물론 민단까지도 쇠퇴와 몰락의 위기상황을 맞이하

고 있다. 즉, 재일한인 2․3․4세들의 민족의식 약화는 한인공동체의 장

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가. 민단계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1) 민단의 주요활동과 발전

민단은 대체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의 약세․쇠퇴 등의 영향 

속에서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신용조합의 설립, 차별철폐․권익

신장운동, 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발전

하였다.

(가)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에서 제의한 ｢1천만 이

산가족 찾기 운동｣에 근거하여 한국정부와 민단은 1975년 4월부터 조총

련계 교포의 성묘 방한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정부와 민단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재일조총련계 한인 포용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75

년 추석, 북한을 지지하고 한국정부를 적대시하였던 조총련계 한인 1,000

여명은 30년 만에 한국의 고향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성묘를 하고 친지들

을 만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후 1년 동안에 약 1만 명 이상의 조총

련계 교포가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형

제와 재회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은 일본의 TV, 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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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와 같은 일본 언론의 보도 덕택으로 민단의 성묘단 사업은 상당

한 호응을 얻게 되었고, 따라서 성묘단사업은 연말연시, 한식, 단오절 방

문단으로 계속 확대․발전되어 갔다.

한편 성묘단에 참가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조총련계 

한인들은 북한과 조총련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정

치적, 사상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더욱이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조총련계 한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환

멸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성묘단으로 한국을 다녀온 한인들 가운

데 상당수가 조총련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고, 또 조총련의 조직과 인

적․경제적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탈할 수 없었던 한인들은 조직의 활동

에 극히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36  즉 한국

정부와 민단의 성묘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조총련의 구심력

은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조직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다.

요컨대 ‘재일조총련계 한인들의 모국성묘단 사업’은 재일 한인사회에서 

민단의 입장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반면, 조총련계 한인사회에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조총련 조직을 근저에서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나) 한국정부와 민단의 교육사업

민단은 재일한인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1949년 오사카(大阪)에 백두

학원과 금강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이승만 정

부가 재일교포의 민족교육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

로, 민단의 교육사업은 조총련에 비하여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겠다. 따라

서 민단계 재일한인들은 민족교육을 위하여 백두학원이나 금강학원에 자

녀를 입학시키거나, 일본정부가 재일한인들에 대한 교육정책으로 공립 

소․중학교내에 설치한 ‘민족학급’을 이용하여야 했다. ‘민족학급’은 일본

36성묘단으로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총련계의 한 교포는 ‘조총련 조직에 대한 
반감과 민단가입을 주저해야 하는 심정’을 익명으로 1977년 12월 21일자 통일일
보에 기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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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인학교 폐쇄령’에 대한 수습책으로서 1949년 12월부터 도쿄

도(東京都),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縣), 아이치현(愛知縣) 등의 

공립 소․중학교에 한국․조선인 재학생들을 위해 설치한 ‘한국어 과외수

업 교실’이다. ‘민족학급’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고, 각급교육

위원회가 감독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학급’의 교육은 점차로 쇠퇴하다가, 

1970년대 이후 일본학교들이 재일한국인 민족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재일한인들의 민족교육에 적지 않게 기여하

게 되었다.

재일한인들의 민족교육에 관한 한국정부의 관심은 1961년부터 나타나

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1961년 2월 ｢문교부 교포교육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재일한인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나

아가 동년 12월에는 주일한국대표부 내에 장학관실을 설치함과 더불어 

도쿄(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 등지의 전일제(全日制) 한국학교

와 홋카이도(北海道) 등지의 야간 한국학원에 교사들을 배치하였다. 즉, 

1945년 8․15해방이후 처음으로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교사들이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지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민단은 한국정부의 지원 아래 1962년부터 본국유학 희망자들을 

위하여 ‘모국 수학제도’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1963년 4월에 일본 주요도

시 10개 처에 교육문화센타를 설치했으며, 1966년부터는 하계학교(고교

생․대학생 대상), 1977년부터는 춘계학교(대학생 대상)와 하계학교(중․

고교생 대상)를 개설하였다.

요컨대 민단의 교육사업은 비록 규모면에서 조총련계 학교보다 상당히 

열세에 있었지만, 한국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아래 ‘모국이해교육’ 및 

‘현지적응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다) 권익신장운동

1970년대까지만 일본사회는 모든 사회복지제도에 국적조항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재일한인들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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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단은 제27회 정기 중앙위원회에서 재일한인들의 ｢인권선언｣을 

채택함과 동시에 ｢재일한국인 권익옹호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고, 1970

년대 후반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행정차별 철폐 운동’을 전개하였다. ｢차별철폐 100일간 운동｣기간(1997. 

8.1-11.8)동안에 각 지방조직은 지방자치제에 ｢차별철폐에 관한 요망서｣

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아가 자치제의 결의 채택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재일한국인 권익옹호위원회｣는 행정차별 철폐의 당면중점목표로

서 (1) 주택입주 차별 (2) 아동 수당․국민연금의 적용 (3) 주택 공고(公

庫) 등의 융자 (4) 공무원 채용의 네 가지 항목을 설정하여 이에 관한 전

국적으로 통일된 요망서를 작성하였고, 아울러 차별의 실태를 이론적으로 

고발하는 ｢차별백서｣ 7권을 발간하여 일본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일본정부 및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요망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민단의 노력으로 마침내 1980년에 ‘주택입주 차별’ 및 ‘금융

공고(公庫) 차별’은 일단 해소되었다. 그 외 사법연수생, 아동수당, 교원채

용, 지방공무원, 소학교 취학안내 등에서 차별이 철폐되었다. 또 1981년에 

최대의 난관이었던 ‘국민연금’ 문제에서 국적조항이 철폐됨에 따라 복지

제도에서의 국적차별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그리고 민단은 ｢민단연금｣제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재일한인들의 복

지를 위한 보험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각종 신용조합을 결성하여 재

일한인들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1983년 가을에 들어오면

서 민단은 재일한인들의 기본적 인권침해인 지문압날제도(指紋押捺制度)

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37만 명이

라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1985년에 접어들면서 민단

은 이 해의 3․1절 기념행사를 ｢지문압날․상시연대제도(指紋押捺․常

時携帶制度) 철폐 요구대회｣로서 개최하였고, 또 일본 법무성이 동년 5

월 14일 ｢지문에 대한 政令｣37을 발표하자 즉시 민단은 ‘전국 지방단체장 

37 (1) 지문압날을 종래의 회전지문에서 평면지문으로 전환, (2) 지문거부자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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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하고 ‘지문유보’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지문유보’운동에는 1

만 명 이상의 재일한인들이 참가하였다. 민단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재일 한인사회에서의 구심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조직을 확장시키면서 

발전을 도모하였다.

(2) 민단의 약화와 민단계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재일한인 1세들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늘 품

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강한 민족의식을 지녔지만, 2․3․4세 한인들은 일

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또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민단계 3․4세 한인들은 조총

련계 3․4세 한인들보다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일본사회에 

대체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38

한국에서 태어난 1세들은 이제 겨우 7%정도에 불과하고, 2세에 이어 

3․4세가 재일 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민단계 청

장년 세대의 거의 대부분은 일상적 생활에서 본명이 아닌 통명인 일본이

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숫자가 민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단계 3․4세 젊은 한인들의 취약한 민족의식은 일본 국내

외의 탈 이념화 성향 및 국제화 추세의 영향으로 한층 약해지고 있고, 이

는 민단에 대한 무관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단계 젊은 세대들

이 민단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며 소극적 참여 또는 외면

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민단은 조직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조직기반

의 침체에 따른 조직유지 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민단계 상공인들 가운데는 상당한 재력가들이 있지만, 민단계 민족

개월의 설득기간을 마련, (3) 기간 경과후 자치제는 지문거부자를 고발.
38조총련계 교포들이 민단계 교포들에 비해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의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민단계 교포들이 일본사회에 동화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비하
여, 조총련계 교포들은 일본사회에 동화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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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재정난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39  이는 민족

교육의 침체에 따른 ‘민족의식의 약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재일한인 3․4세들의 민족의식 약화는 1990년대 중반의 조사에서도 나

타났다.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는 1993년 재일 한국인 청년들의 의식 

및 가치의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994년 ｢제3차 재일한국인 청년의

식조사 중간보고서｣40를 발표하였는데, 최종보고서는 1997년 ｢재일한국

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41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재일한국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은 ‘부정적 자기이미지 vs. 민족적 긍

지’, ‘귀화 희망 vs. 국적 보유’, ‘통명 vs. 본명’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재

일청년들의 민족의식 상태를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정적 자기이미지 vs. 민족적 긍지’

1980년대 후반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재일 한국인 청년들은 ‘재일 

한국인․조선인인 자기자신’에 대하여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고 아울러 

‘자신의 부모가 일본인이 아닌 것을 원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와 같

은 ‘부정적 자기 이미지’는 제3차 재일한국인 청년의식조사 중간보고서｣

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약 63.7%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자기 이미

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인에 의한 차별과 

그에 따른 민족적 열등감 때문이었다. 따라서 재일 한국인 청년들은 그다

지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이라는 것에 구애되지 

않으려 하고 있다.

39오사카 민족학교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김중권 이사장은 예외적인 
독지가이다. 

40
在日本大韓民國靑年會, 第3次 在日韓國人靑年意識調査中間報告書  (東京: 
在日韓國人靑年會 中央本部, 1994年 2月).

41
福岡安則․金明秀, 在日韓國人靑年の生活と意識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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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화 희망 vs. 국적 보유’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재일한인들의 누계는 18만 7

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제3차 재일한국인 청년의식조사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꼭 귀화하고 

싶다’(12.0%)와 ‘가능한 한 귀화하고자 한다’(15.0%)를 합쳐서 귀화 희망

자는 27.0%이고, 한국적 보유에 민족적 의미를 느끼는 자가 ‘그다지 귀화

하고 싶지 않다’(15.9%)와 ‘절대로 귀화하고 싶지 않다’(27.7%)를 합쳐서 

43.6%이다. 그리고 국적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느 

쪽이든 좋다’는 자(者)가 29.4%이다.

따라서 계기가 주어지면, 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56.4%인 것이다. 현

재는 2․3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4세 이후에는 상당수가 귀화할 가

능성이 높다.

(다) ‘통명 vs. 본명’

재일한인들은 일상적으로 본명(한국명)이 아닌 통명(일본명)을 사용하

고 있다. 어릴 때는 일본인들 앞에서 본명을 사용하더라도, 중학․고교단

계에 들어가면 일본인들 앞에서 거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3차 재일한국인 청년의식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재일한국인 

청년들의 경우 통명을 사용하는 자가 약 80%정도이고, 본명을 사용하는 

자는 불과 12%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젊은 세대의 ‘조국과의 정신적 거리의 확

대’, ‘민족적 열등감’, ‘민족일원으로서의 자기부정’ 등으로 인하여 민단은 

조직유지에서 조차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민단의 어

려움은 북한붕괴론의 대두와 함께 한층 가중되었다. 왜냐하면, 북한이 붕

괴되면 이어서 조총련도 와해되고, 따라서 조총련의 상대인 민단도 필요

가 없게 된다는 인식이 김영삼 정부의 재일교포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났

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남북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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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햇볕정책이 전개되면서 민단무용론은 약화되었고, 최근 일본사회에

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4세들의 민족문화에 대한 관

심도 높아지고 있다.

나. 조총련계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1) 조총련의 주요활동과 발전 

조총련은 1957년에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재일 한인사회의 세(勢) 확대

를 위하여 (1) 조국의 평화통일 (2) 민족권리의 옹호 (3) 민족교육의 추진 

(4) 북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정치목표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총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일본사회 및 교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가) 조총련의 평화통일운동과 문화선전활동

한반도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이승만정부는 무력북진통일

을 주창하였고, 이에 비하여 한국전쟁을 도발하였던 북한은 ‘남한의 북침’

을 강조하면서 자기합리화를 위한 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즉 

북한은 국제사회에 ‘남한은 가해자’이고 ‘북한은 피해자’라는 선전을 펼치

면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조총련을 비롯한 좌익세력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

하여 남한의 북침론을 대대적으로 정치선전을 하면서, 이승만정부의 ‘무

력북진통일’에 맞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제도적 정치권내에서 상당한 영

향력을 가지고 평화주의 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42 그와 같

은 일본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편승한 북한의 평화통일론은 일본사회에서 

42당시 일본사회의 정치사상적 분위기를 보면, 사회당을 비롯한 혁신정치세력들은 
‘헌법개정반대, 평화헌법수호’, ‘미일안보조약반대’, ‘비동맹 중립주의’, ‘재군비 반
대’ 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일본사회에서 평화주의노선으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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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이승만정부의 철저한 반일정책노선이 기여한 점도 있다. 이승

만정부는 반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들을 나포

하고 억류하였는데, 일본국민들은 그와 같은 이승만정부를 호전적으로 보

게 되었고 따라서 이승만정부의 북진무력통일론보다 북한의 평화통일론

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사회의 반응은 재일교포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론에 동조하게 되었다. 대

체로 재일교포사회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었으므로 무력통일에 대해서

는 反통일정책으로 간주하고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43

요컨대 북한과 조총련은 평화통일운동의 전개를 통하여 재일교포의 민

족주의적인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지지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평화애호적

이며 민족주의적’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아울러 조직을 확대․강화

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발판으로 조총련이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勢)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

은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적지 않게 기인한다. 조총련은 조선

신보사를 언론․출판 선전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그밖에 조선통신사, 구월

서방, 시대사, 학우서방, 조선화보사 등을 통하여 북한과 조총련의 노선 

및 입장을 홍보하는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였다.44

또 조총련은 예술활동을 통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북한과 조총

43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재일교포사회는 북한의 평화통일론과 이승만정부의 북진
무력통일론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의 차원이 아닌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반
통일이냐’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였고 민족평화통일론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44조총련계 단체에서 발간하는 주요 기관지는 朝鮮新報 (日刊, 韓國語), 朝鮮
新報 (週刊, 日本語), 總聯週刊 (韓國語), 祖國 (日刊, 韓國語), 朝鮮通信
(日刊, 日本語), 朝鮮英文通信 (日刊), 朝鮮書報 (月刊, 日本語), 朝鮮靑年
(週刊, 韓國語), 朝鮮靑年 (月刊, 日本語), 朝鮮女性 (月刊, 韓國語), 朝鮮
商工時報 (週刊, 日本語), 文藝學術 (月刊, 韓國語), 朝鮮大學新聞 (日刊, 
韓國語), 朝鮮大學新聞 (月刊, 日本語), 친한동무 (旬刊), セセデ (月刊, 日
本語), 朝鮮資料 (月刊, 日本語), People's Korea(週刊)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朝鮮新報 (日刊, 韓國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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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홍보하는 영화상영은 물론, 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금강산가극단 

등을 전국 순회공연 시켰다. 즉 재일교포들의 민족적 정서와 타국살이의 

애환을 달래주면서 북한과 조총련의 정책노선을 홍보하고 아울러 그 지

지를 확대시켜 나갔던 것이다. 재일교포들의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문

화예술활동은 이데올로기를 넘어 교포사회에 널리 침투(浸透)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총련의 선전활동은 일본사회 및 교포사회에 대하여 조

총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총련의 선전조직

은 대체로 1960년대 전반(前半)에 걸쳐 대대적으로 확대․발전된다. 즉 

뒤에서 곧 언급할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하여 조총련의 조직 및 재정적 

기반이 비약적으로 증대될 때 확대된 것이다.

(나) 조총련의 교육사업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해방된 재일교포들은 자녀들의 민족교육

을 위하여 ｢국어강습소｣를 세우고 여기에 일본인 학교에 재학하고 있

던 자녀들을 입학시켜 한글을 비롯한 민족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련｣의 등장과 더불어 설립된 ｢국어강습소｣는 1946년 봄부터 재정비

되어 초등교육전반에 걸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재일교포들의 교육열은 재일교포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교포

사회에서 조직의 확대 및 영향력의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의

식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대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조총련의 결성과 더불어 재일교포 교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한국의 이승만 정부가 재일교포

의 민족교육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조총련을 통하여 재일교포의 교육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즉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했던 1957년 4월에 북한은 1억2,100

만엔(61만5천5백80달러)의 교육자금을 조총련에게 지원하였다.45

45 1957년 한국정부는 재일교포를 위한 교육지원 자금으로 22,000달러를 지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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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매년 ‘신년 축하’, ‘김일성 생일’, ‘북한정권 수

립일’(9월 9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등에 학교운영비 및 장학금의 

명목으로 조총련의 교육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북한은 교육지원자금과 병행해서 교육활동가에게 훈장, 메달, 공훈

교원, 인민교원 등의 명예칭호를 부여하고 아울러 박사, 교수, 준박사, 부

교수의 학위․학직까지 수여하면서 조총련의 교육사업을 지원하였다.46

조총련은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전역에 유치원부터 고급까지 설립

하고 대학까지 세웠다.47  나아가, 조총련은 북한의 교육노선에 입각하여 

한편에서는 재일교포들에 대한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에

서는 공산주의사상 교육을 시켰다. 조총련의 공산주의사상 교육은 1958년 

8월경부터 재일교포의 북송운동이 추진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48

이와 같이 일본의 여러 지역에 유치원부터 고급학교까지 설립하고 대

학까지 세웠다는 것은 조총련의 커다란 업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북한지

지의 입장에서 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태생의 한인 2세, 

3세들을 위하여 한글교육과 역사,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조

총련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업적이다.49  조총련계 한인들뿐만 아니

라 민단계 한인들의 자녀들도 적지 않게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다녔다.50

는데, 이는 북한의 1/28에 지나지 않는다.
46イム․チョンスク, 在日僑胞たちの法的地位  (ピョンヤン, 1990), p. 163; 
安夢弼, “日本の在日朝鮮人政策と日本,” 美蘇硏究 , 第7輯 (1994)에서 재인용.

47현재 조총련은 일본의 47개 都道府縣 가운데 27개 지역에 67개의 유치원, 83개
의 초급학교, 56개의 중급학교, 12개의 고급학교, 1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외교포조직이 세운 유일한 대학인 朝鮮大學은 1956년 4월에 2년제 대학
으로 설립되었는데, 북한의 재정적 지원 아래 1958년 3월부터 4년제 대학으로 
성장하였고 1968년 4월에는 사회당출신의 美濃部 東京都지사로부터 ‘各種學校’
로 인가를 받았다. 조선대학의 인가를 전후하여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총련
의 각급학교들도 속속 인가를 받았다.

48
李瑜煥, 재일한국인60만  (東京: 洋洋社, 1971), pp. 225-228.

49재일한인 좌익계 세력과 조총련계의 교육사업은 북한에 이용당하는 면도 있었지
만 민단계가 할 수 없었던 업적을 남겼다. 허동찬, “조총련 교육,”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50재일교포사회에서는 “며느리는 우리글과 우리풍습을 아는 조총련계 출신을 맞이
하는 것이 낫다”는 여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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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총련은 재일한인들의 결집의 장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 

민족학교를 조직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즉, 민족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광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케 하여 세

력 확대를 도모하였던 것이다.51  사실 조총련계 학교의 사상교육은 조직

구성원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하여 조직의 확대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기

여를 하였다. 조총련계 민족학교 출신 졸업생들의 사상적 성향은 대체로 

일본자본주의체제의 틀 내에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

족주의’를 지향하며 정치적으로는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요컨대 북한의 막대한 교육자금지원은 조총련의 교육사업의 밑거름이 

되었고 아울러 조총련의 조직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는 북한의 

조총련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다) 조총련의 금융사업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재일한인들은 아

주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특히 마땅한 일자

리가 없었던 재일한인들은 토목공사장의 인부, 구두․고무타어어․냄비 

등의 수리공으로 일하거나 영세한 ‘곱창구이집’, ‘국수․수제비집’, 판매업 

등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였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편

찬한 ｢출입국관리와 그 실태｣(｢出入國管理とその實態｣, 1959)를 보면, 

약 60여만 명의 재일교포 가운데 무직자가 45만9천여명정도이다.

또 ‘맨주먹’으로 상공업을 시작한 재일교포들은 일본정부의 규제, 차별

에 의한 어려움은 물론,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무척 고

생을 하여야 했다. 일본은행들은 일본기업들도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이 ‘재일교포들은 귀국해버리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51지금까지 조선대학 졸업생이 1만 명이다. 재일교포가 70만 명이므로 교포 70명 
중 1명이 조선대학 졸업생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졸업생들에 의한 인적 네트워
크는 재일교포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대학 졸업생은 조
총련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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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따라서 재일교포들은 민족적 차별을 극복하고 상공활동에 필요한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하여 민족금융기관의 설립운동을 전개했다. 마침내 일본당

국은 민단계와 ｢조련｣계 공동운영을 조건으로 동화신용조합(同和信用組

合)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1952년 6월 20일 동화신용조합이 운영되면서 

코오베(神戶), 가와사키(川崎),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오사카(大

阪) 등 8군데에 민족금융조합이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10군데, 1962년

에는 19군데가 세워졌다.

그런데 동화신용조합은 민단계와 조총련계간의 갈등으로 내분을 겪다

가 1961년 5월 제 9차 총회에서 조총련의 가맹을 결정함에 따라 조총련

계 기관으로서 발전을 하게 되었고, 명칭도 조은 도쿄 신용조합(朝銀 東

京信用組合)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총련의 금융사업은 조은신용조합(朝銀信用組合)을 일본 각지에 지

점으로 설치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조총련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송

금되어 오는 교육사업 지원금 및 장학금을 조은신용조합에 예치토록 함

으로써 조총련계 금융조합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조선신용조합은 조총련

의 결성당시에는 8군데의 신용조합, 14개의 점포, 8억8천만엔의 예금액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 6월경에 이르러서는 38군데의 신용조합, 176개의 

점포, 2조375억엔의 예금액 규모로 성장하였다.

조총련계 한인뿐만 아니라 민단계 한인들도 조총련계 금융조합을 이용

하였으므로, 조총련계 금융조합은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민족차별과 불리

한 대부조건에 고생하던 재일한인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52

52현재 조총련계 상공인은 약 2만2천여 명 정도인데 이들은 빠칭꼬, 부동산업, 불
고기집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3백억-4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 朝銀信用組合을 비롯한 조총련계의 금융조합은 이들의 사업이 성장하
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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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총련의 재일한인 북송사업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일본정부에 ‘재일한인들의 북송’을 요

구하기 시작했고, 조총련도 1958년 8월 12일 도쿄에서 열린 8․15해방 

13주년 기념대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선전요청문을 통하여 “재일본 조

선인의 북조선귀국을 보장하여 조속히 그것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망 한다”고 공식적 차원에서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년 9월 8일 김일성은 북한정권 창건 10주년 기념대회에서 

“무권리와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최근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다. ---------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가 조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보증해 줄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민족적 의무로 생각한

다.”고 연설하면서 조총련의 ‘재일한인 북송운동’을 격려했다. 또 동년 9

월 16일 북한의 남일 외교부장은 “최근, 재일조선공민은 자기들의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귀국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염원

을 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공화국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선공민들은 실업과 무권리에 의하여 극도로 

비참한 생활 속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수많은 청소년들은 민

주주의적 민족교육을 향유치 못하고 있으며, 진학과 졸업 후의 생활안정

을 보장 못 받고 있다. ------ 우리들은 재일조선공민의 귀국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에 귀국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조선공민을 우리 

측에 인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을 일본정부에게 요구 한다”며 

한층 박차를 가했다.53

이와 같은 북한 측의 요구에 응하여 일본정부는 1959년 2월 13일 각료회

의에서 희망하는 재일한인들에 한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 간에는 1959년 4월 13일부터 제네바에서 17차에 

걸친 교섭회의를 하게 되고, 마침내 1959년 8월 13일 인도의 캘커타에서 

일본 적십자대표와 북한 적십자대표 간에 재일한인들의 북송협정을 체결

53이승목, “조총련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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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재일한인들의 북송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총련의 재일한인

들의 북송사업은 일본정부의 보조아래 추진되었다. 1959년 12월 14일 제 

1차 재일교포의 북송이 실시된 이래, 1967년 11월 12일 북송협정이 폐기

될 때까지 155차례에 걸쳐 총 88,611명의 한인들이 니카타(新潟)항구를 

통하여 북한으로 보내졌다.

이러한 ‘재일한인들의 북송사업’은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

는 것이지만,54 조총련계 한인사회에서 ‘재일한인들의 북송사업’은 일본에

서 민족적 차별 속에 서럽게 살고 있는 재일한인들을 구출해 주는 민족주

의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재일한인들이 155차례에 걸쳐 88,611

명이나 북한으로 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총련계 한인들은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조총련의 북송사업이 그렇게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호응을 받으며 전개

된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재일한인 1세․2세들은 일본에 정착하기보다는 조국에 돌아간다

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사회에서는 재일한인들을 한

반도로 돌려보내라는 여론이 있었다.

둘째,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회가 못 되었고 더욱이 당시의 재일한인들은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취직도 못하고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장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셋째, 재일한인들은 소박한 민족감정에서 남의 나라 일본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조국의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54재일교포의 북송사업에 관련된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
적할 수 있다. 첫째, 당시 북한은 극심한 노동력의 부족을 겪고 있었으므로 노
동 공급전략의 일환으로 북송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북한은 동포애 차원에서 
북송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재일교포사회에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궁극적
으로 재일교포사회 전체를 적화시킨다. 셋째, 한국이 재일교포의 북송반대를 반
대할 경우, 이를 한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는 데 이용한다. 넷째, 재일교포 북송사
업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반
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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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당시의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항은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한인들

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55

다섯째, 재일한인들은 북한의 사정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었으므로 

조총련과 일본의 혁신계 지식인들의 대대적인 ‘지상낙원론’ 선전에 현혹

되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막대한 교육 원조비 및 장

학금은 재일한인들이 그와 같은 환상을 갖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재일한인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조총

련의 북송사업에 적극 호응토록 한 것이다.

조총련에 의한 북송사업은 1966년 8월 북송협정의 폐기와 더불어 일시 

중지 되었지만, 1971년 2월 북송재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

속 추진되었다.56

이와 같이 재일한인들의 호응 속에 전개된 조총련의 북송사업은 조총

련의 재정기반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조총련은 북송한인들에게 (1) 

‘지상낙원’ 북한에 가면 모든 생활을 나라에서 보장해 준다고 선전하였고, 

나아가 (2) 조총련에 돈이나 집 등 재산을 기부하였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북한에서 반대급부로 우대를 받는다는 선전을 하였다. 즉 북한은 북

송한인들의 재산기부를 유도하는 선전공세를 펼친 것이다.

그 결과, 북송한인들의 상당한 재산이 조총련에 기증되었다. 이로써 조

총련의 재정적 기반은 북송한인들의 재산기증, 조총련계 한인들의 경제적 

기반강화 등으로 인하여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총련은 민족교육사업, 재일교포 북송사업 

등을 계기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 그와 같이 조직

을 확장하고 세력을 확대한 조총련은 일본의 좌파세력과의 관계에서도 

그 폭을 넓혀 나갔다.57

55조총련에 의한 북송사업이 시작된 4개월 후 한국에서는 4․19혁명이 일어나 이
승만정권이 붕괴하고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정국은 매우 불안정하였다. 게
다가 ‘보리 고개’ 등 경제적으로는 절대빈곤상태에 있었다. 

56 1996년 현재 북송교포는 93,33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57조총련은 1950년대까지는 주로 일본공산당과 직접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수

준이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변화를 나타내었다. 특히 북한과 조총련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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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총련의 쇠락과 조총련계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가) 조총련의 몰락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등장하고 있는 3․4세의 젊은 

세대들은 혁신 이데올로기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교육사업 

및 출판․문화사업은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조은 도쿄신용조합

의 파산 등 금융사업의 몰락으로 상공인들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조총련은 전반적으로 재정적, 이념적 기반의 침하와 더불어 조직몰

락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① 조총련의 교육사업의 침하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교육지원금을 원조 받는 조총련계 학교는 한글공

부 등 민족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공민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상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조총련계 학교에서

는 교실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비치되었고, 각종행사 때에는 김일

성 및 김정일의 찬가가 제창되며 주체사상교육이 중시되었다.

그런데, 조총련의 주체사상교육은 북한 및 조총련의 쇠락과 더불어 재

일 한인사회가 1․2세에서 3․4세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재일한인 1세들이 가슴속에 늘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3․4세

들은 일본사회에 정주(定住)하려고 하였고, 특히, 3․4세의 젊은 세대들

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치사상교육에 거부감을 나타내었기 때문이

다.

재일한인 3․4세들이 일본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하등의 도움

이 되지 못하는 조총련계 학교의 개인숭배교육에 거부반응을 나타내면서 

의 정계 및 의회에 접근하기 위하여 제1야당인 사회당에게 접근하였다. 조총련
의 사회당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1971년 11월 16일 일본 사회당을 기반으로 
하는 일조우호촉진연맹(日朝友好促進議員聯盟)이 결성되도록 하였다. 일조우호
촉진연맹이 결성됨에 따라 일본사회에서 조총련의 위상은 제고되었고 아울러 일
본․북한의 관계까지도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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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교육사업은 입학자의 매년 감소와 더불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

게 되었는데, 갈등 및 한계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총련계 민족학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 1조에 정해져 있는 

정규학교 즉 ‘1조교(條校)’가 아니고, 학교교육법 제 83조에 정해져 있는 

‘각종학교(各種學校)’로 인가받았다. 따라서 조총련계 민족학교 출신은 졸

업 후 검정시험을 통해서 학력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는 조총련이 일본 

문부성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직원 채용, 교과서검정, 교과과

정편성 등에 있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었는데,58  결과적으로 일본사회

에서의 학력 불인정을 초래하여 일본사회에 정주하려는 재일한인 3․4세

들로 하여금 조총련계 학교를 기피케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둘째, 재일한인 3․4세들은 대체로 일본형 자본주의사회에 적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념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정주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자본주의사회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는 재일한인 3․4세들은 조총련계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조총련계 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북한으로부터의 교육지원금의 대

폭 감소는 조총련계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조총련계 학교의 재정적 고충은 조총련의 교육사업의 한

계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사업의 갈등, 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총련은 

(1) 1992년부터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착수하였고, 

나아가 (2) 일본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의 공적 원조를 받기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총련의 교육사업은 여전히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있으며, 조총련계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재정난으로 교원조

차 제대로 확보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58조총련으로서는 일본 문부성의 재정적 지원 대신 북한으로부터 교육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교육 등 북한공민으로서의 사상교육을 시행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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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총련 출판문화사업의 갈등과 한계성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계 한인사회가 1․2세에서 3․4세 중심

으로 바뀜과 더불어 젊은 한인세대가 증가하면서 조총련 출판문화사업은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3․4세 한인들은 대체로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세습과 개인우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권력체제에 대해서 비판

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아울러 김일성․김정일의 개인숭배에 치중하고 있

는 조총련계 기관지들에 대해서도 외면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조총련의 출판문화사업은 조총련계 3․4세 한인들의 조총련계 

기관지에 대한 관심 저하에 따라 ｢조선신보｣, ｢조선화보｣ 등의 판매부수 

및 구독부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경영난에 부딪치게 되었다.

조총련은 이와 같은 출판문화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하 

유관 사업체로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구월서방｣을 ｢조선신보사｣와 통

합하여 적자재정의 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구독률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2일부터 ｢조선신보｣의 내용을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생활, 문

화, 오락, 취미 등에 관한 기사를 확대하였다. 또, 조총련은 1996년 3월 5

일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종래의 북한선전위주

의 ｢조선화보｣를 폐간하고 1996년 7월부터 새로운 잡지 ｢이어｣(日本

語)59를 발행하였다.

｢이어｣는 조총련계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도

록 재일교포들의 생활상을 비롯하여 법률, 문화, 스포츠, 취미, 오락 등을 

양질의 컬러화보에 담고 있고, 광고도 조총련계 기업이나 상품뿐만 아니

라 전니쿠(全日空) 항공사, 코카콜라 등의 선전을 싣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의 이와 같은 변모는 이념보다는 현실생활을 중시하는 

3․4세 한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 3․4세 한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

59조총련은 1996년 3월 16일 100만円의 상금을 내걸고 새로운 잡지의 제호(題號)
를 현상․공모하였다. 공모마감 결과 이어 , 바람 , 날개 , 한길 , 메아리 , 
8․15  등 2,206건이 접수되었다. 그중에서 조총련사회가 일본 사회내에서 계

속 발전하여 이어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순수한글인 ‘이어’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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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대중교양․정보지를 지향한 편집혁신에도 불구하고, 조총련의 

출판․문화사업은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③ 조총련계 금융사업의 침하와 상공인의 이탈

조총련은 일본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조은신용조합을 통하여 금융사업

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아울러 조은신용조합을 김정일 정권과 조총련의 

자금기반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조총련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조은신용조합을 무리하게 정치

적으로 경영함에 따라,60 조은신용조합은 일본의 버블경제의 붕괴와 더불

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조총련의 금융사업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일본경제가 버블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

자 조총련의 조은신용조합의 정치적 경영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1997년 5월 조은신용조합의 본거지인 오사카(大阪) 조은신용조합이 파산

하였고, 1999년 5월 도쿄(東京) 조은신용조합이 파산하였다.

이와 같은 조은신용조합과 조총련계 신용조합의 파산에 따른 조총련의 

금융사업의 위기는 지난 40여간 조총련을 지탱해온 경제적 구심력이 급

속하게 와해되도록 하였고, 아울러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조직 이탈을 가

속화시켰다. 

(나)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실태

일본 국내외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의 구도가 붕괴됨에 따라 조총련계 

한인사회는 이데올로기보다도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

었는데, 특히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등장하고 있는 

60
朝銀信用組合이 재일한인 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줄 때, 가장 우선시하는 심사기
준은 조총련과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사업성보다도 헌금액수와 조총련 활
동에 대한 기여도를 더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의 20%까지 사례금으로 받
았다고 하는데, 사례금의 절반은 조총련의 조직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북
한에 송금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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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의 젊은 세대들은 혁신 이데올로기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성향은 조총련의 교육사업, 출판․문화사업 

등을 사양길로 접어들게 하였고, 나아가 북핵․납치문제로 일본내 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악화되면서 조총련의 동요를 한층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총련계의 조선학교는 30개 이상, 학생은 6,000명 이상 

감소하였고,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조

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조총련계 한인들도 ‘조선적의 조선’을 북

한이 아닌 ‘식민지 이전의 조선’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으며, 아울러 무

국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 중앙본부는 위기의식아래 조직의 사수․보존을 위해 

2003년 10월에 개최된 ‘전국 산하단체․사업체 책임자 회의’를 통해 ‘7개

월 운동’을 전체 산하단체에 하달하였다. ‘7개월 운동’ 관련 지침에서는 조

총련 조직의 사수․보존 및 제(諸)활동의 강화를 위해 신세대 조직원 중

심의 조직 활동 전개와 동포권익 옹호활동의 강화를 2대 중심 운동방향으

로 삼고 있고, 신세대 조직원 영입, 민족교육사업 강화(학생 유치활동 등), 

지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동포생활 봉사활동(기존의 ｢동

포생활상담 종합센타｣ 활용) 강화 등을 중점 시행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조총련 중앙본부는 조직 결속 및 재건을 위해 ‘7월 운동’을 점검․독

려하고 있다.

또 조총련내 개혁파는 맹목적인 북한 추종노선을 비판하고 재일한인들

의 실생활에 역점을 두는 개혁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2004년 2월 17일 

‘총련의 재생을 바라는 네트 포럼21’을 개설하였다. 즉,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조총련 비판 및 개혁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활동에는 30

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현직 활동가와 상공인 수십여 명이 참

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004년 5월 28-29일 개최된 제 20차 전체대회에서는 재일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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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현실적 요구와 지향에 맞추기 위하여 강령 개정의 단행과 더불어 재

일한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전환을 표명하였다.

즉, 조총련 중앙본부는 제 20차 전체대회에서 최근 년 간 조총련 및 조

총련계 한인사회가 종래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표명한 

뒤, 재일 한인사회 속의 깊이 뿌리박은 조직이 되도록 현실적인 동포들의 

권익옹호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하여 조총

련 사업을 ‘새 세대의 애국애족운동’ 및 ‘각계각층의 재일한인들을 망라한 

폭넓은 동포운동’으로 전환을 추구하는 강령개정을 단행하였다.

조총련의 제20차 전체대회에는 사민당은 물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민주당의 후지이 히로히사 간사장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조총련 중앙본부는 이와 같은 제 20차 전체대회를 조직 사상적 강화 및 

재일한인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2005년의 ‘조총련 

결성 50돌’의 기념사업을 전조직적․동포사회적으로 치루기 위해 조직 강

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특히, 조총련 중앙본부는 조직 강화

를 위한 새 세대의 민족성 계승을 지향하여 민족문예체육사업을 ‘폭넓은 

동포운동’으로, 민족교육사업을 ‘전 기관, 전 동포가 돕는 사업’으로 전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일본사

회에서의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 한국대중문화의 인기 급증 및 이에 따

른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세

대교체 등으로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조총련계 한인들이 증대하고 있

고, 아울러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조총련계 한인들도 ‘조선적

의 조선’을 북한이 아닌 ‘식민지 이전의 조선’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으

며, 무국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조총련의 조직 및 사상 강화 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조총련의 조직적 침하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조총련에서 이탈한 한인

들이 조총련계의 한인사회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적 유대관계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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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민단과 조총련의 벽이 약

화되고, 허물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다. 

3. 재일 한인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산물로 형성되기 시작한 재일 

한인사회는 대체로 하층 노동계층으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며, 대도시 

주변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생활하였는데, 1945년 종전시 약 200-240

만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약 60만정

도의 한인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재일한인들은 회복된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좌우세

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으나, 한반도 분

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으로 재일 한인사회는 분열되고 대립

하였다.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 한인들은 ｢조선건국촉진청년연맹｣(건청) 

 ｢신조선건설동맹｣(건동)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을 중심으

로 결집하였고, 북한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재일조선인연맹｣(조련)  ｢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를 중

심으로 결집하였다. 즉 재일 한인사회는 비극적인 한국근대사의 쓰라림과 

민족의 분단의 아픔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재일 1․2세 한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였고, ‘일본사회에 

정착한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생활하였으며, 정치적․경제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의 동

화․귀화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1세들이 거의 사망하고, 2세에 이어 3․4세가 

재일 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면서 일본 정주생활에 따른 동화 성향이 점

차 강해지고 있다. 3․4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재일 한인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52 동아시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첫째, 재일한인 3․4세들은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이념 등 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즉, 재일한인 3․4세들은 문

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일본으로의 

귀화자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외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약

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및 긴장완화 

등의 영향으로 민단과 조총련간의 대립구도가 약화되고 있고,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영향으

로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즉 국적 전환을 한 한인들은 예전과는 달리 조총

련계 한인들과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조총련에

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민단계 한인들과 조총련계 한인들의 화해․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재일한인 2․3․4세들의 민족의식 약화로 인하여 민단과 조총련

이 조직의 쇠퇴와 몰락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한인공동체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사회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4세들의 한국 및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고, 민단․조총련의 교류 증대는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에 긍정적

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한인사회에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도일하여 정

착한 소위 ‘뉴커머(new comer)’ 그룹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대체로 일

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일본에 왔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한국과의 

연계아래 일본속의 현대한국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일정 부분의 역

할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단과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화해․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민

단․조총련․뉴커머 등이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협력운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이는 일본 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를 유지․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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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서 한일문화교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발전과 더불어 한일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문화적 상호이해의 증대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구축에

도 매우 중요하다.   





III
중국내 한민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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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한반도(조선반도)의 국가들을 중화의 변방에 있는 나라들로서 취

급하였고, 이에 반해 한반도 상의 국가들은 중국 대륙의 국가와의 협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국가를 유지해왔다.

최근 불거진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동북공

정(東北工程)은 분명히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

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한반도 간의 관계 속에 그 뿌리가 있다. 그

러나 중국의 조선족들이 오늘날의 한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중국

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즈음에 개최된 한국의 88년 서

울올림픽 이후이다.

2000년대 초 현재 200여만 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중국에 살고 있다. 중

국의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의 이민과는 달리 특히 20세기 초 일

본제국주의의 침탈을 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거

나 그들의 후예들이다. 조선족 3․4세대는 물론 5․6세대들은 대부분 우

리말을 잊어가고 있으며, 모국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민족의식과 주재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의식을 동시에 갖게 되는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61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들 스스로는 절대다수의 조선족들이 

민족전일체성, 즉 민족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62

61이정춘, “위성방송과 남북화합,” 방송연구 , 겨울호 (2001.12) <http://jcrhie.p
e.kr/index/4article/article01.htm>.

62정판룡, “세기교체와 중국 조선족 가치관의 변화 및 민족전일체성문제,” 박민자 
편, 중국 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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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가. 1945년 해방 이전

중국 대륙과 한반도 상의 국가 간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조선족(한

민족)이 오늘의 중국 영토에 이주하여 집단적인 군락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에서 1940년대까지에 걸친 시기이다.63  중국 조선족

들의 이주 시기는 대체적으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조선조 

중엽부터 대한제국의 초엽을 거쳐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기이며, 

제2기는 ‘한일합방’ 이후에서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까지이다.64

제1기의 시기에는 한반도 북단의 함경도 지방이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

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의 동북부지방인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조 말엽인 1860년을 전후하여 

현재의 함경도 지역인 육진 지방을 휩쓴 대흉년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이들은 압록강을 넘어 만주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869년 조선 북부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조선인 농민들은 대거 만주에 들

어왔고 청나라도 일부 지역의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다. 청나라(淸朝)는 

1875년 압록강 지대의 농토를 경작하는 조선인을 관리하기 위해 이민관

리청을 신설하고 봉금령(封禁令)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조선반도 건너편의 연안지역으로 정착

하는 조선인 농민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고, 1881년에 오늘의 연변지역에 

거주한 조선농민들의 수가 이미 1만여 명에 달하였다고 추정된다.65  

1883년 9월 청나라 정부는 조선과 ｢길림조선상민무역지방규약｣을 체결

하였으며, 이 규약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 간의 변경무역이 개선되었다. 

1885년에 도문강 이북지역에 길이 700여리, 폭 40∼50리 규모의 지역이 

63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99), p. 4.
64위의 책, p. 5.
65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집필소조, 연변조선족 자치주개황  (연길: 연변인민출판

사, 1984),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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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개간구역으로 정해졌고, 이때부터 많은 조선인 농민들이 연변지구

로 들어왔다.66

특히 1885년 봉금령의 폐지와 더불어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만주로 이

주하였다. 1897년 통화, 환인, 관전, 신변 등 지역으로 이주해온 조선인 

농민들의 규모가 8천여 가구 3만여 명에 달하였고, 1905년에는 장백, 림

강, 집안, 안동, 봉성 등지의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 농민들이 9천 9백여 

가구가 되었다. 그리고 1904년 연변지역의 조선인 이주민들이 5만여 명

이었고, 1909년에는 18만여 명에 달하였다.67  1907년 연길청 경내에 있

는 조선족은 5만여호에 달했으나, 한족은 조선족 총수의 1/4에 미치지 

못했다.68  1910년경에 이르러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대부분이 

동북3성, 즉 길림성, 요녕성 및 흑룡강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전체 규모

는 15만∼20만 명 정도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청나라 말엽까지 조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간도 지방은 버려진 

땅이었으며, 조선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봄에 압록강과 두만강

을 넘어와 경작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다가 점

차 정착촌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인 농민들이 강을 건너 중국의 동북부 

지역인 만주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중국 조선족 학자들은 대체적으

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69

첫째, 청조를 수립한 만족이 대거 산해관 이남으로 이주하면서 두만강 

이북지역은 인적이 드물었고 황무지로 내버려져 있었다. 경제적 피폐의 

상황에서 광활한 벌판은 조선인 농민들에게 새로운 땅을 제공했다. 둘째, 

청조의 봉금령이 해제된 이후 변경지역의 이주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셋

째, 이전부터 강을 넘어 경작하곤 했던 조선 농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다른 민족과 충돌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66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3), pp. 18-19.
67 조선족간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pp. 4-8;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

의 변천과 전망 , pp. 5-6 재인용.
68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 p. 19.
69위의 책,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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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넷째, 조선조 말엽 지방 관헌들의 압정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반도와 이웃한 간도 지역이 조선인들에게 신천지만은 아니

었다. 19세기 후반기부터 간도 지역에 조선 농민이 이주하면서 청나라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기로 하고 개척민을 모집해서 황무지를 일구게 만

들었다. 당시 제정 러시아는 남진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청나라는 변경 

지대를 지키기 위해 조선인 개척단을 변경 지대에 정착시키기도 했다. 조

선족들이 황무지를 개척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자 청나라에서는 만

족 관헌이나 치발역복(薙髮役服)에 순종한 조선족을 보내 토지조사를 한

다는 구실을 내걸고 토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을 점산호라 한다. 점산

호가 강과 산을 대충 경계로 삼아 온종일 말을 타고 한 바퀴 달린 후, 그 

안을 자기 땅이라고 선포해 조선인이 일군 땅에서 지주 노릇을 했다. 점

산호가 생긴 뒤부터 농민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먼저 그들과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첫 해에는 소작료를 10퍼센트 물었다. 그리고 

개간한 지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점산호에게 땅을 빼앗겨 농민은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소작료를 주어야했고, 복종하지 않는 농민은 소작권을 몰

수하고 내쫓아버렸다. 소작인보다 머슴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하였다. 또

한 국경 수비를 하려고 내려온 군인들은 조선인 마을에서 약탈과 폭행, 

강간을 제멋대로 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만주의 조선인 인구는 나

날이 늘어났다.70

제2기의 시기가 시작된 1910년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조선인의 이동은 더욱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데, 1910년부터 1931년까지 첫 번째 단계

이고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이 이루어진 만주사변의 시기부터 1945년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하기까지 두 번째 단계이다.71

첫 단계의 특징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아래서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

게 된 많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려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끊

70류은규, “중국 조선족 이주사(1),” <http://hanminjok.or.kr/cgi-bin/technote/re
ad.cgi?board=chosunjok-pds& y_number=2>.

71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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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중국으로 이동한 점이다. 1910년∼1912년에 중국 동북부 지역의 

조선인 규모가 4만여 명이상 증가하였으며, 1910년∼1920년간에 압록강

과 두만강 이북 지역에 이주해 온 조선인 수는 19만여 명에 달했다. 그리

고 1922년 3월까지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이 65만여 명이며, 

이 중에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는 수가 44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하였다.72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강제 이민정책에 의하여 많

은 조선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중국에 이민해 오게 된 것이 특징이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제는 장춘과 대련 간의 철도 경영권을 

얻어 그 보호와 관리라는 명목으로 여순에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를 설

치했다. 그리고 용정에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간도파출소(間島派出所)

를 설치했다. 이것이 나중에 간도총영사관이 되어 간도에 사는 조선인을 

감시하는 기구가 되었다. 그 뒤, 간도에는 18개의 경찰서가 세워졌고 조

선인민회(朝鮮人民會)가 조선인을 통치했다.73

1910년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1910년 8월 조선총독부에서는 ‘토지조사법’을 반포하

였다. 이후 8년여에 걸쳐 진행된 토지 약탈은 조선 정부의 공유지와 농민

들의 일부 사유지를 독점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식민회사는 조선에서 제일 큰 지주가 되었다. 제1차 세

계 대전 후 일제는 국내의 농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식량을 공

개적으로 약탈하는 ‘산미증산계획(産米增産計劃)’정책을 실시하여 1927

년부터 1931년 사이에 조선에서 6600만 석을 약탈해갔다. 이리하여 조선 

국내에서 생계를 더 유지하려야 할 수 없었던 많은 파산 농민들은 만주로 

이주했다. 조선인들은 1910년 이전에는 주로 간도와 그 주변의 땅으로 이

주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간도 주변을 훨씬 벗어난 더 내륙으로, 지금의 

하얼빈이나 몽골 자치주까지 이주하였다. 1931년 일본은 ‘9․18사변’을 

72위의 책, p. 6.
73류은규, “중국 조선족 이주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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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고 이어 중국 동북 3성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본 제국주

의는 국내의 계급갈등을 완화시키고 동북지역을 중국 침략의 후방과 식

량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1936년 이후 20년 간 100만 가구, 511만 명의 일

본인을 이주시킬 이민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41년 8월까지 일

본은 중국 동북에 4만여 가구, 10만여 명을 이주시켰다. 동시에 조선총독

부와 위(僞) 만주국(滿洲國)은 ｢재만선인지도요강(在滿蘚人指導要綱)｣

을 제정하고 매년 조선에서 1만 가구를 이민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들은 

｢만선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집단개척민으로서 많은 조선 농민들을 

동북지방에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다. 1937년부터 1941년 사이 24,000여 

호의 조선 농민들이 이주되었다.

1931년 9‧18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는 괴뢰 만주 제국을 세우고, 그 

후 14년 동안 일본은 만주를 통치했다. 조선족에게는 더욱 심한 억압과 

고통의 14년이었다. 9‧18사변 이전에도 조선족 거주 지역에는 일본 경찰

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1933년 이후에는 북만주와 남만주 모두 33개 조선

족 거주 지역에 경찰이 주둔했으며 자위단까지 조직되었다. 1936년의 조

사에 의하면 319군데에서 모두 1만 8,131명의 사람들이 일본군 지휘에 움

직이고 있었다. 그 위에 일제는 항일 세력의 정보 수집이나 일본군에 협

조하는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도 했다. 1938년 이후 조선족 거

주 지역의 집단 농장이 등장하였는데 일본군이 조선족을 감시․통제하여 

독립군에 전달되는 자금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었다.74

1939년 말에 중국 동북 지방의 조선족 인구수는 116만여 명에 달하고 

1944년에는 165만여 명에 달하였으며, 1945년 광복을 맞아 100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은 한반도로 돌아가고, 1947년 동북 지방의 조선족 인구

는 11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결국 1949년에는 111만여 명의 수준

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맞이하게 되었다.75

한편 연변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1881년 약 1만 명 정도에서 1910년에

74류은규, “중국 조선족 이주사(3).”
75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 p. 8.



63Ⅲ. 중국내 한민족 사회

는 약 1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31년까지 20년간 약 29만 명이 증가

하였다. 그리고 1944년에는 약 64만 명으로 성장하였다.76

19세기 중엽 이후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가 멸망하기까지의 조선인

들의 중국 동북지역, 즉 만주로의 이주의 성격은 크게 네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860년대를 전후한 극심한 자연재해와 조선 왕조 탐관오

리의 약탈과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주한 

경우이다. 둘째,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병합한 이후 그들의 압제를 피해

서 이주한 농민들과 항일 운동가들이 있다. 셋째,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한 

시기,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통치하기 위해 친일 조선족을 교사나 

의사, 파출소 순사 등으로 채택해서 이주한 경우가 있다. 넷째, 일본 관동

군이 만주를 개척하기 위해 농민들을 강제로 개척단이라는 명목으로 이

주시킬 때 이주한 경우로 이때가 가장 많은 조선족이 이주한 시기이다. 

이 밖에도 6․25전쟁이 정전체제로 마무리된 이후 김일성체제를 싫어해

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 만주로 이주한 경우이다. 그 중에는 극소수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하고 조교라는 신분으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도 있다.77

농민의 이주로부터 시작한 중국 조선족사회의 확장은 점차 중국 조선

족사회가 모국과는 다른 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78 이러한 중국 조선족사회의 역사적인 공동체 형성을 한 조선족 학

자는 중국 조선족사회의 ‘이중적 사명’의 측면으로 설명한다.79  첫째, 

1907년 일제는 중국 동북부의 ‘한인보호’를 구실로 조선족을 통치하려 하

였으며 1910년 이후에는 중국 조선족도 한반도의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둘째, 1909년 9월 중․일간에 체결된 ‘간

도협약’을 계기로 중국 정부도 조선인을 ‘교민’으로 취급하였다. 중국 정부

76홍승직 편, 연변조선족자치주연구  (서울: 고려대아시아문제연구소, 1988), p. 
6;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 p. 23 재인용.

77류은규, “중국 조선족 이주사(1).”
78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 p. 47.
79박창욱, “조선족공동체의 력사, 현황과 전망,” 국제고려학회아시아분회 편, 중국 

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2000), pp. 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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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조선인들의 귀화를 강요하였으며, 

이는 민족동화정책이었다. 셋째, 이 당시 많은 반일 인사들이 중국 동북조

선족지구로 망명하여 반일민족사상을 선전하고 학교 설립, 반일단체 조직 

등을 통해 인재 양성과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반일민족

운동은 조선 민족 독립과 해방의 쟁취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생존과 해방을 쟁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조선족 인

민들은 반일민족투쟁과 함께 자신들을 압박․착취하고 있었던 중국 봉건

세력과의 투쟁도 동시에 치러야 했다. 즉 반일 투쟁을 통한 조선 독립과 

혁명은 반제반봉건투쟁의 중국 혁명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었다. 다섯

째, 이러한 중국 조선족의 ‘이중사명’은 1905년 일제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중국 동북지방에 침입한 이후부터 1945년 항일전쟁승리에까지 이

르는 특정한 역사시기의 특정한 사명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중성 내지는 이중적 사명이 바로 오늘날의 중국 조

선족사회의 성격을 말해준다. 즉 한편으로는 모국에 대한 민족적 유대감

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민으로서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강

하게 갖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족은 중국으로의 이주 초기부터 압록강, 두만강 유역으로부

터 시작하여 동북 3성의 농촌지역에 집거생활을 유지해옴으로써 비교적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여 왔다. 중국 조선족의 집거구역 형성은 다

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였다.80  첫째, 집거생활은 그들의 생존 수단이었

다. 대부분의 이주 조선인들은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농민들이었다. 따라

서 그들은 익숙했던 생존수단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고, 수전(水田)농사를 

통해 생활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조선인들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이다. 혈연, 지연, 인

연 등을 중시하고 상부상조하는 마을 공동체의식을 유지해온 조선 민족

의 전통문화가 초기의 집거구역 형성에 기여하였다.

셋째, 역시 교육을 숭상하였던 조선의 전통과 종교의 영향을 들 수 있

80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 pp.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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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족은 간도 지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면서도 자녀

들의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다. 또한 종교가 조선족 주민들의 단결을 가져

오고 정신적인 의지가 되었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응집력으로 작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일제에 의한 강제 대규모 이민이 초기 조선족사회의 집거

구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나. 1945년 해방부터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 시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광복이 이루어진 1945년 이전 중국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분화되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모국에 대한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광복 이후 4년 동안의 중국의 내전과정에서는 떠

나온 모국과는 상관없이 많은 조선족이 참여하게 되었고 희생자도 많이 

생겼다. 중국내전 시기 동북 3성에서 참군한 조선족은 6만여 명이 되며 

정규군 이외 공안부대, 기간대 등 지방무장조직에 참가한 조선족의 수도 

10만 명이나 되었다.81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족들은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중국 조선족들은 많은 소수

민족 중의 하나로서 중국 사회주의체제 내에 편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의 조선족들은 모국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약화되

었다.82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복속됨으로써 그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개혁․개방 이전 각 시기에 중국 특유의 정치운동, 즉 50년대의 ‘반우

파운동’과 ‘반지역민족주의운동’, 60년대의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중국의 조선족은 심대한 박해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조선족은 

81김성걸, “중국 조선족현황분석의 방법혼에 관하여,” 박민자 편, 중국 조선족 현
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0), p. 13.

82김관웅, “계통론의 견지에서 보는 중국 조선족문화의 현황과 전망,” 박민자 편, 
중국 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0),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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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6․25전쟁에 수 만 명이 참가하였고 북한의 건설지원에도 나

갔다. 연변 지역에서는 1960년대 경제적 곤란시기와 문화혁명시기에 수 

천 명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83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민족의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으

로 중국 땅에서 삶의 터전을 튼튼히 닦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내의 55개에 달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였

다. 중국 정부는 각 민족을 평등의 원칙에서 다루는 민족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각 민족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동일민족이 비교적 밀집된 지역에는 자치제도를 실시하여 

민족자치지역을 건립하였다. 자치권리의 기본내용에는 “당지 민족의 특점

에 의해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에는 일정한 비례의 민족

간부가 있어야 한다”거나 “본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84

이에 따라 정치적 측면에서 조선족은 민족의 자치권리를 향유할 수 있

게 되었고 자치지역을 세웠다. 1952년에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세웠

는데, 당시 중국 조선족 인구의 49.7%를 차지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만

을 따지면 조선족이 자치주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였고, 조선족 간부

는 전 주 간부 총수의 74%를 점유하였다.85 1958년에는 길림성 장백조선

족자치현을 건립하였으며 조선족이 집결된 농촌에는 조선 민족향(民族

鄕)을 세웠다. 그리고 조선족이 분포한 지역의 각급 정부의 행정 분야에

는 조선족 간부들이 적지 않게 배치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조선족은 ‘북방의 유일한 벼 재배 민족’으로 불릴 정

도로 동북지역 수전(水田)농사의 선구자였다.86  당시 조선족 농민의 대부

분이 수전경영을 했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전에는 보통 주위의 다른 민

83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 p. 56.
84김성걸, “중국 조선족현황분석의 방법혼에 관하여,” pp. 11-12.
85김종국, 세기교체의 시각에서 본 중국 조선족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99), 
p. 9.

86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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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농민보다 농업 수입이나 생활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치지역

인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은 기타 민족 자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었다.87

교육면에서 조선족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유산을 지켰다. 그들

은 힘들고 어려웠던 이주 시기에도 어디든 마을이 생기는 동시에 서당이 

세워질 정도로 자녀교육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갔다.

연변대학은 중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민족대학으로서 1949년 중국 

건립 이전에 연길 세웠고, 1958년에는 중국에서 첫 번째 농민대학인 새벽

농민대학을 용정에 세웠다. 조선족의 교육보급율과 문화인 보유율은 중국

에서 제일 높았고 문맹률은 제일 낮았다. 1952년에 조선족 지역에서는 초

등교육이 보급되었으며 1958년에는 중학교육이 보급되었다. 이것은 중국 

어느 민족보다 높은 문화 보급 수준이었다. 그리고 1995년 연변대학, 연

변의학원, 연변농학원 등을 합병하기 전 몇 십 년 동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 3, 4개의 대학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같은 규모의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중국 조선족은 우리말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운영하여 우리말 

사용을 꾸준히 유지하였으며, 타 민족문화의 포위 속에서도 고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는 조선족의 민족 특성도 

파괴되지 않고 보존과 발전을 가져왔다. 조선족은 그들의 선민들이 국경

을 넘어 이주해 온 초기부터 대부분이 민족마을을 세워 생활하였으므로, 

언어, 문자, 풍속, 전통적인 생활양식 등 민족 특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

다. 이러한 상황은 개혁개방 이전에 뚜렷한 변화가 없이 대부분이 농촌

에서 이전과 같이 농업 민족으로 민족 특성이 농후한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이다.

87위의 책,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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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시기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전체회의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의 시

작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기회였다. 그동안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

름과 마찬가지로 조선족 사회에서도 지식 엘리트들이 근대화를 이끌어나

갈 자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개혁․개방은 조선족 사회에서도 농민들의 

도시진출,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였다.88

중국의 조선족들은 전통적인 경제생활 방식인 소농경제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상품화, 도시화, 산업화의 시대의 조류에 뛰어들게 되었다.89 사

실 연변이나 기타 조선족 집거구역은 연해나 북경, 상해 같은 대도시들보

다 산업이 낙후되었고, 기존 산업들도 대부분 침체와 불경기 속에서 어려

운 사정에 있었다. 개혁․개방 정책의 힘을 입어 중국 사회는 신속히 발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족 사회도 중대한 변화와 발전 시기를 맞이하

였다.90

첫째의 변화는 영농 체제의 완전한 개변이다. 조선족은 벼 재배에 능숙

한 농업 민족이었다. 개혁․개방 이전 조선족 농촌에서도 인민공사제도 

하에 토지경영권을 생산집체에서 장악하고 집단화 노동을 실행하였으며 

수입도 평균 분배하였다. 이는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하락시키고 노동 

효율의 향상을 가로막았다.

1980년대 초기 농촌체제개혁이 시작되었다. 농촌개혁을 통하여 토지사

용권을 직접 농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중국 농촌의 영농체제를 완전히 

개변시켰다. 1983년 전후 조선족 농촌에서는 보편적으로 농업생산 개인책

임제를 도입하고 토지경영권을 각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작업을 끝마

쳤다. 이 제도는 생산자 나름대로 생산하고 농산품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으며 노동 효율도 크게 높

였다. 과거 집단노동화 시기 모내기를 보통 20여 일씩 하였으나, 생산도

88박민자 중국연변가정연구소 소장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89정판룡, 세계속의 우리 민족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96).
90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 pp. 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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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책임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일주일 이내에 모두 끝마쳤고 가을걷이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생산책임제 이후 농사일은 각자의 이익과 밀접한 연

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알곡생산량을 제고하기에 힘을 기울였

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두 번째의 변화는 경제생활의 향상과 동시에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장

되었다는 점이다. 농업생산 개인책임제를 실시한 이후 농민들이 농업생산

의 경영자주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과 노동효

율을 크게 높였으며 농업생산 시간을 단축시켰다. 농민들의 여유시간과 

농촌 잉여 노동력이 많이 생기게 되자 농민들은 농업생산 이외의 다각경

제경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수많은 조선족 농민들은 전통적인 농업생산에서 탈피하여 다각경제경

영의 조류 속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농산품, 소백화 및 민족 

전통음식 등의 소매로부터 시작하였다. 후에 자금이 모이고 상품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음식점을 꾸리고 기업을 꾸리는 방향으로 차원을 한층 더 

높였다.

다른 한편 조선족은 국제경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외개

방이 시작되면서 일부 조선족들은 북한 및 러시아와의 이른바 ‘보따리장

사’를 시작하였다. 북한과의 보따리장사는 말할 것도 없고 1980년대 후반

부터는 러시아와의 보따리장사에서도 조선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그리고 한․중 수교 이전 한국에서의 약장사도 한때는 조선족 가운

데서 인기를 끌었으며 약장사로 돈을 모은 이도 적지 않았다. 1990년대에 

와서 조선족의 해외 인력수출도 아주 괄목할 만한 현상이다. 대외경제 활

동은 조선족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과시하고 있다.

셋째, 조선족의 경제활동의 변화는 민족경제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

다.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농민들은 수전농사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으나, 다각적인 경제경영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농림․어업과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향진기업을 세

우고 또 시장소매, 음식점 경영 및 기타 사업으로 넓혔다. 동시에 국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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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국제노무 등 경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

은 시장경제법칙과 경영 방식을 습득하고 경영 영역과 규모를 넓혔다. 이

것은 노동력 요소의 재구성을 촉진하고 과거의 단일한 농업구조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 결과 과거 1차 산업의 비율과 수입이 절대적 우세

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2차 및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졌다.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경우를 보면, GDP에서 1차, 2차 및 3차 산업이 차지한 비율이 

1980년의 각각 23.6%, 51.2%, 25.2%에서 1997년에는 각각 16.8%, 

41.6%, 41.6%로 변화되었다.91

넷째, 중국의 개혁․개방은 조선족의 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동시

에 의식구조의 심각한 변화도 초래하였다. 개혁․개방정책은 조선족 농민

이 전통적 소농경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조선족 농민들은 과거의 자족적 농촌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재빨리 상품

경제 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 동북 3성에서 제일 큰 종

합시장인 연길시 서시장의 7,000여 개 난전 가운데 조선족 경영자가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91 연변통계년감  (중국통계출판사, 199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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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실태

중국의 개혁․개방이 중국 사회 구조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중

국 조선족사회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경제활동

의 다양화와 경제생활의 향상, 빈부의 격차 발생 등의 현상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한 조선족 학자는 인구위기, 교

육위기, 언어위기, 인재위기, 이미지위기 등 5개의 위기 현상으로 분석하

고 있다.92

첫째, 인구위기는 개혁․개방정책으로 농촌 인구가 도시 및 타 지역,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서 농촌이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둘째, 교육위기는 농촌의 공동화로 전통적 민족교육진지가 축소되고 향촌

교육이 파탄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 언어위기는 세대

가 지남에 따라서 점차 새로운 세대에서 조선어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넷째, 인재위기는 조선족 간부의 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상

이다. 다섯째, 이미지위기는 조선족동포사회에서 점차 배금주의, 향락주

의, 한탕주의 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부

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인구위기에서 여성들의 가임율이 줄어들고 있

다고 하는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타 지역에서나 한국 등지에서 노무현

장에 더욱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위기의 문제에서 낡은 

농촌 교육시설에서 교육하기보다 도시의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학습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언어위기는 중국사회에서 조선족들은 중국 공민으

로 살아가야 하며, 따라서 한어(중국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잘할 줄 알아

야 한다. 조선족들이 대학입시에서 조선어의 특혜를 받기 때문에 한어를 

등한시 하는 것도 이유이다. 인재위기에서 어느 사회에서건 지성인 계층

이 중요한데, 조선족 동포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중국 사

회주의의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도 엘리트계층이 타 계층을 끌어갔기 

92김종국, “세기교체에서 보는 중국 조선족,” pp.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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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미지위기와 관련, 조선족들은 중국내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왔으며, 비록 그 순위가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우수 민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면 계속 우수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가. 인구 이동과 집체구의 약화문제93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의 이동과정은 3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국 개

혁․개방정책 시행 이후의 현재의 시기를 제3차 이동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하여 동북3성 거주 조선족

들 중 많은 수가 한국 등 해외 또는 중국의 타지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사회의 해체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초래한 변화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

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도시와 농촌간의 유동인구가 신속히 증가되는 추

세이다. 1995년에 약 8,000만 명의 농민이 도시에 진출하여 취업하거나 

취업 기회를 찾고 있다고 추정되었다. 동시에 조선족 인구의 유동도 가속

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유동은 인구 이동의 한 가지 형식으로 일반

적으로 호구(戶口)를 원적에 두고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유동

하는 공간(지역)의 변동을 말한다. 인구 유동은 목적과 원인에 따라서 그 

형식도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인구 유동을 경상취업형(經商就業型), 공무

형(公務型), 문화형, 맹목형(盲目型)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으로 볼 때, 조선족 인구 유동은 일정한 거리의 유동을 통하여 노동력의 

산업간 이전과 직업 이전을 실현하는 행위로 주로 경상취업형에 속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많은 조선족 농민들이 과거처럼 단일한 농업생

산에 만족하지 않고 농촌을 떠나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인구 유동이 급증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향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중도시로, 전

통적으로 살아온 동북 집결 지역에서 산해관 이남 지역으로 그 유동은 끝

93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 pp. 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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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조선족은 도시에 진출한 이후 처음에는 여성들에 의해 전통음

식 난전, 시장소매 등 자그마한 장사로부터 시작하였으나, 후에는 음식점 

경영, 나아가서는 유흥업과 기타 사업 및 한국투자기업 취직 등으로 조선

족 농촌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대․중도시로 향한 조선족 인구는 자꾸

만 늘어났다.

현재 동북3성 조선족 집결 지역에서 산해관 이남으로 진출한 조선족 

인구는 20만 명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중국 조선족 총인구의 1/10에 해

당한다. 그리고 동북지역 내의 조선족 인구 유동의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80여만 명의 조선족 가운데 타지역

에 나간 인구가 7～8만 명이나 되고, 자치주 내의 유동도 아주 빈번하다. 

조선족 인구 유동은 중국내 다른 민족보다 앞장서 가고 있다.

조선족 인구 유동의 또 하나의 현저한 특징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

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날로 심화되고 국제정세가 날

로 심화되고 국제정세가 날로 완화됨에 따라, 조선족은 지연, 인연 및 언

어 등 동질성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친

척 방문으로 한국에 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중약(中藥)을 팔기 시작하였

고, 후에는 점차 일자리를 찾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해외 노무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조선족들이 해외에 대량으로 진출하였다. 조선족의 해외진

출은 한국, 러시아, 일본, 리비아, 사이판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에 이르렀

다. 지금까지 해외노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조선족이 20여만 명에 달한다. 

국외 진출에서 앞장선 지역은 흑룡강성이며, 국외에 나간 조선족이 몇 만 

명에 달한다. 1990년부터 1997년 말까지 흑룡강성 조선족 촌에서 해외로 

진출한 일꾼이 연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1997년 초까지 해외에 파견한 각종 노무일꾼이 연인원 3만 1,000여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외사처의 통계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연변에서 근 3만 명이 러시아에 갔다 왔으며, 해마다 600～

1,000명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의 조선족 유동인구의 규모도 크고 분포지역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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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에 와서 조선족은 동쪽의 연운항(連云巷), 서쪽은 오로목제

(烏櫓木齊), 남쪽의 심천(深玔), 해구(海口), 서남쪽은 반지화(攀枝花)․

곤명(昆明)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 유동인구는 상대적으로 

한국투자기업이 많은 북경과 천진, 요동반도, 산동반도 등의 지역에 집중

되어 있다. 현재 북경과 산동성 내에만 해도 조선족 유동인구가 각기 수

만 명이 된다고 한다. 1982～1990년간의 일부 도시의 조선족 인구 변화

에서 조선족 인구 유동의 추세를 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1982～1990년 일부 도시의 조선족 인구 변화
(단위: 명)

연도 북경 상해 천진 석가장 남경 제남 해구 성도

1982 3734 389 802 134 107 80 무 109

1990 7375 744 1575 466 315 329 42 240

증가율% 97.03 91.26 96.38 247.72 194.39 311.25 120.18

연도 진황도 대련 광주 련운장 청도 연대 심천 주해

1982 108 2042 71 13 83 48 1 무

1990 869 4816 204 93 355 244 130 41

증가율% 704.63 135.83 187.32 615.38 327.71 408.33

출처: 전국 제3․4차 인구조사통계.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전망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99).

조선족 유동 인구의 직업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94  우선 

직업적 특성으로서는 민족 전통음식업, 즉 조선족 식당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선족 유동인구는 한국투자기업 또는 한국인과 

연계되는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조선족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등 

동질성을 이용하여 한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통역, 관광안내

원, 무역․관광․대외기관의 한국담당업무, 한국측 기업 대리, 한국인 대

상 음식업․오락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조선족 유동인구의 구조적 특성으로서는 우선 연령이 18세～50세 사이

94위의 책, pp. 75-77.



75Ⅲ. 중국내 한민족 사회

의 청장년이다. 부모를 따라 온 학령인구와 자녀를 따라 온 노년 인구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매우 적다. 성별 구조는 35세 이상의 유동인구

층 남녀 비율은 비슷하나 35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

씬 많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조선족 유동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 

관계된다. 산업구조면에서 조선족의 유동인구는 대부분 민족 전통음식업 

관련 업종과 한국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 구조면에서 조선족 

인구가 보유한 교육 수준은 비교적 높다. 유동인구 가운데 청장년들은 거

의 초중 졸업 이상의 문화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에는 대

학 졸업생들의 유동도 매우 뚜렷하다.

조선족 인구 분포의 도시화가 지속화하고 있다. 조선족 인구 유동은 농

촌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조선족의 도시 인구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북경을 비롯한 북방과 연해지역의 조선족 유동인구의 

절대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였으며, 조선족의 전

통적 집결 지역인 동북 3성과 내몽골자치구의 여러 도시에도 조선족 인구

가 크게 증가되었다.

1982년과 1990년의 인구조사통계에 의하면 8년 동안에 연변조선자치

주 연길시 조선족 인구의 증가율은 77.04%에 달하였다. 흑룡강성 하얼빈

시와 목단강시의 조선족 인구의 증가율은 각기 19.82%와 19.75%이고, 길

림성 장춘시와 길림시 조선족 인구의 증가율은 각기 48.66%와 22.36%에 

달하였다.

200만 인구에서 몇 십 만이 조선족 집결 지역을 떠나 움직이고 있으며, 

조선족 지역이 ‘공동화(空洞化)’하고 날로 축소되어 간다. 이것은 반면에 

또 한족들이 조선족 개척지역에 점진적으로 침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는 조선족의 민족성을 보존하고 지탱하여 온 공간

이 날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장년들의 유출은 조선족 집거구의 간부 충원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

다. 어떤 조선향은 50세 이상의 촌 간부가 2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문화 소질도 높지 않았다. 어떤 마을의 촌 간부는 60세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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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직책을 맡겨 줄 후계자가 없어서 계속 촌 간부를 담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욱 심한 경우는 마을에서 적당한 간부 후계자를 찾지 못하여 

향진 정부에서 기관 간부를 파견하여 촌 간부를 겸임하기도 하고 또는 인

근 한족 마을에 가서 간부를 데려다 쓰는 경우도 있었다. 농촌 기층간부

의 유실과 그 후계자의 부족에 따라 일부 조선족 마을의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 정체성의 문제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보존 요건, 다시 말해 중국 한족사회로의 동화 

요건으로 이민 기간의 장․단기 여부, 집단거주(집거지역)의 강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모국(한국․북한)과의 관계의 강도, 공동의 신앙 보유 

여부, 조선족 내 엘리트 집단의 유무, 타민족과의 선진성의 우수 여부 

등 7개의 요인을 들 수 있다.95

중국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이중민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민족

(한민족/조선민족)으로서의 속성과 중화민족으로서의 속성이다. 두 가지 

속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체 내에 있으면서 상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조선족 농촌 인구의 감소는 농촌의 학교 운영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왜

냐하면 농촌 학생 지원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에 

진출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고향 친척들에게 의탁하여 학교에 다니는 경

우에는 학습과 생활 단속이 결핍되고, 도시 거주지에서 공부하는 경우에

는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되고 민족 언어와 민족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

조선족 처녀들의 대량 유출은 농촌 총각들의 혼인 문제를 심각하게 하

고 있다. 조선족 농촌 인구 유동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 인구, 특히 미혼

여성들의 대량 탈출이다. 현재 조선족 농촌에는 미혼여성들이 거의 보이

95박창욱 연변대 민족문제연구소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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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 상황은 많은 조선족 농촌의 성별 비례의 불균형을 초래하

였다. 보통 미혼 남녀 청년 비래가 20:1이며, 길림성 화룡시 숭선진의 경

우 1996년에 남녀 청년 비례가 40:1에 달하였다. 때문에 허다한 조선족 

농촌에는 장가갈 나이에 대상자를 구지 못한 노총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들은 도시에 진출하여 음식점, 노래방 등을 경영하여 일정한 돈

을 모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도박과 사회 윤리를 벗어버린 채 금전주의, 

향락주의, 한탕주의 등의 유혹에 빠져 도덕적 퇴폐 현상, 즉 도박, 기반, 

매춘 등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선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한․중 수교 전후 조선족은 한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한국에 많이 진출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 이익도 아주 컸

다. 이러한 현상의 파급 효과가 바로 조선족 사회를 휩쓴 ‘한국 붐’이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한․중 수교는 중국 조선

족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조선족의 대량 한국 진출은 그들

의 경제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밀접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 진출에 따른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 현상으로 조선

족 사회는 여전히 ‘한국 바람’에 들떠 있으며, 향후 생활 영위를 한국 노

무에 걸고 만사를 제쳐놓고 한국 가기에 열중하는 경향이 아직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일부 범법자들이 소위 한국 입국 수속을 해 준다는 미명하에 많

은 조선족을 기만함으로써 선량한 조선족들이 가산을 탕진한 경우가 부

지기수로 이는 조선족 사회의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법률과 도덕

을 뒷전에 두고 출국을 위하여 수단을 가지 않고 여권과 비자를 위조하거

나 위장으로 결혼하며, 심지어 밀항까지도 기도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선족 사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족 사회의 앞날에 대한 비관이 높아졌으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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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사회의 지도자들은 재검토 결과 아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조선족 동포사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96

나이가 든 조선족은 모국과의 친화도가 높은 것이 일상적이지만, 최근 

젊은이들도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친

화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 정부에 친화된 사람들은 나이가 

든 경우에도 오히려 모국과의 관계를 경계하기도 한다. 즉 중국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민(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시장경

제 속에서 상업적․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현재 중

국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장사 또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어

를 못해서가 아니라 조선족 남성의 체면치레 때문이다. 중국에서 조선족

이 사업이나 상업 등에서 선진화를 이루려면 한족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

고, ‘관계’를 잘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 정치사회를 잘 알아야 한족

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조직은 중국 공산당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

선족이 특정한 조직을 꾸리는 것은 본질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모든 조

직의 구성과 운영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을 비롯하여 각급 수준의 당 조직

의 허가와 통제를 받는다. 전국적인 조직은 항상 중앙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심지어 학문을 위한 학회의 조직과 운영은 물론 학술 행사도 당

의 통제 아래에 있다. 따라서 현재 조선족의 자율적인 사회적, 정치적 조

직은 꾸리기가 어렵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꾸릴 이유

는 중국 자체에서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중국 정부도 좋아하지 않는다. 따

라서 중국의 조선족들도 중국내 소수 민족은 그 지역에서 중국 공민으로

서의 삶을 유지하고, 지역정부의 영도 하에 잘 살아가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와 같이 기술적, 경제적 조직은 형성

96박창욱 연변대 민족문제연구소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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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중국 조선족들은 2003년부터 네트워크를 시

도하고 있다.

다. 조선족 민족 사회의 해체문제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 사회

는 개혁․개방정책과 선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전만능주의가 생겨나고, 도덕성의 결핍 현상이 

나타났다. 서방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학습할 것은 하고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해야 하는데, 조선족 사회는 서방의 부패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패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혼율 상승, 남

녀관계 문란, 허황되게 큰돈을 벌려는 생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개혁․개방시대에는 돈과 물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따라서 

돈을 따라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선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

성의 가출로 말미암아 편부모 가정의 탄생, 부부관계의 모순, 이혼율의 증

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족 사회에서는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활동이 증대하였다. 시장경제에 남성들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경

쟁력을 잃은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소수민족정책의 폐단이라 생각

한다. 소수민족정책이 우리 민족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고, 학교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민족 언어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

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조선족 사회 혼인가정문제는 중국 사회의 거대한 환경 여건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만, 모국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민족성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가짜이혼, 위장결혼, 이혼율 급성장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으로 진출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산

업 인력 진출로 조선족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 또

한 중국 개혁․개방진행과정에서 중국 조선족들의 인구성장률이 하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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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사회는 한국의 영화, 가요, 대중문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가족애,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는 타 

선진민족에 비하여 그 우수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조선족은 과거처럼 문

화정도가 높다거나 민족자질이 높다고 자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97  과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국 30개 자치주의 제1위를 차

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순위가 점차 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

개방의 진행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새로운 문화의 시기

에 조선족 내에서는 교육의 피폐화로 문맹자가 발생하는 현상도 나타나

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는 지금과 같은 매우 낮은 자연증가율로 따지면, 

조선족 전반의 생존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우선 경제와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더욱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

국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경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소비적인 경제보

다는 생산적인 경제의 발전이 요구된다.

개혁․개방과정에서 조선족 사회가 해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다

른 한편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전 연변자치주 

고위간부를 역임한 한 조선족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98

중국 조선족은 해외로 진출하거나 중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가 많다. 중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들은 청도, 선양 등지에서 새

로운 집거지(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족의 집단적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가 줄어들더라

도 자치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예컨대 내몽고자치주의 몽고인들의 

비율은 25% 정도 밖에 안 되는 반면, 현재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

율은 38% 정도라는 것이다.

97박창욱 연변대 민족문제연구소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98김영만 전 연변자치주 상무위부주석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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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조선족 사회는 선진문화, 선진민족의 문물을 도입하는 데 더

욱 신경을 써야 하며, 무조건적인 모방이 아니라 중국 공민(국민)의 토대 

위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특색에 맞게 발

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99  중국 조선족 사회는 오랜 기간의 생활

공간, 의식 형태 및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과는 본질적

으로 구별이 된다. 따라서 본류상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만이 강조되

어서는 안 되며, 이질성 및 다양성 등을 중시하고 각 지역과 나라의 특성

에 맞는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라. 한국과의 관계

중국의 조선족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한․중 수교 이후

이다. 한․중 수교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의 동북부 

지방,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게 되면서 중국 조선족들의 한국

과의 접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 구조가 3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산업에서 많은 인력 수

요가 생겨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으

로 오게 되었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대체적으로 60%이상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 진출한 조선족 동포들의 상당수

는 한국에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100  그러나 조선족들의 

상당수는 한국에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하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 3성의 조선족 중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인구는 최

고 5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으나, 한꺼번에 다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그들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고, 그들의 선조들이 주로 

일제강점기의 박해를 피하여 이주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갈 수 있

99박창욱 연변대 민족문제연구소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100김종국 교수 겸 연변해외문제 연구소 부소장 면담 내용, 2004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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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중국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사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새로운 문화

의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노무의 수출로 연변자치주 수

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03년도에 한국으로부터의 은행 수입은 

약 6억5천만원(중국 위안 기준)으로 연변자치주 재정수입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없었더라면 조선족이 한

국에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의 노무 수출은 중국 조선족

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한국 정부가 조선족들의 한국 입국에 일종

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조선족

의 출입국을 다른 해외동포들과 차별 없이 허용한다면, 점차적으로 인원

을 늘리는 게 합당하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 정부가 불법을 막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혼란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외국 사람과 비교해서 특혜가 아니

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조선족의 문제를 중국 당국과 연결시켜서 생각하

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탈북자는 수용하면서 조선족은 수용하지 않

는다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실시하지 않는데, 왜 다른 나라에게 이중국적

을 실시하게 하는가? 한국 정부는 국제적 혹은 국내에서의 여론 때문에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국의 탈북자들을 내보내는 것

인데, 그것은 한국의 조선족을 내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탈북자와 

조선족과의 빈곤의 정도와 잡힌 후 처벌의 정도는 다르지만 인권을 고려

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같은 동포인데 북한사람은 포용하고 조선

족은 그러지 못하는가? 미국이 자국인에 대해 평등, 자유를 보장하고 타

국인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정부의 

정책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요컨대 중국 조선족들은 한국의 해외동포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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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동포법은 이중 국적법이 아닌데 마치 이중국적법인 것처럼 선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 정부는 중국 공민의 자유왕래

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탈북자처럼 중국 조선

족에게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3.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가.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족

연변조선족 자치주와 장백조선족 자치현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북3

성 지역에 집거하고 있는 중국내 한민족은 음식, 주거, 복식, 의례 등에서 

한민족 전통 문화요소를 유지하고 있다. 김치를 먹고 온돌에서 생활하며 

한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민족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한민

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의 깊은 내면세

계에서는 여전히 한민족 의식이 잠재해 있다.

일부의 중국내 한민족들이 조선인 또는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중

국의 조선족이라고 자신들을 규정한다. 중국내 한민족은 중국 55개 소수

민족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은 조

상의 나라일 따름이지 모국은 아닌 것이다. 연변출신의 한민족으로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중국내 민족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정신철은 국민의식과 민족의식으로 구분하면서, 중국내 한민족은 중국을 

조국으로 인식(국민의식)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적 동질성(민족의식)

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01

중국내 한민족들이 자신을 중국 국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중국경제․정치의 

101정신철, 중국 조선족  (서울: 신인간사, 2000),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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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속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계인’(border person)으로 살고 

있다.102  장기 이주의 인생역정을 통해 2가지 이상의 민족적, 문화적 범주 

속에서 어느 한곳에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회문화 정체감의 사이에 위치한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중

국내 한민족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주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중국에 한국의 발전상이 소개되면서 자신이 조선족이라

는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기대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으나 동시에 자신들이 ‘경계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한

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중국내 한민족에게는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고국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대표팀 간 운동경기 시 

겉으로는 중국을 응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103

남북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볼 때, 1992년 한국과 수교하기 이전까

지 중국내 한민족은 북한을 고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항

일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을 민족의 고국으로 여기고 중국을 인민의 조국

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민족의 고국인 북한을 위해 

기여하고 대약진운동 시기에는 상당수의 중국내 한민족이 북한으로 돌아

갔다. 중국과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이 중국에 비해 경제

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었을 때 중국내 한인들은 북한을 고국으로 인식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을 알게 되면서 남북한을 등거리에 

두는 2개의 고국관을 가지게 된다.104  경제적으로 못사는 북한보다는 부

유한 한국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105

102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중국  (서울: 통일원, 1996), pp. 110-111.
103위의 책, pp. 106, 108.
104이광규, 격동기의 중국 조선족  (서울: 백산서당, 2002), pp. 116-117.
105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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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족 자치주 설치․운영

중국내 한민족사회는 여타 지역의 한민족사회에 비해 강력한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집단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

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변자치주와 장백자치현 등은 중국 한족사회와 

격리된 폐쇄적 농촌공동체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한민족으로서의 동질

성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보존할 수 있었다. 특히 한민족은 중국 동북지

역에 벼농사를 전파하였는데, 물줄기를 따라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논농사를 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변자치주는 중국내 한민족 생활의 중심지이며 한민족 문화 보존지역

으로 남아있다. 연변자치주 주도인 연길은 중국 전역에 분산된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로서 여기서 한국어로 출판되는 신문․잡지 그리고 한국어로 

방송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중국내 한민족의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1996년 중국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연변대학은 해외 

한민족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9월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으나, 

1954년 제정된 신헌법에 의거하여 자치주로 변경되었다. 자치구의 위상에

서 한 단계 낮은 자치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닝샤, 광시, 신쟝, 시장, 네

이멍구 자치구 등 중국내 5개 자치구에 비해 집거면적이 협소하고 인구수

도 적어서 자치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58년 9월에

는 장백조선족 자치현이 설치되었으며, 기타 조선족 집거 지역에 8개의 

자치진과 34개의 자치향이 유지되고 있다.106  자치주와 자치현은 중화인

민공화국 민족자치구자치법에 의거,107  조선족이 주장과 현장을 맡아 관

리하고 있으며 권력서열이 가장 높은 당서기는 한족이 담당하고 있다.

1950년대 초까지 중국내 조선족의 99% 이상이 동북3성 지역에 거주하

106이광규, 격동기의 중국 조선족 , p. 80.
107민족자치구자치법 제17조에 자치구 주석, 지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자치민족 

주민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中華人民共和國民族自治區自治法  
(北京: 法律出版社, 2001),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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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점차 동북3성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2년 98.23%에서 1990년에는 97.14%로 감소하였다. 특

히 중국내 가장 대표적인 조선족 자치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경우, 

195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당시 60%를 넘었던 조선족의 비율이 1990년

에는 40% 아래로, 1997년에는 39%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연변조선족 

자치주내 한족의 비율이 57.99%에 달하여 조선족자치주로서의 위상이 현

격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경에는 연변자치주내 

한민족의 비율이 20%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08  흑룡강성

의 경우, 조선족 촌이 1990년 501개에서 1996년 491개로 감소하였고, 조

선족 인구는 28만 8,870명에서 27만 5,93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9

<표 Ⅲ-2> 연변자치주 내 조선족 비율 변화

연도 자치주 인구 조선족 인구 조선족 비율

1953년 926,207 557,292 60.17

1964년 1,294,629 623,136 48.13

1982년 1,871,512 754,567 40.32

1990년 2,079,902 821,479 39.50

출처: 정신철, 중국 조선족  (서울: 신인간사, 2000).

중국내 한민족 집거지가 위기국면에 처하고 있는 이유는 조선족의 탈 

농촌화와 도시로의 이동 그리고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중국이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에 따라 연

변지역 등 중국내 한민족 집거지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게 되

었고, 이는 한민족 집거지 젊은이들의 도시이동을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

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발전된 경제실상이 소개됨으

108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중국 , p. 80; 리홍우, 조선족의 전망  (하얼빈: 흑룡
강조선민족출판사, 1997), p. 28. 

109정신철, 중국 조선족 ,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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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많은 중국내 한민족들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진출하게 된다. 수

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 중국 농촌지역에는 장

가 못간 노총각들이 많은 실정이다. 중국내 한민족 20-30대 여성의 20% 

정도가 한국으로 시집을 떠나 조선족 마을에 늙은 총각과 노인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110  조선족 마을의 미혼 청년 남녀의 성비가 20:1에 달하

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111

중국내 한민족 농촌 공동체 와해 현상은 집거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

지만 산재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성조선족 촌에서는 

원래 280호이던 농가가 79호로 감소하였고, 길림성 구태시 홍광조선족 촌

의 경우는 387호에서 50호로 감소하였다.112

중국내 조선족 자치지역에서 한민족의 인구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중요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정부가 소수민족 자치지역에 한족을 이주시키

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수민족 자치지역 중 분리독립 움직임이 가장 

심각한 신쟝과 시장의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서부대개발을 적극 추진하

고 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는 한족의 이주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더 많다.113  조선족은 

중국 소수민족 중 고국을 가진 민족이며 한반도의 상황변화에 따라 한․

중 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한족을 조선족 자치지역에 이주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내 한민족사회 와해의 또 다른 원인은 타 민족에 비해 인구증가율

이 낮다는 점이다. 1982-1990년 사이 중국 전체 인구증가율이 12.61%에 

이르렀고, 소수민족 전체 인구증가율은 36.33%였던데 비해 조선족의 인

구증가율은 8.96%에 불과하였다. 조선족의 낮은 인구증가율은 중국내에

서 한민족의 지위를 강화시키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114

110최우길, “중국 조선족사회와 교육의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
(1998.12.3), p. 5.

111정신철, 중국 조선족 , p. 102.
112위의 책, p. 85.
113胡兆量 主編, 中國區域發展導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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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의 도시 이동과 집거지 붕괴는 조선족 전통문화, 언어, 민족학교

를 유지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족들이 가라오케와 술

집을 드나들면서 퇴폐문화에 빠져들고,115  조선족의 민족성 보존 공간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농촌지역의 학령기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역사 및 

문화보다는 중국어와 중국역사를 공부해야 대학입시 등에서 유리하기 때

문에 한민족들이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취학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의 경우 흑룡강성 소재 조선족 중학교와 소학교 학생 81,072

명 중 한족학교 취학자가 29,925명으로 36.91%에 달하였다.116

중국내 한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유의 종교와 민족 지도

자가 없다는 점도 한민족 자치지역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

다. 과거 주덕해와 문정일 등이 대장정에 참여하여 중국 공산당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연변대학 설치에 기여

하는 등 연변지역 한민족을 단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신쟝과 시장지

역 소수민족이 이슬람교와 라마교 등 자체적 민족 종교와 민족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중국내 한민족의 경우에는 고유 종교와 민족 지도자 

부재로 점차 응집력이 약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요인을 차단하려 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다. 중국내 고국을 가진 소수민족

1980년대 이래 경제건설과 반패권과 함께 국가통합을 3대 국가정책 목

표로 설정해 온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가능성에 대해 극도

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117  신쟝과 시장지역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114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硏究中心, “對外開放與中國的朝鮮族,” 民族硏
究 , 1997年 第6期, p. 23.

115정신철, 중국 조선족 , p. 99.
116위의 책,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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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중국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은 당 통일전선부와 국무원 장관급 부

서인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내 여러 민족과 계층을 통합시

키는데 주력해 왔다.

조선족은 몽골족을 제외할 경우 중국내 55개 소수민족 중 고국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조선족문제를 여타 민족문제에 비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중국내 조선족들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한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에게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

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영내로 진입하여 중국 동북3성 지역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당

수의 탈북자들은 중국 동북3성 지역 조선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조선족 출신인 이덕수를 국무원 국가민족사무위원

회 주임으로 임명한 것도 중국이 조선족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증표로 볼 수 있으며, 2002년 2월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

하고 있는 것도 일정부분 동북3성 지역 한민족의 친한화를 미연에 방지하

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18

중국내 한민족은 고국(한국)과 조국(중국)이 접경한 지역에 거주하는 

‘과계민족’(跨界民族)으로서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

우 중국내에서 지위가 불안정하였다. 그리고 중국내 정치상황이 혼란할 

경우에도 중국내 한민족은 중국정부로부터 ‘조선특무’ 또는 외국의 간첩

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1960년대 문화대혁명시기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주덕해 등 연변자치주 지도자들이 홍위병에 의해 

숙청을 당하고 자치주 내에서 한국어 교육과 사용이 제한을 받았다.119  

117
鄧小平, “目前的形勢與任務,” 鄧小平文選  (1975-1982年) (北京: 人民出版
社, 1983), pp. 203-237.

118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의 정치․외교적 의도에 대해서는 신상진, “중국의 고구
려사 왜곡: 동북공정의 의미, 의도, 대응방안,” 정세와 정책 , 2004년 2월호, 
pp. 4-8 참조.

119정신철, 중국 조선족 ,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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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한민족에게 고국이 있다는 점이 중국정부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

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과 한반도 관계에 따라 조선족의 모국의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120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중국에 소개되면서 중국내 한민족의 지위 향상

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위상을 중국에서 자신의 위상과 동일시

하고자 한다.121 한국기업과 관광객의 중국진출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

는 한민족들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신이 한민

족이라는데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내 한민족은 그들의 한국 내 출신지에 따라 남북한에 대한 인

식과 태도에 차이점이 발견된다. 요녕성 지역 한민족은 대체적으로 평안

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변지역은 지리적으로 함경도와 접경

하여 함경도 출신들이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흑룡강성 지역

의 한민족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한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122  상대적으로 흑룡강성 출신의 한민족이 한국을 방문한 인사가 많으

며 한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북한지역에 고향과 

친지를 둔 중국내 한민족들일수록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

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내 한민족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을 고국으로 인식

하기 때문에 남북한관계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

이라고 하겠다.123  중국내 많은 한민족들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

을 바탕으로 북한과 남한을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중국내 한민족들

은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서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내 한민족에 대한 한 조사연

구 결과에 의하면,124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120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중국 , p. 96.
121위의 책, p. 217.
122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 p. 98.
123정신철, 중국 조선족 ,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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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해 11%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38.4%가 약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절반 정도의 중국내 한민족이 한

반도 통일과정에서 일정정도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라. 높은 교육․문화적 소양을 지닌 민족

중국내 한민족은 1860년대 심각한 가뭄과 조선조말기 학정에 시달려 

두만강을 넘어 중국의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이국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이다. 이들은 버려진 땅을 논으로 개간하여 벼농사를 중국 동북부 지역에 

전파한 개척자들이다. 1910년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자의 침략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는 독립투사들이 중국 동북부지역에 진출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일본의 만주지배를 위해 강제적으로 

많은 한민족들이 중국에 이주하였다. 중국내 한민족은 진취적이고 개척적

인 민족으로서 버려진 땅을 일구어 개혁․개방기 이전까지 중국에서 가

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재중 한인들은 중국내 다른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한족에 비해서도 교

육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문화민족이다. 한민족은 문맹률이 낮고, 대학생 

비율도 중국내에서 가장 높다. 1990년 중국내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

진 소수민족 중에서 100만 명 당 대학수준 학력소유자를 보면, 한민족은 

22,709명인데 비해 한족은 5,584명에 불과하였다.125  문맹률에 있어서도 

한민족이 가장 낮은데, 중국전국 문맹률은 22.2%, 중국내 소수민족 전체 

문맹률은 30.8%, 한족은 21.5%였으며, 조선족은 7%에 불과하였다.126

이처럼 소수민족으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한민족의 교육수

준이 다른 민족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과거부터 한국인이 가지고 

124최영관․임채완․김재기․김강일, “한국통일과 중국 동북3성 조선족에 관한 연
구,” 한국동북아논총 , 제6권 제3호 (2001), pp. 105-106.

125정신철, 중국 조선족 , p. 154.
126이광규, 격동기의 중국 조선족 ,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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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농공상 관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민족 부모들은 자신이 경제

적으로 곤란할지라도 자식은 많은 교육을 받아 도시로 진출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한족의 경우 사범계 대학졸업자들이 농

촌지역 학교에 배치될 경우 상당수가 잔류하지만, 농촌지역 학교에 배치

되는 한민족 교사들은 대부분 부임하지 않거나 단기간 내에 도시지역으

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의 중앙정계 진출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한민족의 정․재계 진출 인사는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 중앙정치무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덕수인데, 그는 1998년 3월 제9기 전인대에서 국무원 국가민족

사무위원회 주임으로 발탁되었다. 1992년 13차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으

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계속 중앙위원으로 있다. 이외에 조남기 상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장과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역임하여 현재까

지 조선족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내 한민족들은 돈보다 명예와 체면과 지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남

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사를 천시하여 개혁기에 들어서 조선족 자치지

역의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127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후 중국에서 개인사업의 인기가 상승

하면서, 한민족 중에서도 공직을 포기하고 개인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족과 달리 타산적이고 합리적이기 보다는 목표

를 향해 무조건 돌진하는 경향을 보여 중국내 한민족이 운영하는 사업의 

안정성이 약하고 투기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128

127위의 책, pp. 163-164;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 pp. 119-120.

128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중국 ,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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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11개 경제지역권 중 하나의 지역으로 러

시아 전체 면적의 36.4%를 차지하며 인구는 740만 명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사하공화국, 유태인 자치주, 추코트 자치주, 꼬략 자치관구, 연해 

변경주, 하바로프스크 변경주, 아무르주, 캄차트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등 10개의 행정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극동지역의 남부

인 연해변경주와 하바로프스크변경주, 아무르주에 살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슬라브계 민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

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19개의 많은 민족이 어울려 살면서 상이한 문화

가 공존하는 여러 민족들의 접경지대이다. 우선 반정주와 목축 등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북방계 토착 민족집단, 둘째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유

입되어온 민족집단이 있다. 토착민족으로는 우데게이, 에벤끼, 울리치, 꼬

략, 추코트, 나나이, 이꾸트 등이 있다. 유럽지역에서 이주한 민족은 러시

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디비아 등 슬라브계가 주를 이루며, 아시아

계는 한민족과 중국 한족 등이 있다.

1989년 당시 소련의 한인 총인구는 45만 6천 5백 명이었다. 이중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18만 3140명), 러시아(10만 

7051명), 카자흐스탄(10만 3,315) 순이었다. 이후 한인 인구는 다소간의 

변화를 거쳐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18만 명, 러시아에 15만 명, 카자흐스

탄에 11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 경우 사할린에 4만 

3천, 연해주에 3만 6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129

17세기 초 러시아인이 극동에 나타났을 때 이 지역에는 북방계 토착민

족들이 약 3만 6천여 명 살고 있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소수의 중국․조

선․일본인들이 거주하였으나 마을을 이루지는 않았으며, 넓게 흩어져 

300여 가구의 오막살이 농가가 있었다. 청나라는 자국민들이 연해주는 물

론이고 만주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이는 노동력의 분산과 

세금 징수 대상자들의 유출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청나라가 연해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 청나

129연해주 전체 인구는 23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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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토에서 러시아 영토로 할양된 이후였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접하면서 발생한 군사적 요구가 주된 이유였다. 청나

라가 일반주민에 대해서 만주 진출을 허용한 것은 1876년 이후의 일이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극동지역에 정착하기 보다는 상업활동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주거기간이 일정치 않았으며 나머지 중국인들도 반정

주 상태에 머물렀다.

일본인들은 한인이나 중국인 보다 늦게 극동 지역에 진출하였는데, 이

들 역시 캄차트카나 사할린에서 어업, 어업가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면서, 

계절적이며 유동적인 성격의 경제활동을 하였다. 19세기 말까지 극동 전

체 일본인 수는 최대 3만 명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러․일전쟁 등 정치

적 이유로 그 수는 부침이 많았다.130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한인들은 극동지역에 정착하면서 황무지를 개

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131

한․중․일 등 아시아계 민족이 극동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러시아 당

국의 느슨한 국경 정책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

국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았기 때문

에 국경통제가 약하였고, 러시아계 주민이 희소하여 유동인구가 많았다.

본 장에서는 극동지역 중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인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30심헌용, “동북아 ‘접경지대’ 극동연해주와 한민족 다이아스포라(Diaspora),” 한
국시베리아연구 , 제4집 (2000), p. 125-126.

131위의 논문,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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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해주 한인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가. 이주 초기 (1863-1905)

상당수의 한인들이 19세기 초부터 연해주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

작하였으나, 사냥이나 채취를 하였고 농사의 경우에도 여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 후 돌아가는 계절형 이주에 불과하였다.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주는 1863년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지신허(地新墟)에 정착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러시아 자료는 말하고 있다.132  지신허 마을의 첫 이

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소식이 퍼지자 육진지방의 농민들이 

월경해 오면서, 주민 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1864년 30가구 140명, 1865

년 65가구 343명, 그리고 1866년 100여 가구로 증가하였다. 이후 높은 토

지임대세 등 봉건적 수탈 등으로 고통을 받던 한인들은 1869년 조선에 발

생한 대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각종 재해를 계기로 고향을 떠나 만주와 연

해주 지역으로 정착을 위해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였다.

한인들의 이주가 급증하자 러시아는 조선과 ‘월경자 인수에 관한 협정’

을 맺기도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초기에 한인 이주를 막으려던 

러시아는 오히려 한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인들의 비축식량

을 월경한 한인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한인들의 수는 더욱 증가

하였다. 한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거주지역도 확대되어 포셰트 지역의 

치진허, 얀치허, 시디미, 아디미, 차피고우, 크람베, 후드바이 등에 한인마

을이 형성되었다. 수이푼 강을 따라 콘스탄티노프스키, 카자케비체프카, 

프지로프카, 코르사코프카, 시넬리코보, 코프로프카 등에 적게는 100명부

터 많게는 700여명이 거주하는 한인마을이 형성되었다. 

한인들의 근면성이 알려지자 동시베리아 총독이 러시아 군대에 식량과 

야채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 주둔 구역 내에 인위적으로 한인마을

132이들은 무산의 崔運寶와 경흥의 梁應範이 이끄는 13가구의 함경도 농민들이라
는 것이 러시아와 한국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병율, “러시아 최
초의 한인 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 제26집 (2003),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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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한인마을 중 가장 북쪽에 블라고슬로브노예라는 

마을이 그것으로, 여기에는 103호 431명이 거주하였다.

1884년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는 당시 조선인의 연해주 유입이 얼마나 

급증하였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가 조선과 수교를 서두른 

것은 연해주로 몰려드는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조선 입장에

서도 동북부 지방의 농민 이주로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133  수교 조약에 의하면 러시아 거주 한인들은 3종으로 분류되

었다. 제1종은 1884년 이전 러시아에 이주한 사람으로 이들에게는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영주를 허용하였다. 제2종은 1884년 이후 러시아에 입국

한 사람으로 허가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3종

은 러시아를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이 분류에 의하면 러시아 국

적을 가진 한인이 8,500명, 국적을 갖지 않은 한인이 12,500명, 계절노동

자가 3,000명이었다. 1880년대 러시아가 한인들의 이주를 막은 것은 1879

년 유럽의 오데사와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항로가 열려 유럽

인의 이주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1890년대 들어 러시아는 기존의 한인 이민 억제정책을 바꾸어 한인들

의 이주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변강의 식민지화에 한

인들을 활용하고자, 제1종에 속하면서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

인들에게 강제 귀화를 명하고 토지를 분배하였다. 제2종에 속하는 사람들

에게는 출국기한을 연장해 주고 1종에 편입하였다. 이후 2종에 속하는 사

람들 중 러시아에 거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였다.134

이와 같이 한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총독들이 있는 반면, 

운테베르겔과 같은 총독은 한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정책을 취하였

다. 그는 한인들이 러시아인과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한인들이 러시아에 충성을 바칠 것인가에 대하

여 의심하였다. 그는 한인들의 귀화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1종에 속하

133유수정, “연해주에 대한 이해,”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 자료집  
(2004), p. 90.

134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p. 49.



99Ⅳ.극동 러시아내 한민족 사회: 연해주를 중심으로

여 이미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의 자격을 재심사하기도 하였다. 또

한 한인들에게는 관유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어장과 광산에 근무하는 한

인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을 원호(元戶)라 하고, 귀화하지 않은 한인을 여

호(余戶)라 하였는데, 원호는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한 반면, 여호는 토지가 없이 소작인으로 일을 하거나 

광산이나 어장, 산림 벌채장에서 일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135  

당시 한인들 중 러시아에 귀화자격은 있지만 귀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

었는데, 귀화하여 거주허가증을 얻는데 은화 20루블이라는 거금이 필요하

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교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서는 노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 망명 이주 (1905-1937)

20세기 들어서는 일본의 합병으로 인해 정치적 망명 성격의 이주가 나

타났다.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기 이전의 연해주 이주가 순수 

농업이민이었다면, 1905년을 기점으로 한인들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대거 

망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주민들 중 많은 수가 정치적 망명객이었으

며 농민들도 연해주에서의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다. 

1905년부터 의병운동 단체가 조직되고 일본군과의 크고 작은 무장충돌

이 발생하였다. 1906-7년 지신허 마을의 총인구는 1,370명에 이르렀고, 

1914년 이 일대 지역까지 합하여 2,000명에 달하였다. 지신허 마을은 러

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로서 초기 이주자들의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연해

주를 비롯한 극동 각지로 진출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는 한인들의 집거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었고, 이곳을 중

심으로 독립 운동가들이 집결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구한말 13도를 

대표하는 13도의군을 조직하였으며, 한일합방 후에는 러시아의 탄압에도 

135위의 책,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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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성명회(聲明會), 권업회(勸業會) 등을 조직하였으며, 1914년에

는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연해주와 만주일대에서 항일 의

병들이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신한촌이었다. 신한촌은 1920년 4월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136  1919년 3․1독립

운동으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곳은 한국독립운동의 중심

지라고 할 수 있다.137

당시 연해주에는 11개 학교가 있었다. 창동, 의동, 신흥의숙, 인동의숙, 

모형의숙, 수청, 급당서숙, 흥원, 명동, 동흥 등이 있었고, 신한촌에만도 

계동, 신동, 세동 등 3개 학교가 있었다. 언론으로는 ｢해조신문｣, ｢大同

共報｣, ｢대양보｣,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1915년까지 폐간된다.

신한촌은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호열자라는 이유로 철거

하여 시내에서 떨어진 북부 구릉지를 한인 주거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되자 일본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

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후 러시아는 홍군과 백군의 전투가 이어졌다. 

1918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인 1명이 살해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4월에 육군 전투부대를 상륙시키고, 백군을 후원한다. 백

군이 홍군인 블라디보스톡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 전원을 구속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홍군은 니콜라예프스크 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과 일본인을 습격하여 전멸시킨다. 일본군은 다시 4월 4일 대대적인 보복

전을 감행하는 데, 이 때 신한촌도 습격을 당하게 된다. 일본군은 수백 명

의 한인을 무차별 사살하고 학교와 신문사를 소각하는 등 신한촌을 쑥대

밭으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인들은 무장 유격대

136이밖에도 미국에 본부를 둔 대한인국민회의 시베리아 지방총회가 안창호, 이종
호, 신채호 등에 의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르쿠츠크 중심의 자
바이칼의 수도인 치타로 옮겨 1911년 소집된다. 1915년 해산될 때까지 이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한다. 

137이광규, “고려인 이주 140주년 한국시민사회의 역할,”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준) 발족․러시아 극동 문서자료집 발간 기자회견 및 심포
지움, 동북아시대, 한러관계와 고려인  (2004.10),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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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한다. 당시 크고 작은 유격대 36개에 3,700

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138

소비에트는 1920년 극동지역에 극동 시베리아 공화국을 건립하여 일본

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한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은 극동지역

에서 군대의 철수 조건으로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에 볼셰비키 선전을 하

지 말 것과 극동의 한인이 한반도에 동요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을 요구하였다.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수하자 소비에트는 한인들에게 약속한 토지의 

분배를 파기하고 한인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킨다. 토지 없는 한인들은 

북위 48도 5분 이북인 하바로프스크와 블라고베센스크 구역으로 이주시

킨다. 극동 소비에트에서는 한인에게 토지의 임대를 금지하였으며 한인과 

러시아인의 혼합 집단농장 콜호스를 금지하였다.

1924년 한인사회는 약 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37년 중앙아시아

로 강제이주되기 전까지 18만 여명의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에 거주하였

다. 한인들은 주로 농업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일부는 수산물 가공 및 어

업에 종사하였다. 한인의 90% 이상이 거주하던 하한스크(당시 포씨예쯔

크)에서는 한국어로 행정업무가 처리되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한인극

장, 한인사범학교, 직업기술교육학교가 세워졌으며 국경지역에는 380개의 

한인보통학교와 한인 콜호츠와 공장 노동자를 위한 대학예비학교가 있었

으며, 한국어판 신문 7가지와 잡지 8가지가 발행되는 등 한인 사회가 번

창하였다.139

그러나 1929년 중․소간의 무력충돌로 연해주 남부의 하산스키 한인마

을 162개가 이미 사라졌으며, 강제이주 당시 44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지신허 마을 역시 한인들의 강제이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38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 p. 62.
139김떼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재외한인연구 , 제7호,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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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기 (1937-1956)

1930년대 중반 18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던 연해주의 한인사회

는 정치적 이유로 강제이주를 당하게 된다. 1930년대 초반부터 소련은 강

대국들의 제국주의적 군사적 팽창으로 국경지대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됨에 따라, 국경의 안전을 위해 외부의 적과 내통할 우려가 있는 소수민

족에 대한 강제이주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36년 4월 28일 소련 서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아 공화국의 국경지대에서 폴란드 민족을 전부 카

자흐스탄으로 이주시켰으며, 1937년 소련 남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스탄 등에서 쿠르드 족을 중심으로 강

제이주가 이루어졌다.140

1937년 극동지역에서 소련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호 스파이

전이 가열되었고, 일본이 연해주 거주 한인들을 첩자로 이용한다는 소문

이 있었다. 이 밖에도 한인들의 항일운동이 일본에게 극동에 개입하는 구

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소련은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킬 것을 결정하였다.141

1937년 8월 21일 소련 인민위원회와 전러 볼셰비키 공산당 중앙위원회

는 “극동주 국경지대의 한인추방에 관하여”를 채택한데 이어, 9월 28일에

는 소련 인민위원회가 “한인 추방에 대하여”를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의해 극동 지역에서 한인 17만 2천명이 국경지역을 떠나 내륙으로 강제 

이주되었다.142  

강제이주는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일까지 포셰트 구

역과 그로테크브 구역에 대하여 이주를 완료하고, 10월 15일까지는 나머

지 구역에 대하여 이주를 완료시킨다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한인 강제이

140심헌용,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재외한인연구 , 제8호, 
pp. 370-71.

141당시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후 소련은 소위 적성민족으로 분류된 크리미아 
탈마타족, 체첸족, 리투아니아족, 칼무크족, 인구슈족 그리고 독일족 등 소수민
족들도 중앙아시로 강제 이주시켰다. 

142심헌용,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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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전에 한인 지도자 2,500여명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강

제이주를 총지휘한 내무성 극동분국의 총책임자 인류슈코프에 의해 밝혀

졌다. 그는 한인 강제이주를 완수한 후 스탈린의 숙청이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우려하여 1938년 6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한

인 지도자들은 노동수용소나 감옥에 끌려가고, 총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

었다.143

한인들은 먼 곳으로 이주할 것이니 2-3일치의 식량을 준비하라는 통지

를 느닷없이 받았다. 이동 준비기간은 일주일, 심지어 2-3일 정도 주어졌

다. 이동을 통보한 후 여행증명서를 압수하고 마을간 이동을 금지하였으

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현 위치에서 기차를 타도록 하였다. 가옥이

나 토지 등 부동산은 그대로 놓고 갔으며, 이를 담보로 새 이주지에서 토

지와 가옥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주 후원금으로 일인당 

150루블을 받았으며, 각 호당 370루블을 받았다. 

한인들은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채 기차에 올라, 한 달 이상을 화물

칸에서 보내야 했다. 추위와 용변문제, 식사문제, 물 문제 등 기차 안은 

생지옥과 같았다. 그 안에서 해산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겁탈이 일

어나기도 하였다. 특히 유아들의 희생이 많았다.

9월 9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강제이주가 완료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36,422가구 171,781명이 124칸의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이주하

였는데, 이중 76,525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95,256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다고 한다.144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후의 생활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한인들은 사막

지대, 벌판, 강가, 원주민 마을 등 여러 곳에 나누어져 하차하였다. 원주민 

마을에 내린 사람은 헛간이라도 얻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는 토굴을 파거

나 갈대로 움막집을 짓고 겨울을 지내야 했다. 그러나 독거미와 독사, 갈

대숲의 모기 등과 추위 등으로 인해 첫 겨울에 대부분의 어린이와 노인들

143김떼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p. 58.
144기광서,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연구 , 

제10호,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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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하였다. 한 기록에 의하면 1937년에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한인 7

천명이 사망하였고, 1938년 4천 8백 명이 사망하였다.

강제이주로 인해 한인들은 사회․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고유문화 및 

모국어를 상실하였다. 가축과 농작물, 주거지 등 재산의 손해와 민족적 상

실감을 겪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은 

강제이주를 실시하면서 한인 가구당 약 6,000루블 정도 되는 이주비용을 

책정하여 지역별로 할당했으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유용

하고 실제로 이주 한인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소련은 우즈베키

스탄의 목화 재배 농장에 한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한인에 대한 정착

금과 주거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은 한인들은 환영하지 

않았다. 한인들에게 주어진 물건과 이주비용을 자신들이 유용하고 한인들

을 임시건물, 창고, 회교사원 등에 입주시켰으나, 이들은 곧 토굴 생활을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며,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었다.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어 

일종의 억류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갖은 역경을 극복

하고 유목지대로 농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중앙아시아에서 벼농

사와 목화재배에 크게 성공하였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많은 노력영웅

을 배출하기도 하고 유명한 꼴호즈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라. 억류 해제 (1956-1991)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에 종속되었던 주변 민족이 독립을 요

구하였고, 레닌도 각 민족의 독립을 장려하였다. 핀란드, 폴란드, 발칸 3국

이 독립하였다. 레닌은 주변에 있는 신생 독립국들과 평등한 관계의 동맹

을 맺고 ‘러시아연방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레닌을 이어 받은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평등

한 관계를 폐기하고, 다른 민족 공화국들이 러시아에 종속하는 상하관계

를 만들었다. 스탈린은 다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중앙통제를 강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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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 지도자를 대거 숙청하는 등 소수민족을 억압하였다.

스탈린의 소수민족 억압정책은 후르시초프의 등장과 함께 재수정되었

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1956년부터 고려인의 정치적 

권한 정지와 중앙아시아에서의 강제거주가 해제되었다. 대부분의 중앙아

시아 고려인들은 이미 새로운 정착지가 된 곳에서 다시 떠나지 않았으나, 

일부는 중앙아시아를 떠나 극동으로 향하였다. 이들이 연해주로 오는 길

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정착하기도 하고, 연해주까지 돌아와 정착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을 연해주에서는 ‘큰땅치’라 한다.

1956년 중앙아시아 억류가 해제되기 전에도 연해주에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정착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중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연해주에 직장을 배정 받아 근무하다가 눌러 앉은 사람들이었

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사할린에는 강제 징집된 5만 명의 한

인들이 남게 되었는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

르치기 위해 파견되었다. 또한 사할린의 젊은이들이 블라디보스톡이나 하

바로브스크로 유학을 와서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이들의 부모들이 

연해주로 따라오게 되었다. 1945년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사할린 징용자들

은 1972년부터 소련의 영주권을 얻기 시작하였다. 사할린 출신 고려인을 

연해주에서는 ‘화태치’라고 한다.

또 다른 부류의 고려인은 북한출신들이다. 러시아는 1946년부터 북한

출신들에게 극동지역에 노동허가를 주었고,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벌

목, 광산, 어업, 건축 등에 종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돌아가지 않고 

극동지역에 체류하였다.145  이들을 ‘북선치’라고 한다. 1991년 소련해체 

이전까지 고려인 거주자는 약 2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르시초프의 소수민족 보호정책은 브레즈네프의 등장과 함께 다시 보

수화되었다. 브레즈네프는 1972년 소비에트 형성 50주년에 여러 민족의 

차이가 소멸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단일 소비에트인’화를 공산당의 공식 

정책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동화정책에 의하면 소수민족의 다양성과 민

145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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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요구는 반소비에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재이주기 (1991-)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이 본격적으로 연해주

로 재이주하게 된 것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후였다. 1989년 소련은 

구성공화국의 주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이어서 1991

년 신연방법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자 이에 반발하는 쿠데타

가 발생하였으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면서 소련해체는 가속화되었다.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혼란을 거듭하던 소련은 10개 공화국이 1991년 각

기 주권을 보유한 채 관세 없는 경제동맹과 집단안보를 내용으로 하는 독

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하였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동안 잠복해 있던 민족문제가 분출되기 시작하

였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에 따라 소련은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러시

아화를 추진하였다. 러시아인을 각 공화국으로 이주시켜 러시아인의 비율

을 증가시켰으며, 러시아 언어, 문화, 예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또

한 각 공화국에서 러시아인은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화 정

책은 각 공화국내에서 오히려 민족정서를 자극하고 반러시아 정서를 고

취시켰다. 이와 같이 잠재해 있던 민족감정이 소련의 해체와 함께 분출된 

것이다.

소련 해체 당시 소련에는 45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수는 소련 내 127개 민족 중에서 28번째로 많은 인원이나, 이들은 여

러 공화국에 분산되어 거주하였기 때문에 자치주를 갖지 못하였다. 자치

주를 갖지 못한 소수민족으로는 폴란드(110만) 다음으로 많은 수이나, 폴

란드인은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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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1989년 소련 내의 한인 분포

공화국 한인명수 공화국 한인명수

러시아 107,051 몰다비아 269

우크라이나 8,669 라트비아 248

백러시아 638 키르기스 18,355

우즈베크 183,140 타지크 13,431

카자흐 103,315 아르메니아 29

그루지야 242 투르크멘 2,848

아제르바이잔 94 에스토이나 202

리투아니아 119

출처: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p. 112.

중앙아시아는 천년 이상 유목민의 사회였다. 1937년 이곳에 강제 이주

된 한인들은 이곳에서 벼농사와 목화농사를 하였다. 맨 몸으로 토굴에서 

생활을 시작한 한인들은 특유의 근면성으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 러시아인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1945년부

터 1991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 

650명 중 한인이 139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고려인 2, 3세들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하면 높은 교육수준으로 의사, 

기술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직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러시아어

를 모국어로 사용하였으나 현지어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언

어는 배우지 않았다. 공식 언어가 러시아어인 상황에서 한인들은 현지어

를 배울 필요성도 없었고 현지어와 현지인들을 무시하기까지 하였다. 중

앙아시아에서 한국어가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된 것이 한인들로 하여금 

러시아어를 빨리 습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사회상승의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잃어버리고 현지어를 경시하였으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유목문화를 멀리하고 철저히 러시아화 되었다.

그러나 소연방 해체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중앙아시아 현지의 회교

민족주의 부활에 따른 이민족 차별 경향, 주요 민족의 자민족어 회복에 

따른 언어 문제와 이에 따른 실직 현상, 독립국가 형성이후 경제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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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을 수 있다.146  러시아인이 차지하던 주요 공공 직책이 현지인에게 넘

어갔으며, 콜호스 등의 지배인 자리 역시 현지인에게 주어졌다. 심지어 

한인이 다수인 콜호스에서까지 한인들이 밀려났다. 한인들은 현지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무시당하게 되었다. 사회적 지위의 박탈 

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콜호스와 소프호스가 붕괴되면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소련시절 중앙아시아의 소련이 해체되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서 자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회교 사원이 복원되고 민족주의가 일어

나는 등 고려인들을 문화적, 민족적으로 압박하자, 고려인들은 중앙아시

아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의 절반 정도가 연해주

를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연해주는 고려인들의 조상

이 거주하던 제 2의 고향이라는 정서적인 이유가 있으며, 한국과 지리적

으로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해주 정부가 재이주 고려인을 배려하

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는 기후가 춥고, 경제적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1991년 소연방의 해체이후 연해주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졌다. 1990년대 

초반 800만 명을 넘던 인구가 낙후된 경제와 자연환경 등으로 유럽지역

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며, 극동지역 내에서도 북부에서 남부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경제위기와 외국 투자규모의 축소로 인

해 농업생산물과 생필품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1996년 이후 대량실업사

태가 발생하여 10-15%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 인구의 감소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외로부터의 노동

이민 내지 사업을 위한 유동인구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연

해주의 노동인력 부족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유입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외에도 다양한 한민족 집단이 연해주에 

유입되었다. 우선 연해주 노동력의 부족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

146이종훈,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한민족간 교류협력실태에 관한 연구,” 재외한
인연구 , 제8호 (2002),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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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동북 지역의 인구과밀과 실업

에 따라 러시아로의 유입요인이 발생하였다. 중국 유입 인력의 70-80% 

가량이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로 중국시장에서 장사를 하

며 비교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농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한․러수교 이후 한국인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이들은 주로 기업인, 상

사직원, 공관원들로 주로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 등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수는 많지 않지만, 농업과 산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연해주에 현재 52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였다. 분야별로는 무역업이 삼성

전자, LG전자, 한국야쿠르트 등 15개사가 있으며, 제조업이 성한물산, 세

신 등 30개사가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류업이 많으며 그 밖에 현대호

텔, 식당 등 서비스업이 있다.147

농업 분야에는 고합상사, 대아산업, 한농복구회, 대경, 새마을운동본부, 

대한주택공사, 남양알로에, 농촌지도자, 발해영농, 신성산업, 경기농업경

영인단체 등 11개 기업 및 단체가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50년간 100헥타

르(ha)에서 수천 ha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벼, 메밀, 옥수수, 콩, 채

소, 버섯 등을 재배한다.148

또한, 1992년 한국은 나호트카 항구에 100만평의 토지를 49년간 차관

하여 공단을 조성하기로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2000년 한국 토지공사가 

나호트카 행정위원회와 “기본계약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아직 러

시아 의회의 비준동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입주할 업종은 수산

물, 목재가공업, 섬유류, 전자 그리고 기계류 등으로 한국기업 100개사, 

러시아 기업 200개사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북한에서도 노동력의 유입되고 있다. 연해주는 지리적 인접성

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연해주 극동

대학교에 북한인들 20여명이 개혁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해주 정

147연해주 이외에도 하바로프스크에 6-7개사, 카차트카에 3-4개사, 사할린에 10여
개사, 이르쿠츠크에 1-2개사가 진출해 있다. 동북아평화연대 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자료집  (2004), p. 96.

148위의 책,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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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1만 천명의 해외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북한에게 3천명의 인력송출 

쿼터를 주었고, 이중 천 5백-2천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주에도 각각 2천 

5백 명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러관계 차원에서 연해주 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연해주는 남을 도울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며, 북한도 지원

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북․중 관계와 같이 북한과의 국경무역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아예 오질 않는다. 

2. 연해주 한인사회의 실태

가. 연해주와 인근의 현황

(1) 연해주

<표 Ⅳ-2> 연해주 한인의 출신지별 구성

명칭 기원 이주시기 수

고려인
19세기 이래 원거주자 19세기-1990년 20,000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자 1990년 이후 19,000

북한인
공관 및 상사, 노동자 1990년 이후  4,000

탈북자 1990년 이후  500-1,000

한국인 
한국상사, 공관, 종교인 1991년 이후 2,000 이하

타국적 한국계 1991년 이후 200 이상

조선족 연변, 흑룡강성 1990년대  6,000

출처: 이진영, “러시아 연해주 조선족 이주민 집거지역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세계한

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세계화시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구축  
(2004. 4. 29-30), p. 624; 이광규, “고려인 이주 140주년 한국시민사회의 역할,”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준) 발족․러시아 극동 문서자료집 

발간 기자회견 및 심포지움, 동북아시대, 한러관계와 고려인 , pp. 47-48; 연해

주 현지 조사 (2004.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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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해체 전 고려인 수는 모두 438,650명으로 추정되며, 고려인은 여

러 공화국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주를 갖지 못하고 있다. 유동인

구의 수가 많아서 러시아 거주 한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극

동전체에 약 10만 여명의 고려인이 있으며, 연해주 일대에는 4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연해주 한인의 반 정도

가 우스리스크에 거주하고 있다. 우스리스크에는 ｢고려인재생기금｣, ｢고

려신문｣, ｢새마을운동센터｣, ｢동북아평화연대｣, ｢아리랑 가무단｣ 등이 장

치혁 전 고합 회장이 기증한 ‘까레이스기 돔’이라는 건물에 함께 있으며, 

이 밖에도 ｢민족문화자치회｣, ｢우정마을｣, ｢아리랑 농장｣ 등 많은 고려인 

단체가 있다.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 우스리스크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기념관은 단순한 기념관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연해주 고려인의 놀이마당이 되고 화합의 장이 되고 21세기 동북아

를 여는 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관을 비롯하여 한글교육, 

IT교육, 병원, 법률지원, 고려인 단체 사무실, 자활지원 등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결합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려고 한다.149

한편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 연해주 한인사회의 중심이었던 블라디보스

톡에는 2,500여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이렇게 적은 

수만이 거주하는 이유는 군항인 이곳을 최근 러시아가 개방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한국은 블라디보스톡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지만, 북한은 나호

트카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이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기려 하고 있

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의 생활비가 비싼 것도 한인들의 유입에 장애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1990년 고려인협회가 조직되어 학

교를 후원하고 8.15 문화절과 설날 행사 등 각종 한인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1997년 고려인 재생기금이 파악하는 연해주 한인의 수는 실제보다 훨

씬 적은 3만 명 정도이다. 고려인 재생기금의 자료는 <표 Ⅳ-3>와 같이 

지역별 한인 수를 말해주고 있다. 연해주 거주 고려인은 1991년 소련이 

149위의 책,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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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기 전부터 거주하던 선주자와 소련 해체 후인 90년대 초반 이후 유

입되는 이주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주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큰땅치’, 사할린에서 온 ‘화태치’, 북한에서 온 ‘북

태치’ 등으로 대략 약 2만 명에 이른다. 1990년대 이주한 이주자들은 중

앙아시아에서 온 재이주자들, 남북한에서 진출한 사람들, 중국에서 유입

되는 조선족 등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표 Ⅳ-3> 연해주 고려인의 지역별 집계

지역 인원수 지역 인원수

우스리스크 15,400 하산스크 120

빨치산스크 3,000 쉬키돕스크 320

나호트카 3,000 나제진스크 200

블라디보스톡 2,000 라좁스크 100

알촘 2,000 올긴스크 50

스파스크달리 1,000 아르세니예브 328

달레고르스크 160 아누친스크 50

아르세니예프 328 카바렐롭스크 120

레쏘자보드스크 420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 50

키로프스크 80 옥자빌스크 200

호롤스크 40 떼르네이스크 60

한카이스크 20 우제브스크 80

체르니콥스크 500 야콥렙스크 65

미하일로프스크 400 합  계  30,063

출처: 연해주 고려인 재생기금, 1997.

이들은 출신지별로 직업에 차이가 있다. 중앙아시아 출신들은 주로 농

사나 장사에 종사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기 이주

자들은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일부는 극빈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채소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직접 시장에 팔거나 반찬으로 만

들어 팔기도 한다.

고려인 이외에 정착의 목적이 아니라 장사와 건설노동자 등 돈 벌이를 

위해 중국, 남한, 북한 사람들도 연해주에 들어오고 있다. 한국 출신들은 

상사나 공관의 주재원이나 기업인들이며, 기업 중에서는 봉제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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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한국에서 진출한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도 하다.

중국동포는 동북3성으로부터 와서 주로 장사와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연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노동인력은 약 8,000명 선인데, 이 중 

70-80%인 6,000-6,500명이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연해주를 방문하여 장사를 하는 조선족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족들은 연해주 각지의 재래식 중국 시장에서 주로 

의류나 신발 등을 취급하는 장사를 하고 있거나, 노동을 하는 조선족은 

주로 농장과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중국 동포들도 넉넉한 생활

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는 약 4,000명 정도로 중국 노동자 다음으로 많

은 수이다. 연해주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노동력이 중국 노동력에 지나치

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1860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가 러시아에 할양되기 이전에 중국영토

였던 이 지역에 중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러시아 당국이 우려하는 것

이다. 연해주 정부는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과 연해주 

정부는 1993년 11월과 1995년 3월 각각 ｢건설협력의정서｣와 ｢연해지방

과 북한간 농업․건설협력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995년 8

월 아르쫌에 농업대표부가 설치되었고 9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건설대표

부가 설치되었다.

금년 연해주 정부는 북한에게 3천명의 인력송출 쿼터를 주었는데, 실제 

약 천 5백-2천 정도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150  북한노동자는 성분이 좋

은 사람 중에서 선발되어 나오는데, 한번 나오면 4년 정도 일하게 된다. 

이들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입의 60%를 북한 당

국에 내고, 20%를 현지의 북한대표부 관리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매우 어

150
Victor V. Gorchakov 연해주 정부 경제부지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7일. 
부지사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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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북한보다는 낫기 때문에 연해주로 오기 위한 경쟁

이 심하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톡 등 대도시의 고층건물의 건축현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층 건물의 건축현장은 일도 어렵

고 위험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기피하는 일로서 북한 노동자들을 필

요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낡은 건물의 보수에도 북한노동자들이 많이 일

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단체로 숙식하면서 생활

하며 시내를 이동할 때도 3명이상 그룹을 지어 행동한다.

북한 노동자들 중 일부는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경

우도 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다. 농업 노무자는 농장 일부를 맡아 농사

를 짓거나, 몇 명씩 일을 찾아 계약을 맺기도 한다.

(2) 인근 지역: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

연해주를 제외하고 극동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사는 곳이 하바로프스

크와 사할린으로 각각 2만 명과 3만 6천명의 한인이 사는 것으로 파악된

다. 하바로프스크에는 화태치, 큰땅치, 북선치 등 3종류의 한인이 있다. 화

태치는 노어는 서툴러도 일어에 능하여, 자기들끼리 모이면 일어를 사용

한다. 이들은 1970년 후반부터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유

학 온 자녀들이 공부를 마친 후 직장을 구하고 정착하면서 이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야채와 꽃을 재배하여 장에 팔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인 그룹 중 가장 단결심이 

강하여 생일, 결혼 등 가까운 사람끼리 모이고, 사할린에도 자주 방문하여 

연결을 맺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온 큰땅치는 교수, 의사, 기술자, 공무원 등 전문직이 대부

분으로 이들은 사할린 사람들처럼 자주 모이지는 않으나, 자기들 사이에 

왕래가 있고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기도 한다. 화태치는 남한출신이 많다.

북선치는 해방 직후 북으로부터 파견 근로자로 왔다가 귀국하지 않고 

잔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2백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노어가 서툴고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농사를 지어 시장에 팔아 생계를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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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직도 조선공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모여서 주체

사상을 학습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의 대부분은 1942년과 1943년 강제 징용에 의하여 온 사

람들이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게 되었다. 1956년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들

이 사할린을 떠나 일본으로 갈 수 있었으며, 1958년 북한이 한인학생 천

명을 북한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할

린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남한출신들로 북한 국적이나 러시아 국적 모두 거부하

며 한국으로 귀국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끝으로 북한출신 벌목공이 있는데, 소련 붕괴 이전 2만 명을 넘기도 했

던 벌목공 수는 최근 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벌목공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바로프스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소임업대표

부라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작업장은 하바로프스크에 9개소와 아무

르주에 6개가 있다. 이들은 아침 4시에 기상하여 밤 10시까지 일하며 겨

울에는 영하 40도의 혹한과 싸우며 일해야 한다. 1인당 하루 백미 6백 그

램을 지급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영양상태가 좋을 수가 없다. 혹

한과 중노동, 영양부족으로 벌목공들은 작업도중 병이 들어 죽는 일이 흔

하다. 이들 일부는 일터를 도망쳐 러시아일대를 떠돌며 범죄를 저지르기

도 하고, 고려인 마을로 들어가 은신처를 구하기도 한다. 벌목공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떠도는 수는 약 1천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나. 명예회복과 법적 문제

고려인의 강제이주는 국가가 행한 일이고, 국가가 박탈된 정치적 권한

을 1956년 해제시켰지만, 재이주 조치는 없었으며 개별적으로 타 지방 이

주가 허용되었을 뿐이다. 

고려인의 재이주가 가능해진 것은 1989년 9월 ｢민족정책강령｣에 의해

서였다. 이 강령은 소련 내 민족공화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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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지역, 자치구 등을 구성하는 민족의 지위를 향상하며, 자치영역을 갖

지 못한 소수민족의 권리를 확대하고, 특히 고려인을 포함 강제이주를 당

한 민족을 열거하고 명예회복을 선언하고, 소련의 과오를 인정하였으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발전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언급하

였다.151  

1993년 4월 1일 ｢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대한 연방법령｣에 따르면, 

강제이주와 강제이주 이후의 탄압을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것으로 인정하

며 강제이주 이전으로 원상회복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러시아로 재이주하

는 고려인은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은행대부, 취

업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법령이 집행되지 않았다.

2002년 7월 15일 새 법령이 공표되어,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강제이주 

된 개인은 개별적으로 재판을 제기하여 탄압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러

시아는 물론 탄압사실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연금혜택(한 달에 92-150루

블 가산), 전기․물 사용료 50% 할인, 일 년에 한번 러시아 내 왕복 기

차표 제공, 무료 전화가설(100달러), 석탄 50%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한

다. 1993년 법령은 이주 1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2년 법령에 따

르면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1956년 말까지 이주지역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956년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허용되었기 때문

에, 1956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강제적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

이다.152

151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 p. 176.
152김 류보비 이와노브나 변호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5일. 김변호사(여)는 소

련 해체전 경찰간부로 연해주에 왔다가 소련 해체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번 무료로 법률상담
을 해주고 있다. 인터뷰는 ｢새마을 운동센터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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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 생활

고려인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적 문제와 경제 문제이다. 

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집을 팔아도 

연해주의 집값에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한 고려인들이 

과거에는 군인숙소 등을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주거문제에 어려움이 있

다. 대한주택공사에서 2002년부터 460동을 건설한다는 계획 하에 ｢우정

마을｣을 건설하였으나, 현재 30동만 건설 완료된 상태이다. 이 중 고려인

이 26개 동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은 우스리스크 시 당국에서 담당

하고 있다. 최초 계획은 정착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

는 것이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눌러 지내고 있다.153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한 고려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

는데, 중국 상인들이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 농업과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고려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고려인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려인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중국 조선족들에게 고용되거나, 건

설 공사장, 농사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중국 시장에서 일할 경

우 하루 150루블(6,000원)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중앙

아시아에서 재이주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 시장은 의류, 가방, 신발 

등 생필품을 주로 팔고 있는 데, 가게 하나가 2-3평정도 되는 작은 크기

로 대부분 1-2명이 장사하는 소규모이다. 특히, 안타까운 일은 중앙아시

아에서 온 고려인 중 상당수는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공산당 간

부 등 지식인들이었으나, 연해주에서 농사나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려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나라의 한민족 동포에 

비해 생활수준이 떨어지나, 러시아 평균에 비하면 결코 나쁜 수준이 할 

153우정마을 촌장 강 발레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강 발레리는 1998년 카
자흐스탄에서 이주하여 고려인재생기금에서 일하다 이곳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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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소련시절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할 때도, 고려인은 타민족에 비

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였다. 특히, 초기에 이주한 사

람들 중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다. 예컨대, 블라디보스톡 수산

대학 총장, 해양아카데미 부총장 등이 고려인이며, 우수리스크에서도 시

의원 중 3명이 고려인이다. 이밖에도 구역 경찰국장, 연해주 검찰국 부국

장 등이 고려인이다.

고려인들 중 크게 성공한 사람 중 하나가 김 미하엘 페드로비치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는 1992년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하여 중국과의 무역

으로 크게 돈을 번 후, 이를 기반으로 아리랑 농장이라는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였다. 아리랑 농장은 토마토, 고추, 양파, 생강, 옥수수, 그리고 수박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수출한다. 이 밖에도 돼지, 거위, 양 등의 

축산과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식품가공도 하고 있다. 아리랑 농장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북한인이 합숙하며 일한다. 지금은 김 마

할엘의 동생인 김 니콜라이가 경영을 맡고 있다.

라. 정체성

일반 고려인들도 높은 수준의 현지 적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보다

는 러시아를 가깝게 느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할 줄 모르고, 

러시아어를 완벽히 구사한다. 또한 애국가도 모르고, 한국 이름도 없다. 

고려인들은 반드시 고려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러시아인 

등과의 국제결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이 고려인들은 철저

한 현지화로 자신들을 러시아인으로 생각하며, 이중국적을 원치 않는다.

중국 조선족과 같이 돈벌이를 위해 한국을 오려고 필사적인 것도 아니

며, 미국 등지의 교포와 같이 언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귀소본능도 없다. 한국에 얼마간 체류하더라도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한

국에서 불법체류, 현지에서의 비자 장사 등이 없다.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은 동방의 유태인’이라는 말이 있다. 우선 고려인

들은 여타 한민족과 같이 교육열이 높다. 1990년 소련 통계에서 고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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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이 소수민족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4  그러나 민족주의에 

있어서는 유태인과 차이가 있다. 유태인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각처의 유태인은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 같아 지원하고 있으

나, 고려인은 민족주의 성향이 약하다.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차

별도 없으며, 정치적 활동에도 고려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불리하게 작용

하지 않는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뿐만 아니라 연해주에는 사할린 출신, 중국 

출신, 북한 출신, 남한 출신 등 다양한 한민족이 살고 있으나, 비교적 화

합하여 잘 지내고 있다.

고려인 사회는 다양한 단체에 의해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155  

연해주에는 8개의 교회가 한국 목사에 의해 운영되며 천주교, 원불교도 

각 하나씩 있다. ｢고려신문｣이 격주로 발행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하는 고려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고려인 재생기금｣, ｢동북아 평화

연대｣,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등이 있다. 

｢고려인 민족문화기금｣은 1993년 설립된 고려인협회의 상부조직으로 

우스리스크 7명, 나호트카와 파르티잔스크 2명,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아

르세네브, 알레고르스크, 알촘 각 1명 등 총 15명의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

하고 있다. 2001년부터 해마다 추석 시기인 9월 말경 고려인의 날 행사를 

거행한다. 3차년도인 2003년에는 북한 총영사 (나호트카 소재), 북한예술

단 등 북한 측도 참여하였으나, 금년에는 불참을 통보하였다.

고려인들의 출신지는 함경도 등 북한 지역이 많으나, 고려인 사회는 남

북한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다. 고려인들이 정서적으로 북한에 가까

운 점도 있으나, 대한민국을 고국으로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러시아의 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고려인들을 동포애로 따

154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민족문화자치회｣ 회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김 회장은 김 마하엘 페드로비치의 동생으로 한인 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
다. ｢아리랑 농장｣, ｢아리랑 가무단｣, ｢아리랑 식당｣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
의원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155김 빅토르 알렉세예비츠 ｢고려인재생기금｣ 회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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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게 대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인들

은 고려인들을 외국에서 편히 산다고 냉대하였다. 고려인들의 남한에 대

한 관심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싹트기 시작하여, 1991년 수교 

이후 강화되었다.

우스리스크 소재 교회 ｢코리아 하우스｣, 중고등학교 및 농대, 사범대 

등에서 고려인 및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시행한다. ｢새마을

운동센터｣에서 교육문화센타를 운영, 한글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치혁 고합 회장이 우스리스크 ｢고려인 재생기금｣에 ｢코리아 하우

스｣를 기부하였으며, 2001년부터 연간 천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다.156

1995년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된 ｢한국교육원｣도 고려인과 러

시아인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17

명의 교사가 있으며, 연간 교육대상 3천 명 중 고려인은 3백 명이고 나머

지는 러시아인이다.157 이 밖에도 연해주에서 한글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극동대학교 한국학대학, 우스리스크 사범대학 한국어과, 블라디보스톡 경

제대학교, 극동기술대학교 한국어과, 극동해양대학교 한국어 강좌, 우수리

스크농업대학한국어강좌, 아르쫌극동대학 한국어과, 아르쫌 기술대학 한

국어과, 경제대학교 동양어학교, 기술대학교, 유럽아시아학교 등 총 116개

에 이르며 연 수강인원은 2,917명에 달한다.158

마. 고려인 사회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

소련 시절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 소련 정부는 소수민족을 보

호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지금도 러시아 중앙에 민족부를 두어 소

수민족을 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인의 유입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

으나, 한국인은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9세기부터 중국인이 

156연해주 새마을운동센터 회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157한국어 교육원은 한국동포가 많은 19개국에 있으며, 극동지역에서는 블라디보

스톡,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3곳에 있다. 
158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2004년도 한국교육원 현황” (2004.6.18),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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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였으며, 중국의 동북3성에 2억 명이 살고 있는 데 

반해서 극동 러시아인은 7백만 명에 불과하다. 아직 고려인 사회가 소수

민족으로서 러시아 사회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한인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93년 4월 1일 러시아연방 최고회의는 “러시아 한인 명예

회복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의 조치는 러시아연방내에서 민족을 단위로 하는 지역

분리주의를 잠재우고 연방적 전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자

치를 획득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159 고려인 사회가 정치․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언제까지 러시아 정부가 언제까지 관대한 태도를 유지할

지 모른다.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단호한 태도를 

보면 러시아의 이익에 직결되는 민족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고려인이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접근할 경우 자칫 한․러 

간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현지 러시아인에게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다.160 러시아는 고려인 문제는 한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9심헌용,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p. 376.
160박희수 한국교육원 원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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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해주 한인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가. 연해주의 중요성과 고려인의 역할

연해주 경제는 한․중․일 3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2002년 

연해주의 대외 무역은 중국 60억불, 한국 44억불, 일본 28억불로, 이

들 3국과의 무역은 연해주 전체 수출액의 94%, 전체 수입액의 89.5%를 

차지하였다. 연해주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 역시 한․중․일 3국이 8억

불로 전체 외국 투자액의 70%를 차지하였다. 한․중․일 3국을 제외하

고는 미국이 러시아 외자 유치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

아의 석유를 연간 5천만 톤 비축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0억불을 조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미 석유수출을 위한 대규모 

항만 시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베링해협을 통과하는 철도 연결

을 구상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연해주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서로 경영권을 확보하

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태평양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일본

은 서울․북경․모스크바로 이어지는 국가를 주축으로 하는 기존의 ‘환동

해경제권’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하는 ‘신동해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은 사할

린 유전 개발과 대형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루비노 항만의 확

장사업, 나호트카 화력발전소 건설,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청사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할린 원유개발에 참가하여 이미 사할린산 원

유가 일본에 수출되고 아무르주의 콩가공 제품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사할린섬과 홋가이도를 연결할 계획을 구상하는 등 극동 러

시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도로, 철도 건설로 러시아와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오고 있다. 자루노비와 중국 훈춘 간에 여객 및 화물통로를 개설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톡과 중국의 목단강시를 연결하는 여객철도와 항공노선을 개

설할 예정이며 블라디보스톡과 상해의 항공노선도 계획 중이다. 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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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의 알타이 주와 중국의 흑룡강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협력 상대인 동시에 경계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연해주와 접경국으로서 만주 지역에 엄청난 인구로 인해 러

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1860년 북경조약 이전 이 지역이 

중국 영토였다는 점에서 더욱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역시 러․

일전쟁의 경험과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북방 4개 도서 영토분쟁 등으로 인

해 러시아의 경계 대상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연해주 지역의 진출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해주 정부 당국은 한인들에

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해주는 의류, 가전제품, 농산물 등을 

대부분 값싼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연해주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

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농업과 산업을 육성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앙아

시아의 고려인이 연해주에서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 주기 바란다. 연해주 

정부는 군대가 철수한 곳의 막사 내지 군인아파트를 중앙아시아 고려인

에게 사용하도록 해줌으로써 이들의 이주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한 일

본인과 중국인이 간혹 농사를 짓더라도 이들에게는 농토 임대를 매년 갱

신하지만, 한국인에게는 50년 장기 임대를 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고 있

다.161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도 벌목공, 농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으로 일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북한의 중화학 설비 개척 사업을 도와주고, 통조림 

임가공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영토가 합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식량창고가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연해주는 에너지가 풍부하며,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한․러간에는 철도연결 사업, 나호트카 공단 

161동북아 평화연대 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 자
료집 , p. 18.



124 동아시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조성사업,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이 있다.

한․러간에는 직접적인 교역이외에도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협력도 이

루어지고 있다. 1993년 결성한 동북아자치단체협의회에 한국의 9개 시와 

일본의 13개 현, 중국의 12개 성, 러시아의 11개 주가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1993년 발족한 환동해권도시회의, 1994년 발족한 환동해권확대거점

도시회의와 환동해권지방정부지사장회의가 있다.

과거 중국과 수교 후 중국진출 시 중국내 조선족 사회가 한국의 중국진

출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한국의 러시아 진출에는 고려인 사회

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들은 정체성

이나 언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의 자

산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연해주 정부차원의 경제적 호의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연해주에 다양한 민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러시아인들이 반드시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이들은 60년 동안 ‘청정지역’이었

던 곳에 아시아계가 밀려들어 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며, 고려

인도 이러한 시각에서 예외일 수 없다.162  1999년 연해주의 인구구성을 

보면 2백 19만으로, 1989년의 2백 25만과 큰 차이가 없으나, 루스끼는 

1999년 101만으로 1989년 196만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루스끼가 빠져나간 자리에 소수민족 특히, 아시아계가 대거 유입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나. 다민족 문화속 한민족 공동체의 시험장

연해주 지역은 다양한 한인이 거주하며,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의 문

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국가간 그리고 민족간 경계를 넘어서 상호협력

을 시도하기 위해 접촉하기 시작한 접경지대이다.163 한인들이 동질성을 

162유수정, “연해주에 대한 이해,” p. 89.
163심헌용, “동북아 ‘접경지대’ 극동연해주와 한민족 다이아스포라(Diaspora),” 한

국시베리아연구 , 제4집 (2000),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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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다.

특히, 한민족이 민족내부 관계를 잘 처리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164  연해주는 중앙아시아, 사할린, 남북한 등에서 다른 문화

를 갖은 한민족이 모여서 협력하며 생활하는 곳이다. 중국시장의 예에서 

보듯이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이 함께 일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연해주는 한민족 협력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과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연해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에 지

역통합과 민족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와 극동 러시아는 경제, 안보 등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

의 ‘동북아시대’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다.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 러시아에는 해양 분야, 철도 분야 등 협력할 것이 많이 있으며, 인간

안보,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협력주제가 있다.

연해주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인구감소 현상으로 필요분야에 전문가와 

기술자가 부족한 실태이며, 투자 부진으로 재정이 취약하나, 철도, 자동차 

등 운송의 중심이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2010년까지 

생산력 2배 증대를 지시하고 공업, 건설, 철도, 농업 등의 활성화를 기대

하고 있다.

다. 역사적 연고: 발해의 영역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고려인에 대하여도 타민족에 비해 비교적 우호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려인은 연해주에서 독

특한 지위를 차지하며 긴장요소가 잠재해 있다. 

우선 연해주는 역사적으로 발해의 영토였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각별

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다. 또한 한인 최초의 이민지이고, 중앙아시아 거

164이진영, “러시아 연해주 조선족 이주민 집거지역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p.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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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인들의 원고향으로 이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한국 내

에서 간도협약이 무효이며, 1860년 중국이 조선령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한 것도 무효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장차 영토분쟁의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라. 자치구 문제

1993년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한인들의 명예회복과 거주지 원상회복의 권리가 부여된 것을 

계기로 한인들의 민족 자치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인들의 자치구가 처음 거론된 것은 강제이주 이전 부터였다. 1922년 

고려공산당을 대표하여 한명세가 모스크바와 페데스브르그에서 개최된 

코민테른 제4차대회에서 극동지역에 한인들의 민족적․문화적 자치단위

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 이래, 강제 이주 당시까지 순수 한인들의 소비에

트가 152개였고 타민족과의 혼성 소비에트가 100여개에 이르렀다. 연해

주에 있던 81개의 민족구역 중 2개가 한인들의 민족구였다.

1990년 2월 고려인협회와 문화센터 대표들이 모여 ｢재소한인 자치영토 

창건을 위한 사회, 정치 및 기술, 경제 논거 강구 및 작성 소위원회｣를 조

직하여, 자치공화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지로서 하바로프스크와 연해

주를 선정하였다. 이곳이 선정된 것은 개발이 늦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강제이주 이전 한인들의 거주지였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

부가 다른 민족과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인의 자치주 운동에 부정적 견해

를 피력하자, 동년 5월 ｢전소고려인협회｣ 창설 당시 자치주에 대한 언급

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한인자치구 문제는 고려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으로 남아 

있지만, 자치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즉, 자치구의 구상은 중앙

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의 대거 이주를 상정하고 있는 데, 이는 중앙아시아 

현지인들의 고려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 시켜 고려인들의 입장을 더

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자리 잡은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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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빈손으로 연해주에 이주하여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연

해주에 와서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연해주 재이

주는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한인들에게 자치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

를 갖고 있으나, 한인들의 연해주 정착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1998년 연해주지사는 ｢연해주에 소재한 해체된 군사도시를 연해주 고려

인재생기금에 이양하여 무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라는 

공문을 고려인 재생기금 앞으로 보냈다. 이는 경제적 도움 못지않게 고려

인들의 연해주 재이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고려인들의 연해주 

정착을 환영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공문에 따라 

브즈드니젠카, 라즈돌노예, 포포프카, 플라토노보, 오레호보 등 5개소가 

고려인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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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점

가.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165  첫

째, 세계화시대 경제․문화적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둘째, 냉전 붕괴이후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한민족 

역시 국내외에서 민족의식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내

의 한인들이 냉전적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민족의 이름으로 동질감을 느

끼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조총련과 민단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

다. 셋째, 정보기술 혁명으로 인해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용이해졌다. 특히 인터넷

의 확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고국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넷째,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민족의 위상이 높아

짐에 따라,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이는 한민족공동체 형성

에 대한 열기를 증진시켰다.

나. 다양한 정체성

국가별로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 국가 내에서도 

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한다.166  예컨대, 이주 1세대와 이후 세대

간에는 정체성 보존과 현지동화의 정도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거주국 

정부의 동화정책과 다문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시기에 따라서도 정체성 보존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이

165정영훈,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p. 12.
166이종훈, “한민족공동체와 한국 정부의 역할,” 재외한인연구 , 12권 2호 
  (2002),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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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시기의 모국 문화를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인사회는 유사한 정체성을 보유하

고 있으며, 이들의 민족 정체성은 현재 한국의 민족 정체성과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거주국의 시민권을 갖은 사람과 영주권만을 

가진 사람 간에도 이질감이 존재한다.

다. 이중 정체성

해외 한인들은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하나는 거주국에 대

한 정체성과 한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이며, 또 하나의 이중 정체성은 남

한과 북한 어느 쪽과 보다 동질감을 느끼는가이다.

남과 북 어느 쪽과 더 동질감을 느끼는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

외동포들은 대부분 남과 북 양쪽에 정체성을 갖고 있다. 냉전 시기 중국

과 소련에서는 이념적인 문제로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정체성을 갖지 못

하였으나, 냉전 이후 한․중 수교, 한․러 수교가 이루어지고 1988년 올

림픽, 2002년 월드컵 등으로 남한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남한과의 

정체성이 강해졌다. 특히, 남한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거 진출하고 한류열

풍이 밀려들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정체성이 북한보다 

강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일본 내 한인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과거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약화되었다.

해외 동포들은 거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주국 국민으로서 해외 동포들은 현지사회에 동화

되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언어, 문화 등에 있어서 

현지 적응도를 높여야만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두번째 과제는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인들은 거주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구별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민족적 

자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적 자각이 지나칠 경우, 현지사회에 적응하

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딜레마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의 경우 부유

층의 이민 2, 3세대들은 어려서부터 백인동네에서 자라고 사립학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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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자신들을 소수민족이 아닌 백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차별을 겪으며 소수민족임을 자

각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익히며 한

국학생회에 가입하여 한국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한다. 

한민족 공동체 형성은 한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또는 고유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독

자적인 문화영역을 형성한 각국의 한민족 공동체의 이중 정체성을 인정

하고 이들의 소외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에 한국

이 중심이라는 우월주의는 자칫 해외 한민족 사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

어져 한민족 공동체 사회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 한민족 사회의 다중심적인 네트워크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라. 한민족 정체성의 약화현상

해외 한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체성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언어나 문화

에 있어서 현지화가 강화되고, 결혼 등에 있어서도 현지인과의 결혼이 증

가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러시아 한인들의 한민족

으로서의 정체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나, 일본과 중국의 한민족 역시 최근 

정체성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일한인 1세들과 달리 2․3․4세 한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

였고 또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민단계 3․4세 한인들은 조총련계 3․4세 한인들보

다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일본사회에 대체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민단계 청장년 세대의 거

의 대부분은 일상적 생활에서 본명이 아닌 통명인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숫자가 민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민단계 젊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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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들이 민단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며 소극적 참여 또는 

외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민단은 조직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조

직기반의 침하에 따른 조직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민단계 민족학교는 재정난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으

며, 민족교육의 침체에 따른 ‘민족의식의 약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

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 가장 강한 중국의 한민족 사회도 최근 정체성의 위

기가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선족의 탈농촌화와 도시로의 이동 

그리고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내 한민

족 20-30대 여성의 20% 정도가 한국으로 시집을 떠나, 조선족 마을의 미

혼 청년 남녀의 성비가 20:1에 달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

족의 도시 이동과 집거지 붕괴는 조선족 전통문화, 언어, 민족학교를 유지

시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지역의 학령기 어린이들이 한

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역사 

및 문화보다는 중국어와 중국역사를 공부해야 대학입시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한민족들이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취학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다. 이 밖에 중국내 한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유의 종교와 

민족 지도자가 없다는 점도 한민족 자치지역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한인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나 조선인이 아닌 중국

인 혹은 러시아인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한인들 (특히 민단

계 한인들) 역시 일본에 귀화하고 싶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한민족 문화 공동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

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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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

가. 민족정체성 및 한인 사회의 동질성

민족의식이 약화되어 간다는 세대별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민

족 정체성 및 한인 사회의 동질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한인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약한 반면, 중국은 가장 강하게 유지되고 있

다.167  한편, 일본은 탈냉전 이후 민족 정체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일본의 한인 사회는 좌우로 나누어져 대립하여 왔다. 1955년 북한의 지원 

아래 재일한인 사회의 좌파세력을 재결집하여 등장한 조총련은 조직을 

정비하고, 민단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민족교육사업, 금융사업, 재일교포 

북송사업 등을 전개하여 재정과 조직면에서 민단보다도 훨씬 우위를 점

하게 되었다. 나아가 조총련은 일본의 정계와의 관계도 공산당의 범주를 

넘어 그 폭을 넓혀나갔다. 그러나 조총련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내부

권력의 후유증, 재정적 기반의 침하 등으로 인하여 조직이 약화되기 시작

하였고, 게다가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조총련계 지식인의 반발, 북한 지상

낙원론의 붕괴 등과 더불어 민단이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신용

조합의 설립, 차별철폐․권익신장운동, 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에 따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반면, 민단은 대체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의 약세․쇠퇴 등의 영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하였

다. 즉 일본 내 한인사회는 일본사회의 차별대우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인 이름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한인 신분을 숨기려 하고 있

다. 더욱이 이민 1세대들과 달리, 이민 3, 4세대들은 한국어도 전혀 하지 

못하며 일본으로 귀화하여 완전히 한인으로서의 민족 정체감으로부터 벗

어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러시아 한인은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러시아 정부의 동화정책에 의해 

모국어를 상실하고 철저하게 러시아화를 거쳤다. 그러나 연해주의 한인사

167위의 논문,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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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뿐만 아니라 사할린 출신, 중국 출신, 북

한 출신, 남한 출신 등 다양한 한민족이 살고 있으며, 비교적 동질성을 유

지하며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3국 중 민족정체성은 

가장 약하나 러시아의 한인들은 연해주 지역으로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한인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 덕분에, 조선족 사회는 모국어 교육을 공식

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으며 모국어를 보존할 수 있었다. 결혼도 대부분 

조선족 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보존하고 있다. 연

변자치주는 중국내 한민족 생활의 중심지이며 한민족 문화 보존지역으로 

남아 있다. 연변자치주 주도인 연길은 중국 전역에 분산된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로서 여기서 한국어로 출판되는 신문․잡지 그리고 한국어로 방송

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중국내 한민족의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촉매

가 되고 있다. 1996년 중국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연변대학은 해외 한민

족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1958년 9월에는 장백조선족 

자치현이 설치되었으며, 기타 조선족 집거 지역에 8개의 자치진과 34개의 

자치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은 동북3성을 떠

나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있다. 산해관 이남으로 진출한 조선족 인구는 

조선족 총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20만 명이라고 한다. 1990년대에 들어

서 해외 노무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조선족의 해외진출은 한국, 러시아, 일

본, 리비아, 사이판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해외

노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조선족은 20여만 명에 달한다. 중국내 타 지역

으로 이동한 조선족들은 청도, 선양 등지에서 새로운 집거지(집단거주지)

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족의 집단적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자치주는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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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국의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한민족 사회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의 한민족 사회는 세계

에서 가장 부유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나 

뉴욕의 코리아타운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인 사회

는 정치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진출하고 있으며, 학계나 경제계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동북아 3국 중에서는 일본의 한민족 사회가 중국이

나 러시아에 비해 직업이나 업종 그리고 전체 국민 대비 평균 소득 수준

에서 높게 나타난다.168  일본 한민족 사회의 경우 자영업으로는 식당, 오

락업, 철공업, 유리공업, 비닐화학공업, 잡화상, 식품점을 주로 경영하며, 

이 외에 사무원, 단순노동자, 판매업 종사자, 운수통신업 종사자가 많다.

중국 한민족 사회에서는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종사자가 절반 이상

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종사자,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많

다. 중국의 한민족 사회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중 수교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 자본의 동북3성 진출과 관광객

의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상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상해, 북경, 청도 등지에도 조선족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고 있다.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과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

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입국․체류하는 조선족의 수도 상당수가 

있다.

러시아 한민족 사회에서는 주로 농업과 상업 종사자가 많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의 한인사회가 동요하면서 연해주로 재이주하

는 한인의 급증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중앙

아시아의 한인들은 기존에 무엇을 했던 간에 연해주에서 자신의 전문성

을 살리기 보다는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168위의 논문,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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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와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이주 고려인들의 사회경

제적 신분이 매우 낮다.

다.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

동북아 3국의 한민족 사회가 한민족 공동체에 갖는 관심은 유사할지라

도, 그들의 실질적 참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정치

제도, 정치이념, 정치발전 정도와 한민족 사회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관

련이 있다.169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는 재일동포에 비해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고 훈련도 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 공동체의 참

여 요청을 받을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일본에 비해 거주국의 눈

치를 보다 많이 살피게 될 것이다.

한민족 정치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흔히 제기되는 재외 동포 참정권 

문제도 민주주의가 덜 발전된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민족분열 행동으로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러시아나 중국은 자국 내 한인사회를 완전

한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충분한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

적 행동이 다른 소수민족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반면, 일

본은 정치적 민주화가 발전되어 있고, 거주지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참정권에 보다 적극적이다.

연해주의 한인사회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중

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해오는 고려인들이 경제적, 법적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 고려인들은 민족정체성이 가장 약하며 연해주

를 떠나 한국으로 오길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 중국의 한인사회

는 민족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

해 체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9위의 논문,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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